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13차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기념식과 제9회 한국아동

패널 학술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05년 12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에 관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저출산 시대 주요한 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여년 동안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육아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정책 이슈 발굴과 집행 과정

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육아친화적인 사회로 변화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출생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추적 조사하는 연구로서 아이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환경,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등에 관한 종단 자료를 전국 단위로 축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아동 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과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는 아동의 행복과 나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활용되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패널 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올해는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와 질병관리본부 이점규 과장님을 

초청하여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초등 이전 발달과정이 초등학교 적

응과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며 알러지 관련 자료를 통해 아동발달과 의학

적 데이터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적응과 사교육, 아동 발

달, 아동 건강, 부모 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실 전문가를 모

시고 종단연구에 대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아동패널은 국내의 아동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구와 자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아동 패널 연구에 더 관심

을 가지고 패널 자료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창립기념

식과 학술대회가 뜻깊은 학술토론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백선희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및 육아정책의 중심,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3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창립기념식 준비에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가족 여러분들과 바쁜 

와중에도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모습을 관찰

하고, 스펀지 같은 흡수력으로 쉽게 배우고 따라합니다. 주변의 사소한 변화

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유아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좋을지, 주변 환경이 아이

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고 수년간 육아 정책에 대해 연구해온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에 맞춰 알맞은 육아 정책을 제안하고, 법령 및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왔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오며, 

육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내 만연한 육아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등을 근절하고, 육아의 이해관계자로서 부모, 보육교사, 그리고 아동까지 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

니다.

저 역시 정무위원회 소속 정무위원으로서 육아정책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13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해주신 모

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Program
시간 프로그램

09:00-09:30 등  록

1부 육아정책연구소 13주년 기념행사

                사회: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

09:30-10:00

육아정책연구소 13주년 기념식

환영사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미라 (한국유아교육학회장)
       도현심 (한국아동학회장)
       김교성 (한국사회정책학회장)

10:00-10:10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10:10-10:2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0:20-10:30 휴식
2부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10:30-11:30
주제강연 1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유아기 교육경험과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습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1:30-12:30

주제강연 2

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방향

이점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과장)
12:30-13:30 오  찬 (크리스탈 홀)

13:30-14:30

통계워크숍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분석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0-14:50 휴식 및 세션 이동

14:50-16:50

주제발표

1주제: 초등학교 적응&사교육
2주제: 아동발달
3주제: 아동건강
4주제: 부모양육

16:50-17:00 폐회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강연 (10:30 ~ 12:30)

무궁화홀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유아기 교육경험과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습

강연자: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무궁화홀

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방향

강연자: 이점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과장)

통계워크숍 (13:30 ~ 14:30)

무궁화홀

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한 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분석

강연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14:50 ~ 16:50)

무궁화홀
제 1 주제: 초등학교적응 & 사교육

사회: 정정희(경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사교육특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적응의 구조적 관계

연구자: 정정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79

토론자: 권연희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
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100

연구자: 성정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문영경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1

23

45



3.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135

연구자: 배한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허청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김민진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4.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및 일-양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 157

연구자: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솔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장지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양현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목련홀
제 2 주제: 아동발달

사회: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자: 박명희 (경북대학교 외래강사)

토론자: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2.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이희정 (서울사회복지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구

연구자: 김태균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4.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상호작용

연구자: 홍민기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

토론자: 김재옥 (강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234

266

208

179



동백
제 3 주제: 아동건강

사회: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1.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활용
  한 아동의 체질량 지수(BMI) 변화궤적의 유형화: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자: 은선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영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소연 (서울아산병원 교수)

토론자: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3.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김태훈 (세종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수련
제 4 주제: 부모양육

사회: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의 적용

연구자: 김경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조은영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김정숙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연구자: 제희선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채혜경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토론자: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295

317

327

353

373



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연구자: 배은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397

토론자: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연구자: 최지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토론자: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아동패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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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요인 기인 호흡기·알레르기질환 
대응 연구방향

이점규 과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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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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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제 1 주제

초등학교 적응 & 사교육
사회: 정정희 (경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
락에 따른 사교육특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
수행적응의 구조적 관계 
정정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
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3.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
는 종단적 영향
배한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허청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4.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및 일-양
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솔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장지현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양현경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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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사교육특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적응의 구조적 관계

정정화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사교육이용 맥락(아이의견 반영형,

부모주도학습형, 돌봄형, 취미형)에 따른 사교육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사교육특성과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

여부를 검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에 관하여 응답한 1,45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돌봄형 집단이 가장 길었고, 사교육 과목 수

는 부모주도 학습형 집단이 가장 많았으며,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체육, 수학, 국어

과목 사교육참여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주도 학습형과 취미형 집단

의 경우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연구모형의 구조관계가 모두 유의했으나 아이

의견 반영형 집단의 경우, 연구모형의 구조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전이기에 경험하는 불안과 변화에 주목하고, 사교육이용 맥

락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이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초등학교 1학년, 사교육이용 맥락, 내재화 문제, 학업수행 적응

Ⅰ. 서론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기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다(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 Rebecca, Karli,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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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 Mandy, 2010). 이 시기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이라는 환경적 변화 속

에서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불안, 자녀의 또래관계 확장에 관한 염려, 하교 후 자녀

돌봄 공백 발생 등의 이슈를 직면하며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교육 현상은 자녀가 영유아기 시기였을 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서 부모들의 부모역할에 관한 심리사회적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일부 기사들은 과도한 사교육 이용이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줌과 동시에 아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정서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6. 5. 16 기사).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

육 이용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초등

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새롭게 직면한 부모역할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교육

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사교육은 우리 아이

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한편 학령기 아동들의 사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의 흐름은 사교육 예측요인에 관한

것으로 사교육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 학력, 거주 지역 및 아동의 학교

급,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의 사교육이용과 연결이 됨을 설명하

고 있다(서문희, 양미선, 2013; 성낙일, 홍성우, 2008; 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2016). 그

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사교육 현상을 둘러싼 부모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 다른 연구의 흐름 중 하나는 사교육이 아이의 학업성취와 학습기술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것으로 일부 상충되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는 아동의 학업성취 및 학습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정, 이유나, 이상수, 2012; 최유리, 백일우, 2017). 그러나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및 보충학습이 아이의 ‘학습기술’을 증진시키며 학업성취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아이들이 학원을 통해 선행학습을 해올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내용들에

관하여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 수업에 임함에 있어서 진지한 학습태도를

갖기 어렵고 학습에 대하여 쉽게 싫증을 내게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이부미, 이

수정, 2010). 또한 실제로 일부 연구들을 통해 초등학생의 사교육 경험이 학습습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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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장혜정, 2006; 허지원, 이

동훈, 황윤원, 김홍석, 2010). 따라서 본 연구에는 사교육이 아이의 가시적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사교육이 아이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

업 참여에 관한 열의와 학습 준비에 대한 성실함을 의미하는 ‘학업수행 적응’ 태도의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사교육 경험이 아이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낮은 비율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들 연구들은 사교육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증상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노석준, 이동훈, 김인숙,

송연주, 2012; Hong, Kim, Jon, Seok, Hong, Harkavy-Friedman, Miller & Greenhill,

2011).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사교육 자체가 모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령 조영희, 김영철(2013)

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과목수가 증가하고 부모가 사회생활에서 학력후회 경험이 높

을 경우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아이의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사교육을 시

작한 동기에 아이 본인이 개입한 경우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하게 사교육을 받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맥락에 따라 아이의 심리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우울, 위축, 스트레스와 같은 내재화문제는 더 나아가 앞서 언급했던

아이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노석준, 김인숙, 김명선,

이동훈, 2012; Lundy, Silva, Kaemingk, Goodwin & Quan, 2010). 따라서 주요 변인간

의 관계를 별개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교육특성에 따른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

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종합적인 흐름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사교육 현상과

연결되는 아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다 타당하게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사교육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교육 참여가 아이의 단편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아동의 사교육 참여에

따른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자 한다. 또한 이 때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상황

적 맥락들을 고려하여 사교육이용 동기를 세분화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사교육 현상에 관한 다각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바탕으로본연구를통해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하는연구문제는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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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아동의 전반적

인 사교육이용 양상은 어떠하며, 사교육이용 맥락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사교육특성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

는 경로에 사교육이용 맥락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용어의 정의

가. 사교육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교육기관(학교) 밖에서 사적인 교육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충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수업 및 보충수

업이 개인 수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교육을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

켜 해석하기도 한다(이광현, 권용재,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광의의 사교육에

관한 관점을 반영하여 ‘부모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선택한 교육’을 사교육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 과외, 학습지, 인터넷

/화상강의와 더불어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의 사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주민

센터 및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교내 방과후 교실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을 사교육의 개념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 사교육이용 맥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사교육이용을 선택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와 상황을 아울러 ‘사교육이용 맥락’이라 정의하고, 이를

‘아이의견 반영형’, ‘부모주도 학습형, ‘돌봄형’, ‘취미형’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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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SKC) 8차 년도 자료 중 연구자가 정의한 사교육이용

맥락에 해당되는 항목에 관하여 응답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남아 742명, 여아 714명)

과 부모 1,456쌍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사교육이용 맥락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이의 사교육서비스 이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OO이가 원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아이의

견반영형’, ‘선행학습을 위해서’와 ‘학교수업 보충 차원’으로 응답한 경우 ‘부모주도학

습형’, ‘어머니의 시간 활용’과 ‘방과후 OO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응

답한 경우 ‘돌봄형’,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서’와 ‘또래와 어울리기 위해서’라

고 응답한 경우 ‘취미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자들은 아

이의견반영형 925명(64%), 부모주도학습형 205명(14%), 돌봄형 43명(3%), 취미형 283

명(19%)으로 분류되었다.

나. 사교육이용 특성

아동의 사교육이용 특성으로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시간’,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

용 과목 수’, ‘사교육 이용과목 종류’를 측정하였다. 사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의

일주일 총 이용시간에 관한 부모의 응답을 합친 후 요일 수로 나눈 평균값을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시간으로 산출했으며, 과목별 사교육 이용여부에 대한 합산 값으로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과목 수를 산출했고, 과목별 사교육이용 여부에 응답을 사교

육이용 과목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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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재화 문제

사교육특성에 따른 아이의 내재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와

Rescorla(2000)이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 6-18)에 관한 보호자의 응

답 중, 아동의 우울-위축에 관한 응답의 총점을 활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저작권 문제

로 인하여 구체적인 연구도구의 문항 및 변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응답에

관한 Cronbach α값을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라. 학업수행 적응

사교육 특성에 따른 아이의 내재화문제가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측정

하기 위하여 지성애,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1학년용 학교적응 척도 중 ‘학

업수행 적응’에 관한 11문항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낸 후에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수행 적응의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응답에 관한 신뢰도는 .94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인 초등학교 1학년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전반적인

사교육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ANOVA 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교육특성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학업수행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사교육이용 맥락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로분석 및 다집단 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전반적인 사교육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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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D) F Tukey HSD

아이의견반영형(A) 925 9.00(4.54)

10.04
***

C>A,B,D

부모주도학습형(B) 205 8.46(5.48)

돌봄형(C) 43 12.77(6.38)

취미형(D) 283 8.84(4.52)

합계 1,456 9.01(4.78)

가.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시간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은 9.01시간(SD=4.78)이었

고, 이는 사교육이용맥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04, p

<.001). 즉, 돌봄형 집단의 아이들이 일주일 평균 12.77시간(SD=6.38) 동안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이의견반영형 집단(M=9.00, SD=4.54), 취미형 집

단(M=8.84, SD=4.52), 부모주도학습형 집단(M=8.46, SD=5.48)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긴 시간 동안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사교육 이용맥락에 따른 자녀의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

  *** p < .001

나.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 수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 수는 평균 2.96개

(SD=1.55)였고, 이는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8, p <.01). 즉, 돌봄형 집단의 아이들이 일주일 평균 3.44개(SD=1.68), 부모주

도학습형 집단은 3.21개(SD=1.30), 취미형 집단은 2.95개(SD=1.61), 아이의견반영형

집단은 2.89개(SD=1.57)개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부

모주도학습형 집단의 아이들이 아이의견반영형 집단의 아이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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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SD) F Tukey HSD

아이의견반영형(A) 925 2.89(1.57)

3.98
**

A<B

부모주도학습형(B) 205 3.21(1.30)

돌봄형(C) 43 3.44(1.68)

취미형(D) 283 2.95(1.61)

합계 1,456 2.96(1.55)

<표 2>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사교육 이용맥락에 따른 자녀의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 과목 수

         ** p < .01

다. 사교육 이용과목 특성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사교육이용 과목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주요 사교육 과목(미술, 체육, 과학, 수학, 국어, 컴퓨터, 한자, 영어, 기타외

국어, 창의성)의 이용여부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체육(χ

²=22.81, p<.001), 수학(χ²=81.24, p<.001), 국어(χ²=89.29, p<.001)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체육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65.0%의 아이

들이 체육과목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아이의견반영형 집단(65.0%), 취미형 집단(63.6%), 돌봄형 집단(58.1%), 부모

주도학습형 집단(47.3%)의 순서로 이용률의 차이를 보였다.

수학 교과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48.9%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집단별 차이를 보았을 때에는 부모주도학습형 집단(76.6%), 돌봄형 집단

(55.8%), 취미형 집단(50.2%), 아이의견반영형 집단(42.1%)의 순서로 사교육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어 교과의 경우에도 수학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43.3%의 아이들이 국어교과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부모주도학습형 집단(72.2%), 돌봄형 집단(53.5%), 취미형 집단

(43.5%), 아이의견반영형 집단(36.4%)의 순으로 사교육 이용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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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용 함 이용 안함 계 χ²

체육

아이의견반영형 601(65.0) 324(35.0) 925(100.0)

22.81
***

부모주도학습형 97(47.3) 108(52.7) 205(100.0)

돌봄형 25(58.1) 18(41.9) 43(100.0)

취미형 180(63.6) 103(36.4) 283(100.0)

전체 903(62.0) 553(38.0) 1,456(100.0)

수학

아이의견반영형 389(42.1) 536(57.9) 925(100.0)

81.24***
부모주도학습형 157(76.6) 48(23.4) 205(100.0)

돌봄형 24(55.8) 19(44.2) 43(100.0)

취미형 142(50.2) 141(49.8) 283(100.0)

전체 712(48.9) 744(51.1) 1,456(100.0)

국어

아이의견반영형 337(36.4) 558(63.6) 925(100.0)

89.29
***

부모주도학습형 148(72.2) 57(27.8) 205(100.0)

돌봄형 23(53.5) 20(46.5) 43(100.0)

취미형 123(43.5) 160(56.5) 283(100.0)

전체 631(43.3) 825(56.7) 1,456(100.0)

<표 3>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체육, 수학, 국어교과의 사교육참여 여부의 차이

     *** p < .001

한편 미술, 과학, 컴퓨터, 한자, 영어, 창의성 교과의 경우 사교육이용에 집단별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흔히 수학, 국어와 함께 부모

들이 학습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영어교과에 대한 사교육이

용률은 돌봄형 집단에서 55.8%, 부모주도 학습형 집단에서 42.4%, 아이의견반영형 집

단에서 39.5%, 취미형 집단에서 38.5%의 이용비율을 보였지만 집단 간 이용률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이용 특성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적응 
경로의 사교육 이용맥락 집단 간 차이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사교육이용 특성과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 경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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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특성(시간, 과목 수)를 독립변수로, 내재화문제를 매개변수로, 학업수행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로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²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477.17 1 .000 -8.823 .018 .470

경쟁모형 7.38 2 .025 .945 .989 .035

먼저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TLC=-.8,823, CFI=.018,

RMSEA=.470으로 모형 적합도를 보았을 때, 자료를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45,

CFI=.989로 모두 .9이상이고, RMSEA=.035로 .05이하 인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자료

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연구모형에

서 설정한 변수간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각의 사교육이용 맥락 집단에서 기저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집단 간 경로계수들이 동일한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에 대해 설정한 구조모형이 각각의 사교육이용 맥락별

집단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검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이의견반영형 집단의 모형적합도는 χ²(df=2, N=925)=4.446,

CFI=.987, TLI=.937, RMSEA=.036로 나타났으며, 부모주도학습형 집단은 χ2(df=2,

N=205)=1.176, CFI=.1.000, TLI=1.087, RMSEA=.000, 취미형 집단은 χ²(df=2,

N=283)=1.829, CFI=1.000, TLI=1.011 , RMSEA=.000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봄형 집단의 경우, χ2(df=2, N=43)=4.181, CFI=.000.,

TLI=-4,688 , RMSEA=.161로 나타나 다른 집단 모형과의 형태동일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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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 연구모형에서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집단 간 형태동일성 검증

χ² df TLI CFI RMSEA

최종 연구모형 11.717 8 .943 .989 .018

아이의견반영형 4.446 2 .987 .937 .036

부모주도학습형 1.176 2 1.087 1.000 .000

돌봄형 4.181 2 -4.688 .000 .161

돌봄형 1.829 2 1.011 1.000 .000

또한 각 측정변인간의 경로에서 집단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경로에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 과목수가

아이의 내재화문제(위축,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유도가 3만큼 변화했을 때 χ2

의 변화량이 9.01로서 χ2검정 임계치인 7.8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변수간의 경로에서는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 경로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경로를 제약한 후, 최종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최종 연구모형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집단 간 구조동일성 검증

경로제약 χ² df TLI CFI RMSEA Δχ² Δdf

제약

선택

여부

비제약모델 11.71 8 .943 .989 .018 - - -

사교육총시간 → 내재화문제 12.83 11 .979 .994 .011 1.12 3 O

사교육과목수 → 내재화문제 20.72 11 .891 .970 .025 9.01 3 X

내재화문제→ 학업수행적응 13.81 11 .968 .991 .013 2.10 3 O

 
최종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별 모수추정치는 <표 7>와 같다. 먼저 일주일 평균 사교

육이용 시간은 세 집단 모두에서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많아졌을 때, 부모주도학습형 집단 아동의 경우 내

재화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졌고(B=.166*, p <.05), 반대로 취미형 집단의 경우 내재화문

제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97*, p <.05) 아이의견반영형 집단의

경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아이의 내재화문제

는 학업수행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97***,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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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아이의견반영형 집단의 경우 사교육이용 과목 수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주도학습형 집단

과 취미형 집단의 경우, 방향성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사교육이용 과목수와 아

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표 7> 최종 연구모형에서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

경로
아이의견반영형 부모주도학습형 취미형

B S.E. β B S.E. β B S.E. β

사교육총시간

→ 내재화문제
-.005 .008 -.016 -.005 .008 -.020 -.005 .008 -.020

사교육과목수

→ 내재화문제
-.028 .031 -.032 .166* .076 .156 -.097* .044 -.134

내재화문제

→ 학업수행적응
-.097*** .020 -.164 -.097*** .020 -.163 -.097*** .020 -.133

 * p < .05,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전반적인

사교육이용 양상을 알아보고, 사교육 특성이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관하여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일주일평균 사교육이용 시간은 9.01시간(SD=4.78),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 수는 2.96개(SD=1.55)로 나타나 평균적인 사교육의 양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시간

은 최소 0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 수는 최소 0개에서 최

대 8개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이에 따라 각 측정값에 관한 집단 내 표준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나 사교육 양에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개인차가 존재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 사교육이용 집단의 아이들의 경우, 별도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이용 맥락을 구분해보았을 때 연

구대상자 1,456명 중 64%가 아이의견반영형 집단, 19%가 취미형 집단, 14%가 부모주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91

도학습형 집단, 3%가 돌봄형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 상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교육이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시간,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

용 과목 수, 사교육이용 과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이용 시간

의 경우, 돌봄형 집단에서 12.77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아이의견반영형 집단

(9.00시간), 취미형 집단(8.84시간), 부모주도학습형 집단(8.46시간)의 순서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 수의 경우, 돌봄형 집단

(3.44개), 부모주도학습형 집단(3.21개), 취미형 집단(2.95개), 아이의견반영형 집단

(2.89개)의 순서로 사교육 이용과목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이용 시간과는 또

다른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주도학습형 집단의 아이들이 돌봄형 집단

과 비교하여 사교육이용 시간은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사교육이용 과목 수는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이용 교과내용의 경우 체육, 수학, 국어 과목 이용

여부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의견반영형 집단과 취미

형 집단에서 체육 과목에 관하여 월등히 높은 사교육 이용비율을 보였으나, 수학과 국

어 과목의 경우 부모주도학습형 집단에서 월등히 높은 사교육 이용비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특성이 아동의 내재화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사

교육이용 맥락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교육특

성 중 사교육이용 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교

육이용 과목 수가 내재화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부모주도

학습형 집단에서는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많아질수록 아이의 내재화문제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영희, 김현철(2013)의 연구에서 사교육을 결정할 때

아이의 의견에 배제될 경우, 아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또래관계 증진이나 취미개발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취미형

집단의 경우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내재화문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견 반영형 집단에서는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라 사교육이 아이에

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내재화문제가 학

업수행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모든 집단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아이의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아이의 학습태도에 부정적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노석준,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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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이동훈, 2012; 허지원, 이동훈, 황윤원, 김홍석, 2010).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교육특성 중 사교육이용 과목 수와 달리 사교육이용

시간은 아이들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사교육이용 시간이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 값이 크지 않거나, 자신

이 좋아하는 소수의 활동에 관하여 장시간 집중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

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다수의 자극이 주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기를 경험하며 직면

하는 부모역할에 관한 불안에 관심을 갖고, 사교육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부모들의

심리와 상황을 반영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사교육

관련 연구들이 주로 사교육 예측요인과 사교육과 아이의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을 살

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넘어서 사

교육이 아이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며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

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첫째, 사교육이용

동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부모의 응답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기에 부모 편향적 답변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집단 구성원 수가 불균등하여 집단의 대표성에 한계를 가졌다.

특히 돌봄형 집단의 경우, 43명의 샘플을 분석하였기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사교육 개념을 택하여 사교육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

데 이는 사교육 실행의 주체 및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사교육이 갖는 속

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가령 공공기관과 사

설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나누어 살펴본다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나

누어 살펴보는 것과 같이 사교육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사교육 현상

에 대한 보다 풍성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

리하고 있는 사교육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속에

내재된 부모와 아이의 심리 및 적응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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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ivate educati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and academic adjustment

according to motivation for private education

of first grade children’s parents.

Junghwa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of

first grade children’s parent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ivate educati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and academic adjustment by the motivation for private

education. The quantitative date of 1,456 households was extracted from the

eighth (2015)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nd analyzed

using ANOVA, chi-squared test, and multi-group SE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time for private education, the number of subjects, and the kinds

of subjects according to the motivation for private education. Specifically, the

amount of time for private education was longest in the ‘care-focused group,’

and the number of subjects is greatest in the ‘study by parents force-focused

group.’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ducation for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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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and korean language was statistical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motivation for private education.

Seco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and academic adjus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s the number of subjects for private education increased,

the risk for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was increased in the ‘study by

parents force-focused group.’ However, in the ‘hobby-focused group,’ as the

number of the subjects increased, the risk for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was decreased. Meanwhile, the number of the subjects didn’t affect the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in the ‘children’s needs-focused group.’ In addition, the

internalized problems in all group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children’s

academic adjustment.

That is, even though the direction of the variable’s path was different, the

structural pathway for the number of subjects for private education, children’s

internalized problems, and academic adjustment was significant in the study by

parents force-focused group and the hobby-focused group. In contrast, the

structural pathway among the three variables was not significant in the

children’s needs-focused group.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was focused on the anxiety of the role of

first grade children’s parents who live in Korean society, and attempted to

reflect it for interpreting the phenomenon of private education.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about private education have mainly focused on predicting the

factors of private educ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but this study was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adjustment.

Key words: Private education, motivation for private education, first grade

children, internalized problems, academic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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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락에 따른 사교육 특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 적응의 구조적 관계”

토론문

권연희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현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사교육은 만연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사교육이용 맥

락에 따른 사교육의 특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학업수행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는 주제의 시의 적절성과 연구 설계의 창의성, 자료 분석의 최신성 측

면에서 우수한 연구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더할 수 있도록 토

론자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지는 의문점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

니다.

먼저 용어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의문점입니다. 본 연구자는 부모가 자녀의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을 사교 이용 맥락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론에서 사교육 이용 맥락, 혹은 사교육을 받는 맥

락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교육을 이용하는 동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을 [사교육 이용 맥락]이라고 지칭하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듭니다. [사교육 이용 맥락]이라고 할 경우 사교육을 이용하는 동기를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여겨지며, 그 결과 연구 변인으로서 의미가 모호해

보입니다. 이에 좀 더 구체화된 용어로, 예를 들어 [사교육 이용 맥락]을 대신하여 [사

교육 이용 동기 유형별]과 같이 연구가 보고자하는 변인을 구체화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과에서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과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 과목수를

제시한 <표 1>과 <표 2>의 결과 제시에서 현재의 평균, 표준편차 뿐 아니라 점수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논의와 연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이 9.01시간,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 과

목 수 2.96개인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논의하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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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용시간의 최소 0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이용 과목수가 최소 0개에서 최대 8개

사이인 점을 제시하며 과잉 사교육 이용집단 아이들에 대하여 별도 관심을 둘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건데,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사교육 이용

맥락별 사교육 이용시간, 과목 수에 대한 점수 범위를 <표 1, 2>의 결과에 제시하여

주신다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사교육 특성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께서는 논의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던가], [과

잉 사교육 집단의 아이들]이라는 서술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관련하여 [크게 우려할 수준], 혹은 [과잉]에 대한 기준

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논의는 자의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의 타당

성에 대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 4>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

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에서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기는 어렵지만, 여기까지의 기술로만 보아서는 독립변수인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

시간]과 독립변수인 [일주일 평균 사교육이용 과목수]가 [내재화 문제]를 통해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모형이 적

합하여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표 7>의 최종 연구모

형에서의 사교육 이용 맥락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사교육 총

시간이 내재화 문제로 가는 경로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집단을 구분하기 전 연구모형에서도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 시간이 내재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포함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완전매개모형인 최종 연구모형이 두 개의 독

립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일 때 <표 4>에서 제시한 적합도가 나온 것인지요? 다

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전 연구자가 제시하는 최종 연구모형이 무엇인지요? 본 연구에

서 적합한 것으로 가정되는 연구모형이 무엇인지가 현재와 같은 서술로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종 연구모형에 대해

계수를 포함하는 그림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 5>에서 돌봄형이

2번 제시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일주일 평균 사교육 이용시간은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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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께서 논의에서 [초등학교 1

학년 아동의 사교육 이용시간이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 값이 크지 않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소수의 활동에 대해서 장시간 집중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고 논의하였으나,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해석은 오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에 밝히기는 하였으나, 돌봄형의 사례수가 적은 것이 연

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결과 해석과 논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

하여 좀 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며, 국어, 수학의 교과와는 달리 영어 교과의 경우 집

단 간 이용률이 다른 결과에 대한 논의 추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밝힌 것과 같이 기존의 사교육 이용과 관련된 연구와 달리 [사

교육 이용 맥락]을 구분하여 그 관계 구조를 밝힘으로써 사교육 이용으로 인한 초등

학교 1학년 아동의 내재화문제, 학교수행적응에 미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 토론자가

독자로서 읽으면서 가진 의문점과 논의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보완하여 주신다면, 초

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사교육 이용이 이들에게 가지는 심리 및 적응에 대한 의미를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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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성정혜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9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평균분석 및 다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와 정

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여아 집단의 경우 아

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를 증가시

키는 요인이지만 여아의 아버지 교육열은 외현화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여아의 외현화 문제가 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부모의 교육열,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학교적응, 다집단 분석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녀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부모의 역

할과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관심과 기대는 아동에게 매우 중

1)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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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이다(김단비, 2018). 부모의 기대와 관심은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

을 끼치고 있고 기대외 정도에 따라 기대를 받는 자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자녀의 성격형성, 정서적 측면, 지적발달 등이 달라질

수 있다(유은희, 2015). 최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와 여성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 확대, 교육수요의 증가 등은 자녀의 가치로운 삶에

대한 부모의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왔다(김경근, 최윤진, 2017). 이는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교육열과 관련된 것으

로, 교육열은 학생 자신이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라기보다 자녀의 성공 혹은

출세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벌을 얻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열망을 의

미한다(심미옥, 2017).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높은 학업성적과 성취를 부모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

가 안정된 직업, 그리고 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높은 지위를 얻

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안인정, 이상금, 정세화, 1974). 교육에 대한

부모 열망의 증가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면서 정상 수준을 넘

어선 학력 및 학벌을 쟁취하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

들은 자녀에게 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연령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을 강요하게 된다(오욱환, 2000). 통계청(2016)에

서 조사한 학교급에 따른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80.0%, 중학교 63.8%, 고등학교 52.4%, 일반고 58.8%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초등학생이 6.8

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이 부모의 교육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은 입시위주

의 교육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자녀의 인성문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등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많은 역

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교육열이 대부분 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의 이유로 아버지가 양육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또한 나윤경과 태희원, 장윤자(2007)의 연구에서 아버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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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고 아내가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계획에 침묵으로 지지하고, 자녀의 성적을 점검하는 평가자로 개입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 아버지의 교육

열 또한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조기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고려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동기에는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로부터 사회

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의 학교적응은 지

속적으로 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희은, 문수백, 2011). 아동기의 학교적

응 수준과 질은 중학교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

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이 시기는 부모

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려는 정신적인 욕구가 강한 발달

단계에 있는 과정이므로 학교생활의 적응을 통한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의

훈련은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측면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측면에

서 살펴 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희숙, 2001).

하지만 부모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과 자율성을 통제하게 되면 아동의 또래관계 및 학업수행,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미연, 1992). 이유경(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

적 성공과 관련된 능력과 학업 및 진학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과

잉양육을 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초

래되어 중·고등학교 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심지어 성인

기의 사회적인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부적응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함으

로써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교육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

와 학교생활적응을 다룬 연구(안기준, 2000; 이재구, 김영희, 2000)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를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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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부모의 기대를 파악함에 있어 협소한 시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적응뿐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발달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arason과 Zitnay, Grossman(1971)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

친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여 높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으며, Amato와 Rivera(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

로부터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면 역할 갈등에 빠지

게 되어 이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비행이나 공격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이 아동의 내

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학교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염정

원, 조한익, 2016). 아동기는 학교에서 대인관계의 경험으로 기초로 신체적·

정서적·인지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태상, 2013).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나 성

인기처럼 증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어 적

절히 중재되지 않으면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정현희, 오미경,

2000; Graham, Rutter, & George, 1973).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을 초래하며(우유라, 노충래, 2014), 과잉행동이나 공격적 행

동, 주의력 결핍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최경일,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결과

변수이자 학교적응의 원인변수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부모의 교육열은 아동의 학교적응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즉,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과잉된 교육열은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존중과 수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떨어뜨리게 되고, 무기력함과 이탈적 행

동을 보이게 됨으로써 이후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다. 홍혜선(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진경과 김혜연(201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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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

고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므로 정신의 건강한 발달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인간이며,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는 아동의 학

교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93).

이처럼 아동기의 발달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긍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므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살펴

봄으로써 학교적응의 향상과 문제행동의 감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라

각각의 변인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숙자(1978)의 연구에

서는 부모들은 배경변인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고등교육

까지 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대학원 이상의 교육은 딸보다는 아들의 경우

에 보다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arter(1998)의 연구에서는 여

성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사회적인 압력으로 인해 적절하게 해소되

지 못해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손상된

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Lloyd와 Walsh, Yailagh(2005)의 연구에서는 아

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

한 학령기 학생들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1990

년대 후반까지는 여학생보다 대부분 남학생들이 문제행동을 경험하며 더 심

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김준호, 김은경,

1995) 2000년도 이후에는 여학생들의 문제행동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

세로(장연심, 조아미, 2004), 전체적인 문제행동의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

었으나, 문제행동을 정서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비행, 공격성, 일탈 등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

이고 여학생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고정자, 2003;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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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각 집단 간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빠르게 변해가며 무한한 경쟁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높은 교육열

로 인한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영

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 학교적응 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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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6년) N(%)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3(15.8)

경인권 229(21.8)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2008년을 기준

으로 전국의 0세 유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9차년도(2016년) 까지 자

료가 수집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는 전국적으로 표집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

된 데이터로써, 다른 어떤 자료보다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함에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9차(2016)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1,026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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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강원권 204(19.9)

대구/경북권 167(16.3)

부산/울산/경남권 142(14.1)

광주/전라권 122(12.1)

자녀

특성

성별
남아 533(51.9)

여아 493(48.1)

출생순위

첫째 478(46.6)

둘째 421(41.0)

셋째 117(11.4)

넷째 9(0.9)

다섯째 이상 1(0.1)

어머니

특성

연령

25세-29세 5(0.5)

30-34세 125(12.2)

35-39세 512(49.9)

40세 이상 384(37.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0(27.3)

전문대 졸업 229(22.4)

대학교 졸업 411(40.1)

대학원 졸업 104(10.1)

아버지

특성

연령

25세-29세 3(0.3)

30-34세 48(4.7)

35-39세 327(31.9)

40세 이상 648(6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6(28.9)

전문대 졸업 329(32.1)

대학교 졸업 351(34.3)

대학원 졸업 48(4.7)

전체 1,026100)

2. 측정도구

가. 부모의 교육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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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열을 측정하기 위해 현주와 이재분, 이혜영(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육열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정보수집, 교

육 분위기 제공,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

보노력, 건강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화(1992)의 교육열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직접적 교육열(직접지도 및 감독 관리,

친구관계에서 성적 중시, 타인지향 정도)과 간접적 교육열(정보수집, 교육 분위기 제

공, 인성함양 배려, 공부시간 확보노력, 건강관리)로 분류하여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평균값이 높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 계수는 어머니 .752(교육열1: .701, 교육열2: .689), 아버지 .818(교

육열1: .795, 교육열2: .746)로 나타났다.

나.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RSE(Rosenberg’s

Self-Esteem Scal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원이 아동의 연령에 맞게 5문항으

로 축소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au와 Marsh(2004)에 따르면 측정문항

을 모두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추정해

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얻기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수에 대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자존감1과 자존감2

라는 2개의 꾸러미변수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751(자존감1: .714, 자존감2: .703)로 나타났다.

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Goodman(1997)이 개발한 강점/난

점(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점/난점 척

도의 하위요인은 내재화 난점(정서증상, 또래문제), 외현화 난점(행동문제, 과잉행동/

부주의),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은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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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7번, 11번, 14번, 21번, 25번 문항

을 역채점하여 평균값이 높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내재화 .782(정서증상 .726, 또래문제 .698), 외

현화 .852(행동문제 .861, 과잉행동 .876)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초등학교 일

학년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

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kiert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

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 계수는 .968(학교생활적응 .957, 학업수행적응 .939, 또래적응 .920, 교

사적응 .813)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해 연구가설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전체값과 하위요

인 각각에 대한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의 타당화를 위해 AMOS 18.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o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추정치를 확인

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²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 Babin,

Anderson(2006)이 추천한 TLI와 C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수백, 2010).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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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셋째, 아동의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주요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하고 주요변인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형태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측정모형이 같은지 평가하며, 측정

동일성은 잠재변수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각 측정변수들이 각 집

단에서 동일한 수준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 간의 요인 적재치가 동일한

지 검증한다. 절편동일성은 잠재변수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된 집단에 상

관없이 같은 측정변수 값을 얻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측정변수의 절편이 집단 간에

동일한지 검증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넷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가설 모형을 전체 집단을 상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

용하여 검증해 본뒤, 모형의 구조적 동일성 즉, 변인간의 인과관계 패턴이 아동의 성

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델 간 경로계수가 둘

이상의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

는 분석기법이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우종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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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

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

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 과제 측정의 결과가 얼마나 타당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

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학교적응 6가지로 구성하였다. 측정모

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286.215 59 .920 .948 .062

<표 2>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토대로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 모수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가

.85이하이면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가 존재하며, 요인부하량이 평

균 .05이상은 되어야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존재한다는 문수백

(2009)의 기준에 근거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먼저 [그림 2]에서 제시된 값을 중심으로 변별타당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잠재변인들(어머니 교육열, 아버지 교육열, 자아존중감,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간의 상관계수가 -67 ∼ .28 사이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델의 변

별타당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2]에서 제시된 값

을 중심으로 수렴타당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각각의 잠재변인에 대한

지표변인의 요인부하량이 .78 ∼ .96 사이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델에서 잠재

변인이 설정된 지표변수들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되었음을 말해준다.



112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그림 2] 측정모형 검증 결과

2. 성별에 따른 구인 동일성 검증
F검증을 활용한 변인 간 집단 간 차이검증은 평균차이를 비교하는 대표적

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자체

가 왜곡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하지만 구조방정식을 활용

한 집단 차이검증의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많은 방법론 학자들은

잠재평균분석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Aiken, Stein, & Bentler,

1994; Cole, Maxwell, Arvey, & Salsa,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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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AMOS를 활용한 변인들 간 집단 차이검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평균분석은 동일한 변인의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고려한

장점을 가진 통계방법이나 이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

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하므로(홍세희, 2003),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

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

감,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²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이지만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 Babin,

Anderson(2006)이 추천한 TLI와 C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음, .08이하이면 양호,

.1이하이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각 모형에

대한 동일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 df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60.592 118 .910 .941 .049

모형2: 측정동일성 370.485 126 .915 .941 .048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422.921 134 .905 .930 .051

모형4: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456.660 140 .902 .924 .052

<표 3>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먼저 측정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그림2]와 같이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

을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기저모형(모형1)의 적합도는 두 집단 모두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적재치를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모형으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기저모형의 적합도와 거의 동일하였다. 측정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측정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즉, 측정동

일성 모형은 기저모형에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

를 이용한  값 차이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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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므로(∆(8, N=1,026)=19.893,

p<.05),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TLI와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로, 측정동일성을 가한 모델이 형태동일성 제약을 가

한 모형에 비해 지수가 나빠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일성 제약은 기각되지 않는

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모형2의 측정동일성 모델은 성립되었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으로 절편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모형3은 각 측정

변인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동일성 모형으로 모형2와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값의 차이는 유의하므로(∆(8, N=1,026)=52.436, p<.001) 값의 차이에 의

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3의

측정 및 절편동일성 모델 또한 성립되었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두 집단에서 측

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찰된 평균 차는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간주 할 수 있다.

[그림 2] 동일성 검증 모형

잠재평균분석은 한 집단(남아)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는 것으로, 참조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잠

재평균은 효과크기를 통해서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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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1988)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때, 두 집단에서 산출된 잠재변인의 분사이 동일한

경우에 공통의 표준편차를 적용하므로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에 대한검증을 실시하였

다. <표 2>에서 제시된 모형4의 적합도를 모형3과 비교한 결과, 값의 차이는 유의

하므로(∆(6, N=1,026)=33.739, p<.001) 값의 차이에 의한 요인분산동일성은 기각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수에서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모형 4의 측정, 척도 및 요인분산

동일성 모델 또한 성립되었다. 따라서 효과 크기 값은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

산되었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효과크기(d)가 .2이하이면 작은 것으

로, .5이면 중간 수준으로, .8이상이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남아와 여아 집단의 추정된

잠재평균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모형 남아 여아 p 효과크기(d)

모_교육열 0 .041 .078 -

부_교육열 0 -.056 .039 -.417

자아존중감 0 .137 .001 1.281

내재화 문제 0 -.027 .157 -

외현화 문제 0 -.344 .001 -1.782

학교적응 0 .632 .001 .916

<표 3> 각 변인에 대한 아동의 성별 간 잠재평균 차이 분석

잠재평균결과, 여아 집단은 남아 집단에 비해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Cohen

의 효과크기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열은 중간 수준의

평균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외현화문제, 학교적응은

매우 높은 수준의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영

향력의 차이검증에서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를 제외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를

비교하였다.

3.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 변인 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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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

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홍세희,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정상분포곡선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변인
모_교육

열

부_교육

열

자아존중

감
내재화 외현화 학교적응

모_교육열 1 .280
*

.157
*

-.109
*

-.100
*

.107
*

부_교육열 .169
*

1 .117
*

-.065 -.137
*

.174
*

자아존중

감
.135

*
.101

*
1 -.131

*
-.180

*
.333

*

내재화 -.126
*

-.081 -.181
*

1 .353
*

-.299
*

외현화 -.145
*

.152
*

-.117
*

.143
*

1 -.547
*

학교적응 .129* -.108* .292* -.251* -.590* 1

평균 2.546 2.043 3.421 1.273 1.301 3.972

표준편차 .313 .391 .443 .351 .342 .661

왜도 -.137 .089 -.715 1.543 1.276 -.602

첨도 .637 -.165 .338 2.412 1.022 -.049
*p < .05 (대각선 위는 여아 집단이며, 대각선 아래는 남아 집단임)

<표 4> 측정변인간의 상관행렬표 및 평균, 표준편차

남아와 여아의 집단에서 대부분의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내재화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집단의 경우 아

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와 정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검증
주요 변인의 측정모형 동일성 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각각의 영향

력을 검증해 보았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117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df=58, N=1,026)=

139.015, TLI=.963, CFI=.976, RMSEA=.041). 아동의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는 <표 5>,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모수 남아 여아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91(.213)
*

.164(.191)
*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57(.232)
*

-.062(-.156)
*

자아존중감 → 외현화 -.141(-.226)* -.107(-.23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053(-.022) .019(.009)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216(.092)
*

.265(.114)
*

외현화 → 학교적응 -3.459(-.826)
*

-4.169(-.831)
*

*p < .05

<표 5> 아동의 성별에 따른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그림 3]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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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요인 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여아)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며, 학교적응에는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현화 문제가 높

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

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며,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

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검증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

형 내에 존재하는 6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6개를 기저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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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집단 간 등가제약).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

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델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다((df=6, N=1,026)=25.032,

TLI=.937, CFI=.960).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 χ2 ∆df ∆χ2 ∆TLI ∆CFI

아버지 교육열 → 자아존중감 176.856 1 .001 .002 .000

아버지 교육열 → 외현화 193.940 1 17.085
*

-.003 -.001

아버지 교육열 → 학교적응 181.753 1 4.901
*

-.001 .000

자아존중감 → 외현화 177.534 1 0.679 ..001 .000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176.858 1 .003 .002 .000

외현화 → 학교적응 181.115 1 4.260* .001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201.887 6 25.032
*

-.004 -.002

*p < .05

<표 6> 기저모형과 경로추정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델들 간 차이 비교

<표 6>을 통해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경로((df=1,

N=1,026)=17.085, p<.05)와 아버지의 교육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df=1, N=

1,026)=4.901, p<.05),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df=1, N=1,026)=

4.260, p<.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3가지 경로들 중 <표 5>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최종경로는 아버지의 교육열

에서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경로와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이르는 경로로 나타났

다. 즉, 아동의 성별에 따라 2가지 경로에서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

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

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

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 집

단이 남아 집단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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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결과변인으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

인으로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

하였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

교적응 간 평균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교육열과 자

아존중감,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

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교육열과 외현화 문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게 나타나 학교적응도 더 잘

한다는 유복귀희(2003)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며, 아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교육을 시키게 한다는 David와 Ball,

Davies, Reay(2003)의 연구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

난다는 Karreman와 Van Tuijl, Van Aken, Deković(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Tremblay(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정서적

으로 조금 더 성숙해 있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표상을 형성함으로써 자아존중

감이 높아지며,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이 빠르고 타인의 입

장을 고려하는 사회화능력의 향상으로 학교 내에서도 적응이 남아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채진영, 권혜진(2010)의 연구결과에서 이전 세대의 부자간의 관계가 남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는 유

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과거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

해 아들 위주의 생활과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의 경우 남아에게 더욱 높은 학력과 사회적 성취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높은 교육열

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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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이은희(2008)의 연구결과와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아동기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지만 후에 청소년기가 되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Reynolds(1985)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점과 청소년

기에 비해 독립성이 낮은 아동기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학업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 간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 친밀함의 표현

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아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

와 정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반면, 여아 집단의 경우 아버

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학교적응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반응성이 높을수록 공

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높아졌고, 비행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유발한다는

Haapasalo와 Tremblay(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압력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

여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고, 학교적응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Alderman과 King(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으며,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적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본 결과,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교육

열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자녀에게 보이는 것으로, 아동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

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Flouri(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교육열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졌고,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과 정신건강과 긍

정적인 적응과 연관되고, 낮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Ybrand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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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lius(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얻게 되는 스스로의 지식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Coopersmith, 1981).

하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자기를 거부하는 느낌을 감소

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문제행동을 선택하게 하며, 교사 및 또래집단과 원만한 대

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감 부족으로 학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Neslon, Stage, Duppong-Hurley,

Synhorst, &. Epstein, 2007).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학교에 입학한 만 8세 아동을 대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eiley와

Bates, Dodge, Pettit(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함으로써 학교라는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외현화 문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아졌으며, 여아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

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아버지가 자신

의 능력과 소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게 되면, 다투기를 잘 하고 무책임한 행

동을 자주 보이게 된다는 박성연(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

육태도가 이상과 현실 간의 불일치로 인해 강압적으로 교육에 대한 압력을 가하게 되

면 아동의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과 규칙에 맞지 않

는 행동을 하게 되며,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아의 경우 한

개인에게 내재된 일탈에 대한 동기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유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 따르면, 여아에게도 교실 내에서 행

해질 수 있는 공격성이나 비행,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동기를 가지

고 있지만 아버지의 교육 및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여아에게 유대감을 느끼

게 함으로써 외현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rnburg &

Thorlindsson, 1999).

넷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변인들 간의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본 결과, 몇 가지 경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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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는 경로들 중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인적재치

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

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

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아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들과 딸에 대한 각기 다른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아들에게 딸보다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

는 최경희, 신동희, 이향연(200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여아에게는 적당한

관심과 기대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남아에게는 지나친 기대와 억

압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부담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외

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을 다르게 하

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녀

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구를 하게 된다는 Cooper와 Christie(2005)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은 일시적으로 변화시

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와 가정, 학교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적인 차

원에서 과열된 교육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

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가 학

교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해 남아의 과잉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문제로 삼는 빈

도가 적은 반면, 여아의 경우 여자는 활동성이 낮은 놀이를 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행동통제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허정경

(2017)의 연구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같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보이더라도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주변인들의 반응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부적응

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사회가 점점 양성평등을 추구

하고 있는 시대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봄으로써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역할을 내면화할 수

있다는 Deaux(199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평등적인 잣대

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성

별에 관계없이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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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상담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집

단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 변인 간 영

향력 유무를 통한 원인변인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집단 분석

의 경우 집단에 따라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요인이 영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기존의 학교적응과 관

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청

소년기 이전 아동기의 학교부적응이 청소년기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유지향, 황순택, 이호연, 2015)에서 아동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다루는데 있어 대부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시대가 변

화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넷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공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력이 자녀들에게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집단에서

아버지의 교육열이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교육열의 긍정적인 관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접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는

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고조화되어 가고 있는 부모의 교육열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석(201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

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직접 측정하였는데, 권재기, 정미경

(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실제 교육적 기대보다 이것을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이 측정한 부

모의 교육열이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하나의 전체값으로 살펴보았는데, 적절한 교육열은 자녀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열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마리아(201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의 수준

에 따른 집단분류를 통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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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among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Sung, Jung-Hye

This study purposed to look into what impacts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and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had on school

adjustment and how these variables were related from children's gender. The

data of this study are Pan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s 9th data that

are researched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In order

to test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ren, we performed the

latent mean analysis and the multiple group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self-esteem, externalized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But educational enthusiasm of mother and internalized problem

were not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children's gender.

Second, in the case of the boy group,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ternalized problem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girl group,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externalized problem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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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nthusiasm of father and externalized

problem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hildren's gender. The father's

educational enthusiasm of boys increases the externalized problem, but the

father's educational enthusiasm of girls decreases the externalized problem. Also,

the externalized problem of girls was a stronger impact to reduce school

adjustment compared to boys.

In the modern society where infinite competition is required to change

quickly, it i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s of the parents' high

educational enthusia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have

different influ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 It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the counseling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

Key words: Educational enthusiasm of parent, Self-esteem,

Internalized/Externalized problem, School adjustment,

Multi-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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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아동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토론문

문영경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성별에 다른 차이 검증을 위한 잠재 평균 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습

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부모의 교육열에 관심을 두고 있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초등학교 재학 아동

을 대상으로 성별 집단간 부모의 교육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의 실태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남녀 집단의 차이점에 초점을 그들 간의 관계가 성별 집단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 지를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

도 눈에 띄고 있어,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몇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첫째, 연구의 결과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이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역기능적인 결

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부모의 교육열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패널의 데이터

에서 수집된 아동들의 부모들은 일반적인 부모이므로 과도한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부모의 교육열에서 측정하고 있는 하위 요인이 직접지도 및 감

독관리, 정보수집, 건강관리 등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구논문에서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더욱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자가 논

의한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열의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혹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

의 집단에 따른 분류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고 보여집니다.

둘째, 연구의 제목에서 제시된 바에는 부모의 교육열,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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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보여집니다만 실제 연구의 내용은

성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어머니의 교육열과 내재화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는

밝혀내고 있지 않아 연구의 제목과 내용에서 불일치성으로 혼란스러우며, 분석되지

않은 변인들의 결과가 아쉽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잠재평균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변인들만을 선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성별 간 차이점

이 없다고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모형에서 어머니의 교육열 및 내재화 문제행동

이 줄 수 있는 정보는 영향력의 유의미성 및 영향력의 크기 등 다양하다고 봅니다. 이

를 통해 사회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열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교육열의 영향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성차를 고려하였을 때 여아집단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동의 외현화 문

제행동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남아 집단에서 아버지의 교육열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께서

는 아버지의 교육열이 여아에게는 적당한 관심과 기대정도로 표현되지만 남아에게는

지나친 기대와 억압, 부담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된 결과

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아버지의 교육열이 자녀의 자아존중

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남아의 아버지가 교육열이 높

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경로가 유의미

하고 이 경로가 여아에게도 유의미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이는 측정의 오류 혹은 제 3

의 변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 부모의 교육열과 아동의 학교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영향력을 성별로 분석하여 봄으로서 특히 아버지의 교육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점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과한 사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비판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 건강관

리 등이 아동의 학업적응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며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있어 도

움이 된다는 점을 밝혀 부모의 교육열의 긍정적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논문에 대해 토론

할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논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더 나은 논문을

위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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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배한진
1)
허청아

2)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해 유아기 가족환경

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활용해 유아

기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아동

패널 7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983개 가구를 분석한 결과, 유아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은 총 4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취약

집단, 환경우수집단, 환경안정집단, 자극취약집단. 회귀분석 결과 유아기 가족환경이

환경우수집단으로 분류된 아동에 비해 관계취약집단, 환경안정집단, 자극취약집단에

분류된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교적응 하위요인에

따라 각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기 가족환경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족환경, 학교적응, 잠재프로파일분석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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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은 생애 초기에 발생하는 큰 환경 변화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에 입학하면서 아동들은 위계적이고 경쟁적이며, 교과 중심적이고 규칙과 집단생활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또래관계와 교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최지영, 양현주, 2012).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은 집단생활로

인한 또래관계 스트레스, 생활 규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김정효, 박효정, 2005).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이

교사 및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 적응 및 문

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홍애순, 조규판, 2014; Carlson, Sroufe,

Collins et al., 1999; Kupersmidt & Coie, 1990; Sturge-Apple, Davies, & Cummings,

2010).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부부 관계, 부부갈

등,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응집성, 가정환경자극,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 등 아동

특성 및 가족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지원, 공윤정, 2012; 박성

혜, 윤종희, 2013;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장혜진, 윤혜미, 2014; 정미영, 문혁준,

2007; Sturge-Apple et al., 2010). 박성혜, 윤종희(2013)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학교적

응이 더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영,

문혁준(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학습적응, 학내생활 등

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2014)의 연구에서는 부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 학교적응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원, 공윤정(201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

일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 및 관계의 질은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다(Davies, Winter, & Cicchetti, 2006). Wulfsohn(2000)의 연구에서는 만 3세 때의 부

모 역할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rge-Apple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전이기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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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영향을 미쳐 초등학교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부간 적대수준이 낮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수준이 높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협력

성이 높은 응집적(cohesive)인 가족이 유리된(disengaged) 가족과 밀착된(enmashed)

가족에 비해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값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낮으며 수업

참여의 어려움 및 학교에 대한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 역시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가족응집성 등 가족환경 특성의 경우 가족 내의 다양한 체계의 상호 관계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이 부모-자녀, 부부, 형제관계

등 다양한 하위구조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이며,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

족 하위 체계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Cox & Paley,

1997). 이러한 가족 하위 체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각 체계의 특

정 측면을 변수화하여 살펴보는 변수 중심적 접근 방법은 하위 체계별로 다양한 패턴

을 보이는 가족의 특성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Sturge-Apple et al.,

2010). 사람 중심적 접근 방법의 일종인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은

각 변수에 대한 응답 패턴을 토대로 동질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을 분류하는 연구방법

으로 각 하위체계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족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부 혹은 부-자녀, 모-자녀의 양자로 구성된 가족 하위체계의 상

호작용(dyadic family interaction)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로 구성된 삼각관계의 상호

작용(triadic family interaction)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Venturelli,

Cabrini, Fruggeri et al., 2016). Venturelli 등(2016)은 발달과 관련된 연구분야에서 주

로 모-자 관계를 연구하거나 부-자 관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삼각관

계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서 연구하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

한 삼각관계는 각각의 양자 관계의 합보다 더 크고 복잡한 맥락이며 삼각 가족 상호

작용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다. Venturelli 등(2016)이 삼각관계를 다룬 논문 26편을 분석한 결과 삼각관계는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가족 동맹, 가족 응집성 등 가족 특성을 측정하거나

(threesome interactive focus), 각 개인의 특정 상호작용 행동을 살펴보는 방법

(individual interactive behavior focus), 자녀에 대한 부부의 공동양육(co-parenting)

과 같은 2인+1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two+one” interactive focus), 3자 관계의 상

황에서 발생하는 양자 관계의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dyadic interactive focus)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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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각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모가 가족 전

체를 하나의 단위로서 평가하는 가족 응집성 및 유연성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자극을 조사원이 평가한 가족환경자극을 활용하여 삼각관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부부 관계를 측정하는 부부 갈등, 결혼 만족도, 부-자녀, 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양

육태도를 사용하여 양자적 가족관계 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가족환경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일방의 응답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쌍자료(dyadic data)의 이점을 살려 동일한 특성에 대한 부부 각각의 응

답을 함께 활용한다면 부부 각자의 관점이 가지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Wittenborn, Dolbin-MacNab, & Keiley, 2013). 또한 Meteyer and

Perry-Jenkins(2009)의 연구에서는 부부 각각의 양육태도를 군집화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부부의 양

육태도의 혼합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강점을 반영

하기 위해 부부 갈등, 결혼 만족도,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응집성과 유연성의 경우 부

부 각각의 응답을 모두 활용하여 가족환경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족환경특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아

기의 가족환경유형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고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유아기 가족환경을 분류했을 때, 유아기

기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가족환경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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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의 7차년도(2014년),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4-2015). 7차년도와 8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가구 중 7차년도에서 가족환경 관련 변

수 중 어느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변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응답인 경우를 결측 처리하였으며, 8차년도에

서 학교적응과 가구소득에 대해 미응답인 경우를 결측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

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983개 가구이다. 조사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7

차년도 조사시점 기준 각각 39.25세(SD = 4.02), 36.80세(SD = 3.71)이며, 조사가구의

아동의 평균월령은 7차년도 조사시점 기준 75.08개월(SD = 1.41)이다. 이 중 남아는

504명(51.1%)이다.

2. 측정도구

가. 가족환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유아기의 가족환경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우선 가족관계를 측정하기 위

해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를,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온정적

양육과 통제적 양육을,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유

연성을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환경 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유용한 지지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도구인

EC-HOME(Caldwell & Bradley, 2003)의 8개 하위영역인 수용성, 학습자극, 학습자료,

언어자극, 모방학습, 물리적 환경, 반응성, 다양성을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자극 두 차원 각각을 구성하는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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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 및 조작화 Crobach’s 

부부관계

부부

갈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제작한 척도를 수정하여 이용

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부부갈등에 대한 평균점수를 투입하였다.

(부) .912

(모) .918

결혼

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ung(2004)의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투입하였다.

(부) .930

(모) .930

부모-자녀

관계

온정적

양육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외(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양육행동 변

수를 사용하였다. 온정적 양육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

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의 문항에 대해, 통제적

양육은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나는 아이

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등의 문항에 대해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응답한 온정적양육과 통제적양

육에 대한 평균점수를 투입하였다.

(부) .858

(모) .872

통제적

양육

(부) .790

(모) .745

가족전체

상호작용

가족

응집성

가족전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Olson(2010)의

FACES Ⅳ(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Ⅳ) 중 균형 있는 응집성(Balanced cohesive)과 균형

있는 유연성(Balances flexibility)을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

은 가족원들 간의 감정적 결합을 의미하며,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준다’ 등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

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족유연성은 가족리더십,

역할 관계와 관계에 따른 역할들 내 변화성을 의미하며,

‘우리 가족은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절충하고 타협한다’ 등

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응답한 가족

응집성과 가족유연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투입하였다.

(부) .886

(모) .871

가족

유연성

(부) .834

(모) .812

<표 1> 가족관계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1) 가족관계 차원

가족관계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한 설명 및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 값

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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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환경자극 차원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해 Caldwell & Bradley(2003)이 개발한 HOME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사용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C-HOME: Early

Childhood HOM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

용성은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학습자극은 부모가 유

아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습득을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는지를, 학습자료는 학습에

대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포함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아동의

접근 가능성을, 언어자극은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

어발달을 독려하는 것을, 모방학습은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부모 행동의 모델링을,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흥미롭고 충분한 물리적 환경을, 반응성은 아동에 대한 양육

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다양성은 유아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

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의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

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총 5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

의 면접 문항과 21개의 조사원 관찰 문항, 10개의 면접/관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지성애, 정대현(2006)이 개발한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적응 척도가 사

용되었다.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아동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웹 설문지를 통해 응답

하였으며, 4개 하위영역의 총 35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다 심

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을 의미하는 학교생활적응 11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59로 나타났으며, 의사표

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

제나 준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등을 의미하는 학업수행적응 11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5로 나타났다.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

회적 행동 등 또래적응 8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44로,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

지 않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 교사적응 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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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유아기의 가족환경을 분류하고 유아기의 가족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1학

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유아기 가족환경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Mplus 6.12 프로그램을 이용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e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여러 종류의 지표를 통해 모집단을 체계적

이고 의미 있게 분류하여 관측되지 않은 잠재적인 집단을 가정한다(Vermunt, 2004).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분류의 질 값과 함께 모

형비교 검증을 통해 2개부터 5개까지 잠재프로파일의 적합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정

보지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Sample-sized-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a) 값을 포함한다. 이 정보

지수의 값들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지만(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수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

할수록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보지수의 경향성으로 인해 분류의 질

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각 개

인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오류가 적음을 의미한다. Entropy 값이 대략 0.8 이상이면 분

류가 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모형비교

검증을 위해 조정된 차이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이용하였다. 두 지수는 n-1개의 집단 모형에 비해 n개의 집단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며, p값이 유의하다면 n-1개 집단의

모형에 비해 n개의 집단 모형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는 것

은 잠재프로파일분류의 신뢰도를 높인다(Muthén, 2003).

다음으로는 이렇게 결정된 유아기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Stata 13.0 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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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의 수

2개 3개 4개 5개

AIC 39781.190 38154.518 37146.524 36532.447

BIC 40079.703 38555.798 37650.571 37139.260

ABIC 39885.966 38295.363 37323.440 36745.433

Entropy 0.878 0.925 0.897 0.943

LMRLRT 0.0265 0.0016 0.0500 0.6039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Ⅲ. 연구결과

1. 유아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가. 잠재프로파일의 결정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프

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나가며 정보지수, 분류의 질을 검증하고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정보지수인 AIC, BIC, ABIC 값은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작아져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일 때 가장 정확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경우에도 0.8 이상의 값

을 보여 적절하게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모형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 향상

정도가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지수인 LMRLRT와 BLRT 값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모형은 4개인 모형에 비해 적합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함.

나.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983개의 가구는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4개의 잠재프로

파일에 각각 배치되었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쓰인 가족환경 요인들의 평균을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이를 통해 각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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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8%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부, 모

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높고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가족상호작용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관계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전

체 분석대상의 약 4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부, 모가 인지하는 부부갈등이

가장 낮고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가족상호작용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우수하며 가정환경자극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환경우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잠재프

로파일도 역시 전체 분석대상의 약 4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가족관계 차

원과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모두 보통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환경안정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잠재프로파일은 전체

분석대상의 약 4%가 속해있다. 이 잠재프로파일은 가족관계 차원에서는 보통 혹은 보

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지만, 학습자극 점수가 눈에 띄게 낮은 등 가정환경자극 차원에

서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자극취약집

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65] 유아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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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관계취약집단

n = 75 (8%)
환경우수집단

n = 432 (44%)
환경안정집단

n = 438 (44%)
자극취약집단

n = 41 (4%)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가

족

관

계

모 부부갈등 3.62 0.12 1.56 0.04 2.39 0.09 2.17 0.12

부 부부갈등 3.36 0.18 1.61 0.05 2.38 0.06 2.13 0.12

모 결혼만족도 1.92 0.11 3.61 0.04 3.04 0.06 3.14 0.11

부 결혼만족도 2.54 0.14 3.81 0.03 3.28 0.04 3.38 0.09

모 가족응집성 2.97 0.11 4.29 0.03 3.82 0.05 3.97 0.06

부 가족응집성 2.95 0.16 4.30 0.04 3.83 0.03 3.98 0.08

모 가족유연성 2.59 0.09 3.92 0.03 3.42 0.05 3.60 0.08

부 가족유연성 2.74 0.13 3.98 0.04 3.50 0.03 3.79 0.08

모 온정적양육 3.20 0.09 3.88 0.03 3.46 0.04 3.62 0.07

부 온정적양육 2.89 0.10 3.80 0.05 3.33 0.03 3.61 0.08

모 통제적양육 3.36 0.07 3.55 0.03 3.42 0.03 3.38 0.06

부 통제적양육 3.22 0.08 3.34 0.03 3.26 0.03 3.33 0.08

가

정

환

경

자

극

수용성 3.59 0.08 3.61 0.03 3.60 0.03 3.44 0.12

학습자극 4.79 0.08 4.94 0.02 4.91 0.02 0.56 0.13

학습자료 8.66 0.17 8.98 0.05 8.91 0.05 7.73 0.29

언어자극 6.63 0.10 6.78 0.03 6.81 0.03 5.37 0.19

모방학습 4.03 0.11 4.03 0.05 3.87 0.06 3.68 0.15

물리적 환경 6.59 0.14 6.51 0.06 6.56 0.05 6.27 0.21

반응성 5.46 0.19 5.55 0.08 5.50 0.07 4.54 0.30

다양성 8.13 0.15 8.13 0.06 8.08 0.06 6.95 0.28

<표 3> 잠재프로파일별 평균

2.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유아기의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

유아기의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학교적응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각 요인별

로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환경우수집단은 학교적응을 측정

하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네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관계취약집단은 학교생활적응,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Scheffe의 검증결과,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에서 환경우수집단과 관

계취약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업수행적응에서는 환경우수집단과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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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

관계취약(a)

n = 75
환경우수(b)

n = 432
환경안정(c)

n = 438
자극취약(d)

n = 41 F 사후검증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학교생활적응 3.80 .12 4.18 .04 4.06 .05 3.83 .14 4.96

**
b > a

학업수행적응 3.71 .11 3.95 .04 3.77 .04 3.66 .12 4.76** b > c

또래적응 3.70 .10 4.03 .04 3.95 .04 3.78 .12 4.61
**

b > a

교사적응 3.82 .10 4.07 .03 3.99 .04 4.04 .09 2.72
*

<표 4> 유아기의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별 학교적응 비교

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유아기의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에서 환경

우수집단으로 분류된 가구의 자녀는 학교적응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보였으며

관계취약집단으로 분류된 가구의 자녀는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 p < .01, * p < .05

[그림 166] 유아기의 가족환경 잠재프로파일별 학교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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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기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

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으며,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아기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이 때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각각

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수업, 질서와 규칙, 정해진 일과,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등을 의미하는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환경의 경우 관계

취약과 자극취약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

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대졸,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학교

생활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관계취약집단인 경우 환경우수집

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자극취약집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

우수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낮았다. 즉,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 혹은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이

후 학교생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표현이나 활동에서의 의욕성, 적극적인 자세, 과제나 준비물의 양호한 준비상

태를 의미하는 학업수행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

환경의 경우 환경안정과 자극취약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학업수행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대졸

인 경우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환경안정집단인 경

우 환경우수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자극취약집단인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환경우수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 정도가 낮았다. 즉, 유아기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보통수준인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과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

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

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이후 학업수행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

한다.

친구들과의 놀이, 또래와의 갈등 해결,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또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족환경의 경우 관계취약으

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또래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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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B S.E. B S.E. B S.E. B S.E.
(상수) 2.89*** .43 2.85*** .40 3.04*** .39 2.97*** .39

성별
1)

.55
***

.06 .27
***

.05 .35
***

.05 .10
*

.05

가구소득 .06 .07 .10 .07 .06 .07 .15
*

.06

모 교육수준2)

전문대졸 .12 .08 .18
**

.07 .14
*

.06 .00 .06

대졸 .19
*

.07 .14
*

.07 .13 .07 .02 .06

대학원졸 이상 .26* .13 .27 .14 .30* .13 .06 .12

유아기 가족환경
3)

환경안정 -.11 .06 -.17
**

.06 -.07 .05 -.07 .05

관계취약 -.35** .11 -.19 .11 -.30** .11 -.22* .10

자극취약 -.31
*

.15 -.27
*

.13 -.22 .12 -.01 .09

F 15.87
***

6.92
***

9.42
***

2.52
*

R2 .11 .05 .07 .02

<표 5>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또래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관계취약집단인 경우 환경우수집단에 비해 또래적응 정도

가 낮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

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이후 또래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 보다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가구소득,

가족환경의 경우 관계취약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교사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교사적응 정도가 높았다. 또한 유아기의 가족환경이

관계취약집단인 경우 환경우수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정도가 낮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이후 교사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 p < .001, ** p < .01, * p < .05

주. 가구소득은 로그변환 하였음. 준거집단: 1) 남아, 2) 고졸 이하, 3) 환경우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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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유아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983개 가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해 유아기의 가족환

경이 몇 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활용해 유

아기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유아

기 가족환경의 잠재프로파일은 총 4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형태는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토대로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관계취약집단,

환경우수집단, 환경안정집단, 자극취약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우수집단에 속한 아동이 전체 중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안정집단에 속한 44% 아동까지 고려하면 전체 연구대상 중 약 88%에 달하는 많은 수

의 아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족환경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부, 모가 인지하는 부

부갈등이 가장 높고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가족상호작용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이는 등 가족관계 차원에서 특히 취약한 관계취약집단과 학습자극 점수가 눈에

띄게 낮은 등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자극취약집단이 전체 연구대

상의 약 12%를 차지하였다.

둘째, 가족환경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본 결과 환경우수, 환경안정,

자극취약, 관계취약 순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환

경우수집단이 관계취약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환경우수집단이 환경안정집단에 비해 학업수행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부 갈등,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의 질이 더 높은 환경우수집단이 환경안정집단

에 비해 학업수행적응도가 높다는 점, 관계취약집단이 전반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며, 부부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유아기 가족환경은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을 통제한 후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보통수준인 가족환경을 경험한 환경안정집단의 아

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환경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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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동에 비해 이후 학업수행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기에 가족관계 차원에

서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관계취약집단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

두 충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환경우수집단의 아동에 비해 이후 학교생활

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기에 가정환경자극 차원에서 특

히 취약한 가족환경을 경험한 자극취약집단 아동은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자극 모두 충

분히 잘 주어진 가족환경을 경험한 환경우수집단 아동에 비해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수행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또래적응과 교사적응의 경우 환경우수집단과 관계취약집단과의 차이만 있을

뿐 자극취약집단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 및

관계의 질이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학

교적응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avies, Winter, & Cicchetti,

2006). 학업수행적응의 경우 환경우수집단과 관계취약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자극취약집단과의 차이만이 유의하였는데 가정환경자극 척도가 주로 학습자극, 학습

자료 등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수행적응은 수업참여,

과제 준비 등과 관련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수행적응은 관계적 측면보다 학습과

관련된 부모의 자극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교적응의 하

위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변수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가족환경특성의 패턴을 이용해 가족환경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유아기 가족환경유형에 따라 학교적응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환경유형 분류를 위해 부부관계, 부모-자

녀관계 등 양자 관계의 하위체계특성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유연성과 응집

성, 가정환경자극 등 삼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환경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아동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했다.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자녀의 삼각관계의 경우 부

모 혹은 제 3자에 의해 평가된 특성이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특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자녀 관점의 변인을 포함한다면 가족환경유형의 분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분류된 유형 각각에 소속된 사례수가 부족하여 다양한 영향요

인을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가족환경 특성 외에도 취학전 교육

기관 유형,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등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최지영, 양현주, 2012; 이진숙, 2004).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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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였을 때의 가족환경유형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표본특징적(sample-specific)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전체 유아기 가족환경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다. 다양한 집단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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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Hanjin Bae Cheong-Ah Huh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profiles of family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nd to test the longitudinal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We used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7th and 8th waves). The

sample consisted of 983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at wave 7. Latent

profiles analyses on the family environment among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identified four profiles: vulnerable relationship, good environment, stable

environment, vulnerable stimulation. Latent profiles were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ren’s adjustment to first year in school. The result of regression

showed that the children with vulnerable relationship, stable environment and

vulnerable stimula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first year in

school than the children with good environment.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family environment of families with preschool-aged children.

Key words: family environment, school adjustment, latent profile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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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가족환경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토론문

김민진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 중, 고’ 학교 적응에 있어 중요한 초등학교 1학년 적응에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내

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종단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의 경우 0, 1, 2세 등 몇 차례에 걸쳐 연구대

상 유아의 성장과정을 추적합니다. 본 연구의 경우 유아기에는 가족 환경을 조사했고

6세 때에는 초등학교 적응 정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종단연구로 보기는 어

렵다고 생각됩니다. 종단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기 중 그리고

학년 말 등 적응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본 연구팀이 1학년의 적응정

도를 시기를 나누어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유아기 가정환경 변인이 초

등학교 1학년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2. 변인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초등학교 1학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가족관계차원과 가정환경

자극 차원의 요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서 왜 ‘가족관계차원과 가정환경자극 차원’ 두 요인을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에 4 집단에 속한 유아의 초등학

교 적응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인 표 4에 의

하면 4개 중 3 영역에서 차이가 나며 ‘교사적응’의 경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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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 영역(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의 경우에도 두 집단(b와 a, b

와 c, b와 a)에만 차이가 나는 반면 d(자극취약)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극취약집단의 ‘학습자극’의 평균값이 .56으로 매우 낮아서 한 번 확

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이 많이 보강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투입하고

통제한 후에 가족환경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

통 ‘변인의 영향을 통제’했다는 것은 그 변인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가정

한 후에 다른 변인의 영향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 기술에는 ‘아동의 성별, 가구

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둘째, 표 5에 대한 설명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표 5를 보면 성별, 가구소득, 교육수

준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보고되어 있어.. 통제가 된 건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셋째, 교육수준 변인의 경우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3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회귀계수 값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표 5에 제시된 유아기 가족환경 예측 변수의 경우 ‘환경안정, 관계취약, 자극

취약’ 집단만 있고 ‘환경우수’가 없습니다. 각 집단별로 회귀분석을 따로 한 것인지, 위

계적 회귀분석을 한 것인지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됩니다. 통계 전문가가 아닌 저와 같

은 일반독자들을 위해서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귀 분석 결과를 그림이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논문 길이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윤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 설명에서 ‘가족환경 관련 변수 중에서 어느 하나의 변수에 대해

서라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변수에서 아버지와 어머

니 모두 미응답인 경우를 결측 처리하였으며...’ ‘제외’하였다는 것과 ‘결측’처리하였다

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재파일 분류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적응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여 가족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 연구진의 노

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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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및

일-양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

백순근1) 이솔비2) 장지현3) 양현경4)

요약

이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학년별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의 8차년도(2015년 조사, 1학년) 및 9차년도(2016년 조사,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맞벌이 610가정과 2학년 맞벌이

575가정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둘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 2학년 모두 맞

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

간 및 비용 경감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부모의 일-양육 양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참여율이 높은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 사교육, 일-양육 양립, 한국아동패널(PSKC)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수료

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의 교신저자임(ehh4817@snu.ac.kr)



15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Ⅰ. 서론

우리나라의 방과후 교육은 1996년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시작되었고, 2004

년에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포함되었다. 2005년에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

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김수동,

2006). 방과후학교의 4가지 정책목표로는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가 있었다(교육부, 2006, 2007; 변종임 외,

2009).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용 증가, 한부모 가정 및 빈곤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양육 취약 가정

의 증가로 인한 필요성에서 200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김홍원 외,

2012). 초등돌봄교실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첫

째,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

과후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 및 학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

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둘째, 아동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셋째, 저

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 대한 배려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교

육복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은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복

지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강지원, 이세미, 2015). 초등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이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돌봄 활동이며, 학부모를 대신하여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과 간식 제공 및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양윤이, 이태연, 2016). 방과후

학교는 모든 아동이 대상인데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주대상은 저소득층 및 맞

벌이 가정의 아동이며 주로 저학년인 1, 2학년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

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시행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종일돌봄에 아침돌봄을 추가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

영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연

중 아침, 오후, 저녁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2; 서울

특별시교육청, 2011). 2012년에는 365일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학교의

보육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지자체-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2015년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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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봄교실 중점 추진과제로 학년별 특성 및 학교여건에 따른 운영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 운영의 내실화, 돌봄교실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우수하고

다양한 인력 활용 확대,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한

국교육개발원, 2014). 2017년부터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비 증액 및 시설 증축,

오후돌봄 안전관리 강화, 저녁돌봄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돌봄 연계체제 강화

를 시행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참여 아동 수와 돌봄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가구’를 살펴

보면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을 확률이 높은 연령층인 ‘15-29세’, ‘30-39세’,

‘40-49세’의 맞벌이가구 비율은 각각 38.2%, 44.6%, 52.7%로 2014년에 비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04년에는

337개교(5.5%), 445개 교실, 8천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938개교(99.0%),

10,966개 교실, 22만 1천명으로 운영이 확대되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운영 학

교 수는 15배, 운영 교실 수는 25배, 참여 학생 수는 27배가량 증가하였으며(조

진일 외, 2015), 2016년에는 5,998개교, 11,920개 교실, 약 24만 명으로 확대되었

다(교육부, 2017).

2014년 조사 결과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92.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교육부, 2014),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교육여론 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최고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임소현 외, 2015). 반면,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만족도

는 외국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김대석, 성정민,

2016). 예컨대,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마다 1-2개 있으며 주로 교실

안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답답하고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고 고학

년으로 갈수록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어지는데 비해,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경우는 방과후 빈 교실이나 체육관 등 많은 공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활동하

므로 학생들의 참여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 관련하여 오범호, 양수경, 박원표(2009)는 초등돌봄교

실의 참여가 사교육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부모의 안정적 직장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교육적 성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홍원 외(2012)

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40.6∼57.5%가 사교육 비

용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홍원 외(2010)의 방과후학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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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 연구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들의 83.5%는 ‘돌봄교실이 사교

육비 경감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성향(2012)은 취업모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 비용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확대

되어 왔으나 아직 맞벌이 가정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는 지적도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초등돌봄교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 마다 여러 형태의 학령기 아

동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 분석도 다양한 측

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부모의 일-가정의 병행을 지원

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아동의 복지권을 강조하고 있으며(김재인, 이향

란, 2004; 조미숙, 2006), 미국의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 등 방과후 위험에 노출

된 아동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보호 및 학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지민,

2010; 서혜전, 2018; 이향란, 2006). 스웨덴의 아동 보육 센터에 대한 연구에서

는 보육 센터의 교육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성과 협동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din, Ekholm, Andersson, 1997). 독일에서는 독일 여성의

출산 계획 및 출산율과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아동 보육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nk, Kreyenfeld, 2003). 한편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및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의 효과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방과후 아

동 보육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학업 성과와 인지적 영역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

서적으로는 교우관계 및 감정 조절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Barnett, 1995;

Halpern, 1992; Posner, Vandell, 1994). 이러한 해외 사례를 종합해보면 학령기

아동의 보육이 아동의 학업 및 정서적 발달에는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산율, 부모의 일-가정 병행 등 아동 보육 시스템의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자의 증가와 비교적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초등돌봄교실 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나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초등돌봄교실 참

여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 분석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초등돌봄

교실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임에도 불구하고 초

등돌봄교실 참여가 맞벌이 가정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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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맞벌이 가

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8차년도(2015년 조사, 1학년) 및 9차년도(2016년

조사, 2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의 참여 여부가 사

교육 시간 및 비용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학

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관련 정책의 개선 및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1-1.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1-2.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맞벌이가정의초등돌봄교실참여가아버지의일-양육양립의이점및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맞벌이가정의초등돌봄교실참여가어머니의일-양육양립의이점및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

적 조사 중인 한국아동패널(PSKC) 자료 중 8차년도(2015년 조사, 1학년)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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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1학년) 9차년도(2학년)

N (%) N (%)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참여 147 (24.1) 76 (13.2)

미참여 463 (75.9) 499 (86.8)

전체 610 (100) 575 (100)

차년도(2016년 조사, 2학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최종분석대상은 초등학교 1

학년 맞벌이 610가정과 2학년 맞벌이 575가정이다. 맞벌이 가정은 직장을 다니

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업에 전념하거나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휴직 혹은

휴학한 경우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8차년도에 초등돌봄교실을 참여한 학생

은 147명(24.1%)이고 9차년도에 참여한 학생은 76명(13.2%)으로, 초등학교 1

학년인 경우보다 2학년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표 1〉분석 대상

참고로 학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이때 소득분위에서 저소득은 가구 소득 월 평균 400만원 이하, 중간은 월 평

균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고소득은 600만원 초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8차

년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저소득 31.8%, 중간 45.9%, 고소득 22.3%로 나타났고, 9

차년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저소득 29.1%, 중간 45.6%, 고소득 25.3%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소득집단에서 8차년도(1학년)에 비해 9차년도(2학년) 참여율이 감소하

였으며, 중간 집단, 고소득 집단, 저소득 집단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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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1학년) 9차년도(2학년)

참여 미참여 참여 미참여

고소득

(600만원 초과)

33 103 20 125

(24.3%) (75.7%) (13.8%) (86.2%)

중간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67 213 25 237

(23.9%) (76.1%) (9.5%) (90.5%)

저소득

(400만원 이하)

47 147 31 136

(24.2%) (75.8%) (18.6%) (81.4%)

전체
147 463 76 498

(24.1%) (75.9%) (13.2%) (86.8%)

〈표 2〉소득분위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분포

2. 분석 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이

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 코딩하였

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사교육 참여’와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이다. 사교육 참여는 학원 참여를 통해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분석하였다. 부

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일-양

육 양립의 이점’과 ‘일-양육 양립의 갈등’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모두 .8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모든 변수들은 8차년도(1학년)와 9차년도(2학년)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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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설명 학년 N 최소 최대 평균 (SD)

<독립변수>

초등돌봄교

실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1학년 610 - - .24 (.43)

2학년 575 - - .13 (.34)

<종속변수>

사교육 시간 일주일 중 학원 이용 시간(단위:시간)

1학년 609 0 20 5.85 (4.60)

2학년 575 0 20 6.81 (5.30)

사교육 비용 월 평균 학원 비용(단위:만원) 1학년 610 0 74 17.27 (14.94)

하위요

인
문항 내용

아버지 어머니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일-양육

양립

이점

1.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

.883 .889 .821 .845

2.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3.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4.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

고 느끼게 한다.

일-양육

양립

갈등

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848 .859 .877 .879

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

이 있는지 걱정된다.

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

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

부 놓치게 된다.

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표 3>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문항 내용 및 신뢰도

<표 4>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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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명 변수 설명 학년 N 최소 최대 평균 (SD)

2학년 575 0 120 21.06 (18.09)

일-양육

양립

이점(부)

아버지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

점 척도로 측정한 4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10 1.00 5.00 3.74 (.69)

2학년 573 1.00 5.00 3.85 (.69)

일-양육

양립

갈등(부)

아버지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나 갈등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한 6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10 1.00 4.00 2.30 (.65)

2학년 575 1.00 4.50 2.25 (.66)

일-양육

양립

이점(모)

어머니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

점 척도로 측정한 4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04 1.50 5.00 3.50 (.61)

(.65)3.515.001.005712학년

일-양육

양립

갈등(모)

어머니가 일과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얼마나 갈등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한 6개 문항의 평균 값

1학년 604 1.00 5.00 2.81 (.71)

2학년 571 1.00 4.67 2.69 (.73)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참여

및 일-양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집 t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평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효과크기(d, 공식 1 참조)도 함께 제시하였다(백순근, 2018).

미참여
참여 미참여

·························· (공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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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효과크기(

d)

1학년
참여 147 4.35 3.24

-5.638*** -.41
미참여 462 6.32 4.87

2학년
참여 76 5.17 4.52

-3.302** -.35
미참여 499 7.06 5.37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관련 변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통제한 이후에도 2학

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Ⅲ. 연구 결과

1. 초등돌봄교실의 사교육에 대한 효과
가)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사교육 시간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동의 사교육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1학년의 경

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효과크기=-.41). 2학년의 경우에도,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시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효과크기=-.35). 요컨대,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사교육 시간 경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2학년 보다 1학년에서 상대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시간

**p<0.01; ***p<0.001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2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6> 참조).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에 미

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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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효과크기(d

)

1학년
참여 147 12.97 12.14

-4.592*** -.37
미참여 463 18.63 15.49

2학년
참여 76 15.70 14.57

-2.792** -.34
미참여 499 21.88 18.44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교육 시간(1학년) 3418.544 1 3418.544 157.588***

초등돌봄교실

참여(2학년)
36.913 1 36.913 1.702

오차 12148.013 560 21.693 　

수정합계 15774.308 562

<표 6>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시간(공변량분석 결과)

***p<0.001

나)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사교육 비용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동의 사교육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1학년의 경

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효과크기=-.37). 2학년의 경우,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사교육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효과크기=-.34). 요컨대, 초등돌봄교실 참여

는 사교육 비용 경감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효과는 2학년 보다 1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비용

**p<0.01; ***p<0.001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비용을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2학년 때의 사교육 비용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표 8> 참조).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비용에 미

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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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일-양육 양립 이점(부)

1학년
참여 147 3.73 0.65

-.172
미참여 463 3.74 0.70

2학년
참여 74 3.82 0.64

-.285
미참여 499 3.85 0.69

일-양육 양립 갈등(부)

1학년
참여 147 2.22 .67

-1.834
미참여 463 2.33 .65

2학년
참여 76 2.27 0.74

.350
미참여 499 2.25 0.6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교육 비용(1학년) 33561.866 1 33561.866 127.337***

초등돌봄교실

참여(2학년)
414.417 1 414.417 1.572

오차 147598.114 560 263.568 　

수정합계 183321.835 562

<표 8>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 비용(공변량분석 결과)

***p<0.001

2. 초등돌봄교실의 일-양육 양립에 대한 효과 
가)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9> 참조). 1학년과 2학년 모두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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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 사례수 M SD t

일-양육 양립 이점(모)

1학년
참여 146 3.51 0.54

.116
미참여 458 3.50 0.63

2학년
참여 76 3.44 0.78

-.796
미참여 495 3.52 0.63

일-양육 양립 갈등(모)

1학년
참여 146 2.85 .67

.901
미참여 458 2.79 .72

2학년
참여 76 2.82 0.78

1.640
미참여 495 2.67 0.72

나) 초등돌봄교실 참여와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집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1학년과 2학년 모두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

Ⅳ. 논의 및 결론

초등돌봄교실의 목적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

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지원하고 아동

들의 사교육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1; 2012).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경감하고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

점 강화 및 갈등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학년별로 분석하고자 하였

다.

주요 연구 결과 및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초등돌봄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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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의 도입 목적 중 하나였던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변종임 외, 20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이는 방과후학교 돌봄교

실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오범호, 양수경,

박원표, 2009; 구슬이, 2014).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경

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부모의 시간 관리 등을 위해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

게 되는데(신호정, 2016), 이러한 사교육 의존을 초등돌봄교실이 완화해 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1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을 공변인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한

결과, 2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2학년 때의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1학년 때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2학년 때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1

학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차후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1, 2학년 모두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이 관련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일-양육 양립 지원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교육부,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2012; 송

혜림 외, 2010; 조진일 외, 2015). 이는 초등돌봄교실의 참여가 부모의 안정적 직장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범호, 양수경, 박원표(200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을 강화하고 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는 보호 위주

의 단순 돌봄을 주로 요구하나, 진학 후에는 숙제 지도, 보충 학습 등의 학습지도까

지 요구하므로(송혜림 외, 2010; 조영희, 송혜림, 2009),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

요하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 저학년 대상 창의·인성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부, 2017)와 함께 숙제 지도나 보충 학습 등 학습지도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초등돌봄교실 참여자의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향후 초등돌봄교실 참여자의 사례수를 더욱 확대하여 ‘경향점수를 활용한

결합표집(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등을 통해 선택편의(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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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를 보정한 후 참여의 효과를 비교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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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of Elementary Care

Class on Private Tutoring and Work-Parenting

Compatibility

Sun-Geun Baek, Solbee Lee, Jihyeon Jang,

and Hyun-Gyung Ya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Elementary Care Class

in dual-income families on the time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and the gains and

strains of work-parenting in each grade.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8th year

(2015 survey) and 9th year (2016 survey) of the Korean Children Panel (PSKC) were

analyzed, which included 610 (1st grade) and 575 (2nd grade) dual-income famil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ime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between the group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lementary Care Class and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each grade (p <.01).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articipation in Elementary Care Class

on the gains and strains of work-parenting both of the fathers and the mothers in

each grade. In sum, the participation of Elementary Care Class in dual-income

famili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time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but it is not related to the matter of work-parenting compatibi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policy related to Elementary Care Class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the quality of caring service and learning program.

Key words: Elementary Care Class, Dual-income family, Private tutoring,

Work-parenting gains and strain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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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및 

일-양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가 사교육 시간 및 비용

과 부모의 일-양육 양립의 이점 및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력단절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문제가 사

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

제에 대한 접근 방법, 연구가 다루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노동시간입니다. 맞벌이 가정

의 일·가정양립, 방과후 돌봄 문제의 핵심은 장기간 노동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동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초등돌봄 참여 여부, 이에 따른 일·가정양립의 어려

움에 대한 분석은 방과후 돌봄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동시간

이 분석 변수에 포함되었더라면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부모의 고용계약 형태 등에 대해서도 향후에 고려되

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소득에 대한 통제 부분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결국 가구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현재 작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

득이 낮은 계층이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소

득분위별 초등돌봄 교실의 참여분포를 열로 비율을 산출해 보면 8차년도 분포는 고소

득, 중간소득, 저소득 기준으로 22%-45%-31%로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이 유사하

였으나 9차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집단에서는 26%-31%-41%, 미참여 집단에서는



176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5%-48%-27%로 미참여집단의 중간소득 계층의 점유율이 크며, 이러한 결과는 9차

년도에선는 미참여집단에서의 소득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입니다. 즉 9차년도 결과의

경우에는 초등돌봄참여 사교육비용과 시간을 줄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과 관련해서 추후에 분석을 하실 때는 계층별로

따로 분석이 이뤄지던가 비용을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

다. 또한, 사교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사교육 비용을 그대로 투입하여 분석하

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구 소득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에서 사교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도 추후

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은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만으로 차이를 보기

힘든 변수입니다.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노

동시간 이외에 통근시간, 유연 근무제 여부, 자녀 수 등 고려해야할 변수 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이후에 초등돌봄교실

참여 여부의 순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더 찾아보시는 것이 적절한 것 같

습니다. 또한 서론에도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어떠한 원인, 경로로 일·가정양립의 어려

움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후 돌봄 정책이 확대되는 시기에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에 대한 필요성, 문제의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 관련한 주제에도 계

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제발표 ◈
제 2 주제

아동발달
사회: 신나리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명희 (경북대학교 외래강사)

2.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3.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언어자극
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구
김태균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4.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상호작용
홍민기 (나사렛대학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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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명희1)

요약

본 연구는 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가정배경, 아버지의 양육태도, 그리고 어휘능력이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 중에서 어휘능력이 인지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배경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휘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사교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또한 사교육이 어휘능력이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셋째, 어

휘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가정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방

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가정배경, 양육태도, 사교육, 어휘능력, 학업성취

Ⅰ. 서론

사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 조사 결과 2017년 초등학

생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4.8% 상승하고 사교육 참여율도 상승하여 전체 학

령기 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70.5%에 이르렀다(연합뉴스, 2018. 04.

14). 이는 성장 초기의 교육환경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

을 갖추게 하여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김

은설, 도남희, 2012; 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McCulloch & Joshi,

1) 경북대학교 외래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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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사실 교육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인

식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교육을 통한 보충 및 선행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지적 성취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는 초등학교 단계에

서도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성공을 가족의 성

공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김경근, 1998). 이러한 인지능력과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이 언어발달이며(Berk & Winster, 1995), 아동의 언어습득에는

적절한 환경이나 언어학습 경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등과 같은 가정배경이 아동의 언어학습 경험에서 차이를

발생시켜 언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전효정, 이귀옥, 박혜원, 2002). 또

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형성된 언어자극의 양이 초등학교 아동의 지능과 언

어학업 성취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명순, 한

찬희, 유지영, 201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언어능력이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 외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또 다른 요소로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별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 대

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30년 간 어머니의 직장생활

의 증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편견 감소, 아버지의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

증가 등에 기반 하여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이해에 강조점을 둔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Pancsofar &

Vernon-Feagan, 2010). 더욱이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

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력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아버

지의 양육참여를 통하여 자녀의 기본적인 훈육,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등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숙이, 전정민, 이선

미, 2017). 하지만 실제 아버지의 개입과 존재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나 부재의 여

부에 집중하는 일차원적인 연구를 떠나 아동과 가족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는 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

을 살펴봄으로써 언어발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 자녀

가 어릴 때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치로부터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개

연성이 크고(김경근, 성열관, 김정숙, 2007), 어린 시기에 발생한 인지적 성

취 격차는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류방란, 김성식, 2006)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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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배경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인지적 성

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가정배경이 사교육, 양육태도, 그리고

언어능력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언어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여 실제 가정배경 수준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 격차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성취의 영향요인
다수의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가정배경이 주목받

아왔으며, 가정배경 관련변인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지위, 가정의 소득수준

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주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곽수란, 2008; 김경식, 이현철,

2010; 김수혜, 김경근, 2010; 김현욱, 권동택, 2009; 김현주, 이병훈, 2007; 박명희,

2017; 백병부, 김경근, 2007; 양귀순, 2017; Colman et al, 1966).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가족의 성공과 동일시하는 가족주의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가정 내 자본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김경근,

1998). 그리고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성취도 높으며, 저소득층

에 비해 고소득층 집단의 초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황여정, 장희원, 김경근, 2014). 이처럼 아동의 인지적 성취 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초등학교 단계에서조차도 가정배경과 인지적

성취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교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 중 사교육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가 학업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고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가 학업성취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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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이봉주, 임세희, 좌현숙, 2010).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

효과에서 영어나 수학의 경우 사교육 참여여부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정화, 한진수, 2010; 김인옥, 2002; 이영미, 2007; 최유리,

백일우, 2017). 하지만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되었다(김보용, 2009).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부모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의 가정배경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국어 사교육 참여시간과 참여비용이

국어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다(최유리,

백일우, 2017). 결론적으로 사교육이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많지만, 반대로 학원수강이 학교성적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거나 학원 수강을 하지 않은 아동이 학원수강을 한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곽희선, 1992; 이승자, 1991; 최문선, 1988).

결국 사교육을 지원해주는 경제적 차원의 가정배경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으로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력,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자녀 학습에의 개입 등의 총체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Coleman, 1988). 특히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은 양육태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교육적인 관심과 참여로 전달되어

자녀의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기회와 조건을 제공함으로 학업성취에 강력한

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10; 이봉주, 임세희,

좌현숙, 2010; 이승진, 김경근, 2015). 특히 과거에는 어머니만이 양육행동에 참여하

여 아버지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현대 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여성교육의 증대 및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해

아버지가 집에서 아동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큰 변수로 작용되었다(김숙이,

전정민, 이선미, 2017). 이 외 취학 전 아동의 언어능력은 취학 초기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Kastne, May & Hildman, 2001)처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언어능력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가정배경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가정배경이 사교육, 양육태도, 언어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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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능력의 영향요인
어휘능력은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으로 구분된다. 수용어휘능력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식별하며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고, 표현어휘는

서로 다른 문맥에 따라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

력을 말한다(이미화, 2003). 이러한 언어능력은 구어적/비구어적 행동 수단을

사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전혜인, 2016). 특히 아동의 언어발달을 문법규칙을 찾아내서

적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도 의사소통기능을 중시한다. 따라서 언어습

득에 있어 환경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문법 규칙의 학습을 위해 적절한 환경

에서 특정한 경험이나 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 경험

을 제공하는 어머니 또는 양육자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가정환경 특성이 양육자의 언어태

도와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전효정, 이귀옥, 박혜원, 2002). 그런데 이러

한 언어능력은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정의 소득수준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

동이 초기에 형성된 언어는 성장 후의 모든 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한다(Bracken, Howell, & Crain, 1993).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Bernstein(1971)은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상투적이고 한정적이며

특수성과 정확한 개념이 결여되어 있고 문법적으로 불완전하나, 반면 중류

계층에서 사용되는 문법은 정교하고 정확한 어순구문으로 내용전달이 명백

하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제한된 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제한되며, 반면에 정교한 어법을 많이 사용하는 중류층가정에

서는 아동에게 합리성과 논리성이 강조된 개념을 전달하고 융통성 있고 풍

부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므로 계층간 언어능력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어능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비빈곤

부모가 빈곤 부모에 비해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빈곤한 가정의 부모일수록

아동에게 설명보다는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신정아, 황혜원,

2008). 이들은 아동이 올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조차도 칭찬을 하지 않으며, 애정표현

과 반응성을 소극적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체벌할 때, 복종과 순응을 적합한

행동으로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체벌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아동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Langner, Herson, Gre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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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on, & Goff 1970; Zelkowitz, 1982, 신정아, 황혜원, 2008 재인용). 이러한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최근까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태

도로 주목되어 왔으나 최근 어머니의 직장생활의 증가로 자녀 양육에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두의 이해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2∼3살 아동을 가진 저소득층 가족을 조사했더니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아동에게 책을 더 자주 읽어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이 상승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개인특성보다 아버지의 개인특성, 즉 아버지의 학력, 언어능력 등이 자녀양육을

통해 아동의 언어능력이 상승한다는 것을 나타내며(Pancsofar & Vernon-Feagan,

2010), 이 부분은 아동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은 유아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반면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수용어휘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다. 즉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상관관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상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언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언어발달이 빈곤여부 및 가구소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설, 도남희, 2011; 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이지연, 곽금주,

2006). 따라서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과 데이터 코딩 및 가중치 처리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게

공개된 육아정책 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8차년도(2015)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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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Ⅲ-1>과 같이 유아의 성별은 남

아 817명(51.1%), 여아 781명(48.9%)로 총 1,703명이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

이 417명(26.6%), 3년제 대졸이 316명(20.2%), 4년제 대졸이 658명(42.0%),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175명(11.2%)이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 변인 구분 N %

아동
성

남아 817 51.1

여아 781 48.9

월령 84-92개월 1598 100

부모(아버지) 학력

고졸 417 26.6

3년제 316 20.2

4년제 658 42.0

대학원 175 11.2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측정도구는 가정배경, 양육태도, 사교육, 어휘

능력, 학업성취로 구성되었다. 먼저 최종 내생변수인 학업성취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학업수준을 ‘보통이하∼매우 잘함’의 척도로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배경 요인으로 아버지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월평균소득

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무학∼대학원 졸업’의 서열척도로 응답한 것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노무종사,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기능원, 판매원,
서비스 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관리자’로 응답한 것을 ‘단순노무종사’,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및 기능원’, ‘판매원 및 서비스 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리자’로 재코딩하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자연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 갖기, 아이의 의견 존중, 아이와 이야기하

고 놀아주기, 아이와 함께 가족 규칙 결정, 아이의 물음에 설명하기, 아이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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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명
측정 문항 및 설명 문항 척도

문항

신뢰도

가정

배경

부학력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4년제 졸업

⑦ 대학원졸업

부직업

① 단순노무종사

② 장치・기계 조작 조

립 종사자 및 기능원

③ 판매 및 서비스 종사

자

④ 사무종사자

⑤ 전문가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을 자

연로그로 변환한 값

양육

태도

1)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2)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3)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4)가족규칙을 아이와 함께 결정한다.

5)아이가 물으면 잘 설명한다.

6)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

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5점 척도

① 전혀그렇지않다

②별로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α= .901

어휘

능력

1) 수용어휘

2) 표현어휘

① 1-70점

② 71-80점

③ 81-90점

α= .750

관심가지기’ 등의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등 의 5점 척도로

응답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어휘능력은 수용어휘원점수와 표현어휘원점

수 ‘1∼180’ 점수를 대입하였을 때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 ‘1∼70’, ‘71∼80’, ‘81∼90’,

‘91∼100’, ‘101∼110’, ‘111∼180’ 인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사교육은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창의성, 기타

교과목 등 사교육경험을 합산한 값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설정한

각 변인의 측정 문항, 척도, 문항간 신뢰도 값은 다음 <표 Ⅲ-2>에 정리되어

있다.

<표 Ⅲ-2> 변인별 측정문항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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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91-100점

⑤ 101-110점

⑥ 111-180점

사교

육경

험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

터,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창의성, 기

타 사교육 경험 여부를 합산 후 처리

① 없다

② 1과목

③ 2과목

④ 3과목

⑤ 4과목

⑥ 5과목 이상

-

학업

성취

1) 국어

2) 수학

3) 사회

4) 과학

5) 영어

4점 척도

① 보통이하

② 보통

③ 보통이상

④ 매우 잘함

α= .903

본 연구의 개별 측정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요약하면 <표 Ⅲ-3>와 같다. 표준편차

가 3 이상,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큰 경우 그리고 첨도의 절대값이 8.0 이상이

없으므로 개별 측정변수들은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건권, 2016).

연구모형에 투입된 관측변인들의 관계는 <표 Ⅲ-4>에 제시하였다. 사교

육 경험을 제외한 대부분 측정 변인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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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기술통계치

변수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성별(남자 1)

가정배경

부직업 1354 1.00 5.00 3.425 1.259 -.162 -1.319

부학력 1566 4 7 5.380 .996 -.130 -1.167

월평균소득 1579 3.33 7.60 6.052 .419 -.345 1.806

사교육경험 1598 1.00 6.00 3.739 1.484 -.074 -.947

양육태도

양육태도1 1469 1 5 3.47 .809 -.186 -.174

양육태도2 1469 1 5 3.73 .707 -.457 .628

양육태도3 1469 1 5 3.46 .820 -.206 -.202

양육태도4 1469 1 5 3.23 .891 -.132 -.477

양육태도5 1469 1 5 3.78 .732 -.364 .281

양육태도6 1469 1 5 3.91 .705 -.492 .657

어휘능력 1469

수용어휘점수 1523 1.00 5.00 2.934 1.288 .045 -1.074

표현어휘점수 1445 1.00 5.00 3.110 1.119 -.188 -.576

학업성취

국어 성적 수준 1554 1 4 2.87 .873 -.210 -.855

수학 성적 수준 1551 1 4 2.93 .854 -.248 -.846

사회 성적 수준 1175 1 4 2.59 .811 .193 -.606

과학 성적 수준 1178 1 4 2.58 .829 .140 -.630

영어 성적 수준 1219 1 4 2.28 .942 .291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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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경로모형과 잠재변인이 다수의 관측변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측정모형을

결합한 것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가정배경을 통하여

인지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살펴볼 수 있어 복잡한 인과관계를 일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가정배경, 사교육경험, 양육태도, 어휘능력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설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

하고 부트스트랩 추정 방법을 통해 총효과 및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8.0과 AMOS 18.0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연구모형을 따라 분석이 이루어지는

바,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안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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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카이제곱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카이제곱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 즉 표본이 커질수록 카이제곱 값이 커지므로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크

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인 TLI, CFI,

RMSEA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LI, CFI는 0.9 이상, RMSEA는 0.05이

하이면 적합한 적합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표 Ⅳ-1> 연구모형의 적합도

자유도 χ² TLI CFI RMSEA

107 632.090 .932 .953 .048

2. 측정모형의 추정 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을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

는지 판단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모수치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Ⅳ-2>와 같

다.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값이 p<.001 수준에

서 모두 유의미하고 월평균소득의 모수추정치가 .428로 낮게 나타난 것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변수의 표준화계수가 .6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각각의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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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가정배경 양육태도 어휘능력 학업성취도

부학력 .760(.366)***

부직업 .607(.353)***

월평균소득 .428***

양육태도1 .730***

양육태도2 .795(.035)***

양육태도3 .802(.030)***

양육태도4 .691(.043)***

양육태도5 .720(.036)***

양육태도6 .708(.035)***

표현어휘수준 .842***

수용어휘수준 .720(.076)***

국어 .804***

사회 .813(.029)***

수학 .914(.026)***

과학 .941(.027)***

영어 .664(.035)***

주) 표준화계수,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01

<표 Ⅳ-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3. 구조모형의 추정 결과
<표 Ⅳ-3>에는 아동의 가정배경, 사교육, 양육태도, 어휘능력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모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

의 최종 내생변인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

정배경, 양육태도, 어휘능력으로 판명되었다. 어휘능력은 가정배경, 양육태도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은 아동의 학업성취와

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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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추정치(b) 표준화추정치(β) 표준오차(s,e) 임계치

가정배경 → 사교육 1.145*** .139 .277 4.133***

가정배경 →
양육태
도

.903*** .276 .126 7.161***

가정배경 →
어휘능
력

1.561*** .298 .224 6.971***

가정배경 →
학업성
취

.464** .120 .142 3.280**

양육태도 → 사교육 -.105 -.042 .075 -1.402

양육태도 →
어휘능
력

.124* .077 .054 2.272*

양육태도 →
학업성
취

.079* .066 .036 2.199*

사교육 →
어휘능
력

.001 .002 .018 .055

사교육 →
학업성
취

.000 .001 .018 .019

어휘능력 →
학업성
취

.219*** .294 .027 8.169***

SMC(R²) 사교육 .018 양육태도 .076 어휘능력 .108 학업성취 .141

p***<.001 p**<.01 p*<.05

<표 Ⅳ-3> 전체집단에 대한 구조모형의 추정치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가정배경(β=.120), 양육태도(β=.077), 어휘능력(β=.294)으로 이들

중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어휘능력으로 판명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수입, 학력, 직업 등의 가정배경 수준에 따라 아

동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김은설, 도남희, 2012; 박명희, 서

봉언, 김미희, 2015; McCulloch & Joshi, 2000)와 어휘능력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명순, 한찬희, 유지영, 2012)와 일치한다. 그리

고 어휘능력은 가정배경(β=.298)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이는 가구소득이나 부모 학력의 영향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이지연, 곽금주, 2008; 황여정,

장희원, 김경근, 2014)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정배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언

어능력과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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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정배경은 양육태도(β=.276)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신정아, 황혜원, 2008 McLoyd, 1998)와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또한 가정배경은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어휘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가정배경이 사교육경험(β=.139)에 영향을 미치지만 사교육경험은 어

휘능력과 학업성취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학원을

장기간 수강한 학생이나 여러 학원을 수강한 학생이 비수강 학생보다 학업

성취가 낮고, 학교 공부에 쉽게 싫증을 느끼며 학교 관련 태도에서 부정적

이고 건강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곽희선, 1993; 이승자, 1991; 최문선,

1988)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받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취

학 전 문해 사교육 경험이 없는 초등학생 집단의 읽기이해능력이 사교육을

경험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이기숙 외, 2013)와 가정방문교육 여부가

언어표현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화윤, 조진희, 2012), 그리

고 사교육 경험과 유아의 언어발달 관계에서 한글 사교육 경험의 하위범주

와 언어발달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연구(박혜경, 2014)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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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연구결과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배경, 양육태도, 그리고 어휘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태도와 어휘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양육태도도 학업성취에도 직접적

인 영향과 어휘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특히 어휘능

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그림 Ⅳ-1〕에 제시되어 있다.

4. 효과분해

〔그림 Ⅳ-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변인인 양육태도, 어휘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

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양육태도도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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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어휘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정배경, 양

육태도, 어휘능력이 학업성취에 발휘하는 전제효과 및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

핑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여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 간의 직간접

적인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4>와 같다.

 

<표 Ⅳ-4> 구조모형의 추정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추정변
수 b β b β b β

가정배
경

→양육태도 .903*** .276 .903*** .276 - -

→사교육경
험 1.095*** .128 1.145*** .139 -.095*** -.012

→어휘능력 1.673*** .320 1.561*** .298 .112*** .021

→학업성취 .917*** .236 .464*** .120 .453*** .117

양육태
도

→사교육경
험 -.105 -.042 -.105 -.042 - -

→어휘능력 .124* .077 .124* .077 - -

→학업성취 .104* .088 .079* .066 .025* .021

사교육
경험

→어휘능력 .000 .001 .000 .001 - -

→학업성취 .015 .032 .015 .032 - -

어휘능
력 →학업성취 .219*** .294 .219*** .294 - -

주: 1) p***<.001 p**<.01 p*<.05

2) 전체효과 및 직・간접효과의 유의수준은 신뢰수준 96% 구간에서

bootstrapping에 의한 추정결과

먼저 가정배경과 양육태도는 학업성취에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모두 발

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교육경험은 학업성취에 직접효과나 간

접효과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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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배경, 아버

지의 양육태도, 그리고 어휘능력이 인지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 중에서 어휘능력이 인지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가정배경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휘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사교육에

부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사교육이 어휘능력이나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어휘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

도는 가정배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가정배경이 높을

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높아지는데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염두에 둘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인지능력이 사교육에 따라 격차가 크다는 사실과 달리 양육

태도나 어휘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물론 기존

의 연구들은 초등 6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로 연

구대상자들이 대부분 고학년에 속하며, 이때 사교육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

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박정주, 2012; 최유리, 백일우.

2017). 그러나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영향 관련 연구는 극

히 드물고, 대부분 취학 전 사교육 경험을 연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이 학

부모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동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반드시 도움만을 주

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이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

구결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특히 학업성취 격차가 적은 초등학생일 경우 사교육의 효과가 미약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휘능력이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정배경이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

에게 온정적인 양육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일관된 양육태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배경 수준이 낮은 가정의

부모들이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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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신정아, 황혜원, 2008; McLoyd, 1998)처럼 결국

빈곤이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결국 이러한 어

휘능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에는 주양육자가 어머니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와 사교육을 비교하여 보면,

부모양육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저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

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집단의 경우, 사교육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모 양육태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 모두에서 부모 양육

태도가 사교육비에 비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이러한 논의를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를 통한

어휘능력 차이에서 발생한다면, 아버지의 부재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자녀 양육에 부재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교육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중재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HeadStart, 영국의 SureStart와 같은 저소득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중

재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오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음을 의

미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IMF 이후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른 선진국

에 비해 미흡하다(강민영, 2005). 따라서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

녀 교육이나 언어학습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

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자녀양육에 부재

한 가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돌봄 제도가 활성 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배경의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업성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

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수업에 집중하고

흥미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수업에 집

중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개선에 힘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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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yles, Vocabulary 

Ability, Private Tutoring Expenses

Myung-hee Park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ake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using the 8th

data of panel study on children. The following are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home environment, the paternal parenting styles, and the vocabulary 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gnitive ability, and among them, the effect of the vocabulary

ability was the greatest. Secondly, the home environment and the paternal parenting

style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vocabulary ability. Though the paternal

parenting styles didn'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vate tutoring expenses

and the private tutoring expenses didn't show any relevant effect on the vocabulary

ability or the academic achievement. Third, it came up that the paternal parenting

styles which affect the vocabulary ability the most depend on the home environment.

That mean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family can be considered as the factor

which cause influence on the parenting styles.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cognitive ability of the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Home Environment, Parenting Styles, Private Tutoring Expenses,

Vocabulary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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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문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8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가정배경,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의 언어능력, 아동의 사교육 경험, 아

동의 학업성취 간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학업성취란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는 점수를 말하는 것이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많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중요한 심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나 학부모들도 학교생활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러 교육종단연구에서도 초기 학업

성취가 이후의 학업성취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히며 초기의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Baroody, 2003; Duncan, 2007;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아

동의 초기 학업성취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특히, 점점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 여러 종류의 그리고 장시간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에서 사교육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

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사결정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이 연구가 제시한 결과가 보다 객관

적이고 타당한 결과임을 나타내기 위해 연구 기술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하

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주요 결과와 관련한 시사점을 짧게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목은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로 처음 원고

를 받았을 때 아동의 인지능력과 관련한 연구로 인식되었다. 논문의 본문 내에도 아

동의 인지능력과 학업성취에 대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인지능력과 학업성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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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계가 있으나 서로 다른 구인을 가진 변인이다. 인지능력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 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비판

력 및 창의력과 같은 정신 능력을 포함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한국아동패널

자료에도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 창의성, 지능, 인지발달과 집행기능과 같은

측정이 학업성취와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는 학업성취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

였으므로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를 ‘학업성취’로 수정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도 추가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측정 도구의

원척도는 무엇인지, 누가 언제 개발한 것인지, 어떤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인지,

각 척도는 누가 응답하였는지는 기술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각각 측정

한 자료와 부모의 공동양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닌 아버지 양육태도의 영향을 살펴본 것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측정 도구의 설명 내에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혼

란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논의 역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

어발달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로 구성하여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별개로 제시되고 논의되면 좋겠다. 또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온정

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온정적 양육태도의 문

항만 사용하여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로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넷째,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의 설문지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업성취는 국어

와 수학과 관련하여 9문항, 전반적 학업수행에 관한 1문항으로 구성하여 학급 내 수

행 수준을 5점 척도로 교사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관

련하여 사회, 과학, 영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문항들은 어느 설문 문항의 결과

가 사용된 것인지 궁금하며, 측정도구를 설명하는 표에 평정도 4점 척도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아동의 월령은 84~92개월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보이는데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영어과목이 들어가지 않으며 평

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학업성취’ 변인의 구성과정에 더욱 궁금증을 가져온

다.

다섯째, 구조모형의 추정 결과를 기술하는 부분에 선행연구와의 비교와 해석, 논

의가 함께 제시되었다. 결과를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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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

이 될 것이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그림 III-1에 의하면 아동의 가정배경이 사교육경험에 미치

는 직접적인 경로만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효과분해 표에는 간접효과가 제시

되었고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표기되어 가정배경이 사교육 경험에 미치

는 간접경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모형과 효과분해 결과 간의 일치된 결

과가 필요하며,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method)의 결과로서 신뢰구간 점수도 구

조모형의 추정치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짧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언어능력이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사교육을 더 늘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사교육의 종류가 다양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측정

은 국어와 수학, 전반적인 학업수행을 보고 있으므로, 사교육의 종류를 학업 관련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어능력과 학업성취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

로그램들이 함께 개발되어 지원된다면 더 긍정적인 아동-아버지 관계와 아동의 발달

과 학습에서의 긍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구자께서

도 논문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부재나 낮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아동의 언

어능력과 학업성취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지원체

계와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사교육 경

험이 언어능력이나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어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했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추후 아동 학업성취의 종단적인 변화 궤적을 추정해보고, 이

러한 궤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와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학습 성취와 발달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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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이희정1)

요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이고, 이같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

기능곤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패

널 보육기관과 어머니 질문지 등의 응답자들 5차부터 8차까지 4번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문제변인, 설명변인으로서 5차년도 유아의 체중, 기질, 또래놀이 방해상호작용, 인

지 및 언어발달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5차년도 변인과 9차년도의 집행기능곤란 변

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는 8차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9차년도 시기에

감소하는 궤적을 나타냈다. 둘째,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변화궤적의 초기값을 설명

하는 변인은 정서성, 활동성, 또래놀이 방해상호작용,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변인이었

고, 변화율을 설명하는 변인은 유아의 체중과 정서성과 활동성 변인이었다. 셋째, 주의

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 모형은 9차년도인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곤란의

초기값과 2차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발달궤적, 정서성, 활동성, 집행기능 곤란

Ⅰ. 서론

1)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lkj-2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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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는 DSM-5에서 성인기까지 확장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유아와 아동기 행동문제이다. 또한 생리학과 유전연구 영역에서 ADHD 뇌발

달의 특성(강옥려, 2014; Rosch, Crocetti, Hirabayashi, Denckla, Mostofsky,

& Mahone, 2018), 유전인자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유전인자의 유사성이 밝

혀지고 있는 동시에, 파괴적 행동장애인 반항성 장애와 품행장애와의 공병율

이 높아지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경발달의 장애이다.

더 어린 연령시기부터 초등학교이후 시기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

화궤적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Harvey, Lugo-Candelas,

Breaux, 2015; Leopold, Christopher, Burns, Becker, Olson, & Willcutt, 2016;

Yew, & O'Kearney, 2017), 육아지원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소수라

해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를 가진 영유아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나타내

기도 하며, 조기 판별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ADHD성향

에 대한 판별은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힘입어,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는 아직 진단받지 않았으나, 놀이활동에서 또래를 방해하거나, 교사의 대집단

수업진행을 어렵게 하면서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나,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예방적 중재와 치료로 이어지는 경

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한국판 CBCL 1.5-5세판(김영아, 이진, 문수종, 김유진, 오경자, 2009)이

등장하면서 학령전기 문제행동 중 ADHD에 대한 발달적 궤적에 대해서도 연

구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본 연구대상 평균연령집단인 51개월

유아에 대한 타당화는 아직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나, 18-36개월 영아의 부모

용 규준에 대한 DSM 진단방식에 의한 주의집중문제 문항의 변별도는 안정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하은혜, 2011), DSM-Ⅳ 진단군에 따른 CBCL

1.5-5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진, 김영아, 오경자,

2009; 김지예, 하은혜, 2014) 주의집중문제 척도의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 연령별 주의집중문제의 종단적 변화궤적에 대한 연구는 발

견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국 연구들에 의하면(김진구, 김홍근, 2008; Fishburn, Hlutkowsky,

Bemis, Huppert, Wakschlag, & Perlman, 2018; Hanć, & Cortese, 2018;

Hayes, Eichen, Barch, & Wilfley, 2018; Houwen, Kamphorst, van der V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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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ell, 2018), ADHD 유아기 행동특성(김원미, 조윤경, 2015)과 컴퓨터를

활용한 ADHD의 변별(Spiegel, &, Lonigan, 2018), 집행기능의 결함과 ADHD

의 관련성(Hawkey, Tillman, Joan Luby, Deanna, & Barch, 2018), 부모훈련

(Lange, Daley, Frydenberg, Houmann, Kristensen, Rask, Sonuga-Barke,

Søndergaard-Baden, Udupi, & Thomsen, 2018)에 관한 종단적 연구도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Leopold 외(2016)는 489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시기, 초등학교 1, 2, 4학년과 중학교 3학년시기까지 ADHD

성향의 종단적 궤적을 추적한 결과, 과활동성은 비교적 감소하나, 주의산만성

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처럼, ADHD의 하위 특성에 따라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Yew와 O’Kearney(2017)는 1627명의 남

아와 1609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4세부터 11세까지의 ADHD 성향, 사회성, 친

사회적 행동, 부모의 적개심과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의 언어발달의 어려움

의 종단적 궤적을 추적하였는데, 남아의 ADHD 성향은 안정적이었으나, 여아

의 ADHD 성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성차에

대해 밝혔고, 아동의 사회성은 남아의 ADHD 성향의 증가를 예측하며,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가진 여자

ADHD 성향의 증가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은 이후 시기에 지속적으로 ADHD 성향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중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중요함을 강

조하였다. 또한 Harvey(2015) 외는 3세 시기에 ADHD로 진단받은 75명의 아

동에 대해 4세 시기의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비교적 4세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중재와 예방의

기본인 생물-심리-사회적 모형에 의하면, 체중(Hanć, & Cortese, 2018), 가족

스트레스와 ADHD의 관련성(Pauli-pott, Reinhardt, Bagus, Wollenberg,

Schroer, A., et al., 2017), 기질과 ADHD의 상관(김남희, 정혜영, 2010), 또래

관계의 문제(제경숙, 2008)와 인지발달(Özbaran, Kalyoncu, & Köse, 2018)과

언어적 문제(지성애, 신그린, 2015)에 관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란, ‘관리기능’, ‘수행기능’ 또는 ‘실행기

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다른 하위 정신기능들의 작용을 통제,

조절하는 지시적 정신기능(directive mental capacities)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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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

순히 ‘관리’, ‘수행’, 또는 ‘실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잡아서 행한다’는 의미의 ‘집

행’이라는 원래 의미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동형,

2009). 유아기 ADHD 특성은 초등학교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Menting, van de Beek, de Rooij, Painter, Vrijkotte와 Roseboom(2018)은 임신

전 과체중과 비만은 유아기 행동문제와 아동기 집행기능의 곤란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스위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Nyroos,

Wiklund-Hörnqvist, & Löfgren, 2018)에 의하면. 집행기능의 결함은 교육 현

장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

단적 변화궤적과 이를 설명하는 변인과 이같은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관한

문헌의 고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5세에서 8세까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5세에서 8세까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변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5세에서 8세까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 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주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

서 수집한 5차(2012년) ~ 9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1〉연구대상자의 특성(5차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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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

유아 성별(N=2150)
남아

여아

1091(50.7)

1059(49.3)

유아 월령(N=1703)

48

49

50

51

52

53

54

32(1.9)

162(9.5)

369(21.7)

496(29.1)

470(27.6)

158(9.3)

16(0.9)

어머니

연령(N=1693)

21-29세

30-39세

40-49세

50-51세

106(6.3)

1415(83.6)

170(10.0)

5(0.1)

어머니

결혼상태(N=1694)

미혼

유배우-초혼

유배우-재혼

사별

이혼

별거

2(0.1)

1671(98.6)

14(0.8)

1(0.1)

5(0.3)

1(0.1)

어머니

최종학력(N=1693)

무학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업(3년제이하기능대학)

대학교졸업(4년제이상)

대학원졸업

1(0.1)

8(0.5)

493(29.1)

455(26.9)

647(38.2)

89(5.3)

패널 거주지역 6개

권역(N=1703)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

231(13.6)

553(32.5)

234(13.7)

199(11.7)

291(17.1)

195(11.5)

학급 연령

구성(N=1017)

단일 연령반

혼합 연령반

904(88.9)

113(11.1)

담임교사

연령(N=1018)

20-29세

30-39세

615(60.4)

26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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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항목 빈도(%)

40-49세

50-57세

131(12.9)

3(0.3)

육아지원기관 설립

유형(N=1017)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공립(병설)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사립법인 유치원

사립개인 유치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예체능학원(태권도, 음악 등)

학원(기타)

82(8.1)

80(7.9)

439(43.2)

25(2.5)

8(0.8)

35(3.4)

9(0.9)

47(4.6)

245(24.1)

14(1.4)

15(1.5)

6(0.6)

4(0.4)

8(0.8)

교사 최종

학력(n=1017)

고졸

전문대재학

전문대졸업

대학교재학

대학교졸업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

49(4.8)

46(4.5)

529(52.0)

38(3.7)

319(31.4)

17(1.7)

19(1.9)

교사 전공(n=968)

유아교육

보육학

아동학

교육학

미술계열(미술교육)

음악계열(음악교육)

영문학(영어교육)

체육계열(체육교육)

기타(인문,사회,이공계열 등)

598(61.8)

124(12.8)

83(8.6)

15(1.5)

36(3.7)

5(0.5)

8(0.8)

5(0.5)

94(9.7)

5차년도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대상 유아는 남아 1091명(50.7%)와 여아 1059명

(49.3%)였다. 평균 월령은 51.03개월(SD=1.22)이었다. CBCL과 유아의 기질에 대한

응답은 유아와 아동의 어머니가 작성하였는데, 답변에 응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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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세(SD=3.70)이었다. 그들은 초혼인 경우가 1571명(98.6%)였고, 최종학력은 대졸

인 경우가 647명(38.2%)였다. 아동패널에 응한 유아의 거주 지역은 경인권이 32.5%,

대전/충청/강원권에서 13.7% 작성되었다. 또래 놀이상호작용과 관찰에 의한 인지발달

과 언어발달에 대한 응답은 유아의 보육기관의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유아

가 재원하고 있는 시설의 반 구성은 단일 연령반이 88.9%이었고, 담임교사의 평균 연

령은 29.7세(SD=6.92)이었다. 전문대졸업자가 529명(52.0%)였고, 교사의 전공은 유아

교육전공자가 61.8%였다. 또한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은 민간어린이집

이 43.2%였고, 사립 개인유치원이 24.1%였다.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5-8차년도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변인은 유아행동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오경자, 김영아, 2009) 지필식 설문지 중 DSM 진단

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5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된 범주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

제에 대한 환산 T점수를 사용하였다. DSM 방식 척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하

위 범주의 내용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부산하거나 한 가지 일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고 만약 뜻대로 안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에 해당되는 문항의 예시를 살

펴보면, ‘모든 것을 당장 들어줘야 하고, 기다릴 줄 모른다’, ‘요구사항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어야 한다’, ‘이일 저일에 잘 끼어든다’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산된 T 점수

를 활용하였다.

2. 유아의 체중 5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Hanć과 Cortese(2018)의 연구에 근거하여 유아의 체중 변인을 연구

에 포함하였으며, kg으로 조사된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3. 기질 5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하위 영역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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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ality), 유아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니는가를 측정하는 활

동성(Activity)과 유아가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성

(Shyness/Sociability) 3가지 하위 범주를 활용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과

‘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로 응답되었고, 각 하위범주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82

이었다.

4. 놀이 방해 상호작용 5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서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외(1995)가 개발한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도

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적용

을 위해 타당화된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확정한 30문항 중 놀이 방

해행동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놀이 방해 상호작용 척도의

Cronbach ɑ는 .78로 나타났다.

5. 인지 및 언어발달 5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을 측정하고자 한국아동패널에서 육아

지원기관의 담임교사에 의해서 측정된 인지발달 13문항과 언어발달 11문항에 대한 T

점수를 활용하였다. 4세 인지발달(관찰형)에는 지각하기, 기억하기, 상징적 사고, 표상

하기, 논리적 추론하기, 문제해결하기, 공간개념 갖기, 정보수집 및 조작하기, 분류하

기, 서열하기, 수리적 책략 사용하기와 패턴만들기 13문항이 포함되며, 언어발달(관찰

형)에는 위치부사어 이해하기, 의문사 이해하기, 간접적인 표현 이해하기,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 이해하기, 글자 이해하기, 범주어(분류어)표현하기, 조사 사용하기, 시제

사용하기, 말소리를 바르게 발음하기, 정보 요구하는 질문하기와 이야기 다시 말하기

에 관한 11문항이 포함된다.

6.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5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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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

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

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

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

각이 든다’,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의 11

문항에 대한 5점의 Likert 척도값으로 평정되어있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ɑ는
.89로 나타났다.

7. 집행기능 곤란 9차년도 변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지필식 설문지로 측정된 집행기능 곤란 문항 40개를 4개의 하

위 영역, 즉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8문항과

부주의 10문항으로 측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계획조직화 곤란 하위 영역에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해야 할 일

(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해야 할

일(과제, 활동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차

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

을 끝마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

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전혀 아니다(1

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였고, 11개의 문항으로 Cronbach ɑ는
.82로 나타났다.

행동통제 곤란 하위 영역에는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
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
무 거칠게 행동한다’, ‘교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시간내 주어진

활동이나 과제를 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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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활동이나 과제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였고, 11개의 문항으로 Cronbach ɑ는 .77로 나타났다.
정서통제 곤란 하위영역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상황에 따라 기

분 변화가 심하다’,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자주 울컥한다’, ‘그럴 일이 아닌데

도 잘 투덜거린다’,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

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였고, 8개의 문항으로

Cronbach ɑ는 .82로 나타났다.
부주의 하위 영역에는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책상이나 사물함의 정리정돈

을 못한다’, ‘숙제를 다 해왔는데도 잊어버리고 교사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소지품이

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잘 잊어버린다’,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주변이 늘

어질러져 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주변을 잘 어질러서 교사나

누군가 대신 정리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Likert 척도였고, 10개의 문항으로 Cronbach ɑ는 .85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성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추

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

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

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

(conditional model)으로 검증하게 된다(홍세희, 2018). 본 연구에서는 첫째, 유아와 아

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주의력결

핍/과잉행동문제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둘째, 유아

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5차년도 설명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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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9차년도 집행기능 곤란 변인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SPSS 20.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 특성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비교적 적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표 3>에 의

하면 관련 변인들이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5차부터 8차 시기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문제는 서로 관련성이 높았고, 기질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정서성, 활동성, 사

회성, 또래 놀이방해행동, 인지발달, 언어발달,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집행기능 곤란

에 해당되는 4가지 하위 범주, 즉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과

부주의 간의 대체로 관련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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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
1) 무조건 모형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5차년도에서 8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의력

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

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3으로 코딩하여 선

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2차 함수 모형은 발달궤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꺾임

(curvature)을 나타내기 위한 제3의 잠재요인이 포함되며, 이차함수 요인에 대한 요인

계수는 선형요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제곱한 값으로 고정하게 된다(Curran &

Hussong, 2003).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 함수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는 <표 4>와 같다.

〈표 4〉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모형 모형 적합도

모형 ²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01.1 8 .923 .938 .074

선형변화모형 38.8 5 .955 .977 .056

2차함수모형 0.1 1 1.007 1.000 .001

<표 4>에서와 같이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들과 비교할 때 x2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지고 x2값도 줄어들었다. 2차함수모형의 경우, TLI가 .052, CFI는 .023 RMSEA

역시 .055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최종모형은 2차함수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2차 함수변화 모형에 기초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초기값 , 변화율과 2차항의 계수를 제시하면 표<표 5>와 같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 은 초기치의 평균, 변량과 2차항 값이 유의하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초기값이 개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화율의 경우, 평균, 변량과 2차항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5차년도부터 8차년도 시기동안에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는 유

의하게 감소하며, 변화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즉 5차년도부터 8

차년도까지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는 평균 -0.97점씩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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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2차함수 변화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2차항 초기치
변화

율

2차

항

초기

치 vs

변화

율

변화율

vs

2차항

초기

치

vs

2차

항

주의

력결

핍/과

잉행

동문

제

53.85*** -.97*** .214*** 13.49** 5.72* .59** -1.68 -1.72** .18

* p < .05, ** p < .01, *** p < .001

2)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변화궤적 모형이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

향: 조건모형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

하여 관련 변인들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인 9차년도의 집행기능 곤란 변인을 분석하

였다. 조건모형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하였으며, <표 7>에서와 같이 유

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초기값에는 정서성, 활동성, 또래 놀이방해

상호작용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5차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유아와 아

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율에는 유아의 체중, 정서성, 활동성이 .05 수준

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10수준에서는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 변인도 유

의미한 변인이었다.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2차항에는 .10 수준에

서 활동성과 또래 놀이방해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조건모형의 적합도

²2�� df TLI CFI RMSEA

모형 254.7 59 .924 .968 .039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의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 궤적

은 5차년도의 정서성, 활동성,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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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를 나타냈고, .10 수준에서 인지발달은 부적 효과를 가졌다. 즉,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유아의 주의

력결핍/과잉행동 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

행동 문제의 변화율에 체중, 정서성과 활동성은 부적 관련성이 있으며, 9차 시기의 집

행기능 곤란의 초기값과 2차항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5

차 시기에 유아의 정서성, 활동성이 높을수록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가 높고, 9차시

기의 집행기능의 곤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연구모형 분석결과

초기값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변화율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차항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체중 5차 .070(.053) 체중 5차 -.080(.041)* 체중 5차 .007(.009)

정서성 5차 .376(.039)
***

정서성 5차 -.095(.034)
**

정서성 5차 .005(.009).

활동성 5차 .297(.046)*** 활동성 5차 -.097(.040)* 활동성 5차 .018(.011)+

사회성 5차 .001(.027) 사회성 5차 -.015(.019) 사회성 5차 .003(.004)

놀이방해상호

작용 5차
.082(036)

* 놀이방해상호

작용 5차
.051(.030)+

놀이방해상호

작용 5차
-.014(.008)

+

인지발달 5차 -.025(.014)
+
인지발달 5차 .007(.009) 인지발달 5차 -.002(.002)

언어발달 5차 -.014(.015) 언어발달 5차 -.007(.012) 언어발달 5차 .004(.003)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5차
.108(.017)

***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5차
.011(.014)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5차
-.005(.003)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초기값→ 집행기능곤란 9차 .564(.045)***

변화율→ 집행기능곤란9차 -.603(.920)

2차항→ 집행기능곤란9 -8.854(3.968)
*

집행기능곤란 →계획곤란 9차 1.000

집행기능곤란 → 행동통제곤란 9차 .807(.027)***

집행기능곤란 →정서통제곤란9차 .611(.027)***

집행기능곤란 →부주의9차 .741(.032)
***

+p < .10, *p < .05,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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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들이 초등학

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본 연구를 통해서 5세부터 8세까지의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

단적 변화 양상은 5세부터 7세 시기까지는 증가하다가 8세 시기에 감소하는 2차 함수

형태의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학령전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

지의 종단적 변화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들(Leopold, et. al., 2016; Yew & O’Kearney,

2017)과 유사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모형에서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를 설명하

는 변인들 중 초기값에는 어머니에 의해 측정된 기질 변인 중 정서성과 활동성, 또래

놀이방해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의 정서성은 성마름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Dougherty 외

(2018)의 연구와 일치하며, 기질 변인 중 활동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유아

용 CBCL 1.5-5 도구에서 설명하는 변인 특성과 기질 하위 요인 중 활동성에서 측정

하는 속성이 유사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래놀이 방해 상호작용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이같은 특성은 육아지원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사의 ADHD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는데, 가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결

핍/과잉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혜련, 2002; Pauli-pott, et. al.,

2017)과 일치하고 있다.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변인들은 유아의 체

중, 정서성과 활동성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유아의 체중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은

Hanć과 Cortese(2018)의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잉

식욕은 자기통제력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식습관의 형성은 양육행동과도 관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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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실제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자기조절 능력과 양육행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의해 관찰 평정된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변인이 .05수준에서

는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Allan 외(2018)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되

는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유아행동평정 자체가 어머니에 의해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자의 차이에 의해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김영아 외, 2009), 추

후 교사평정 결과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를 통하여 5세부터 8세까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종단적 변화궤적에

관한 설명모형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행연구들(Hawkey, et. al., 2018; Nyroos, et. al., 2018)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유아의 기질에 해당하는 정서성과 활동성 변인은 유아와 아동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ADHD 성향은 유아와 아동의 신경학적 특성임을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법과 통합교육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

각된다(김수정, 서경희, 2016; 황현주, 2011).

본 연구에서 ADHD 성향은 만5세 시기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특성

은 단지 유아기의 문제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과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행동선별검사는 만 5세 누리과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장애진단을 받은

유아가 적정 수준 있어야만 가능한데, 실제로는 아직 진단받지 않거나, 진단을 받았더

라도, ADHD의 특성을 망각하고, 부모가 양육 행동이나 교사의 교수법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와 다른 유아들의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행동은 ADHD 성향

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육아지원기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좀 더 ADHD성향에 대한 이해가 학교, 지역사회와 매스컴에서 잘 이루어져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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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아동이 서로 화합하면서 즐거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교실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유아와 아동의 주

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변인은 어머니에 의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같은 어머니에 의한 자기보고식 질문의 경우, 교사나 전문가에 의한 보고에 비해 편

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정계숙, 구강민, 2009). 또한 본 연구에서의 8차년도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질문은 아동용 행동평정척도의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론 표준점

수를 활용하였으나, 완전히 똑같은 문항은 아니므로, 이같은 문항 특성을 감안하여 해

석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 궤적을 5세

시기부터 8세시기까지의 전국 단위의 실증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같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문제 모형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이 있음을 밝

혔다는 의의를 살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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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jectories of Preschoolers and Children’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and Relations and the Effects 

on Elementary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pattern of preschoolers and

children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from 5 years to 8 years in a

nationally represented survey sample in Korea using a latent growth curve

model. Mother-reported CBCL 1.5-5,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peer

interruptive play interac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teacher-reported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were examined.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and children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were

quadretic patterns from 5 years to 8 years old period. Second, emotionality,

activity, peer interruptive play interaction,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at the 5

year old period ha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 to the initial level of

preschooler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and preschoolers’ weight,

emotionality and ac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the changes of trajectories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Third, the trajectories model was

predicted to elementary chidl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Key words: preschoolers and childrens’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longitudinal trajectories, premotionality and activity,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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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DHD 관련 이론과 ADHD 관련 주요 선행연구

고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DHD 관련 주요 이론과 주요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구성되기 보다는 연구자의 의도와 견해에 맞는 선행연구를 찾

다보니 전반적으로 ADHD 연구에서 주요 연구 결과물로 축적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

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있다. 주요 연구의 흐름을 벗어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할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ADHD에 관한 심도 깊은 선행연구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다소 비논리적인 양상의 연구가 된 측면이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자 한다.

- 첫째, ADHD는 일반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뇌의 전두엽의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다. ADHD의 병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Barkley 연구

를 포함하여 주로 알려진 이론적 입장으로는 뇌의 전두엽 부분의 문제로 보고 있고,

전두엽의 주요 기능인 “자기조절(self-control)”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로 알려져 있다.

즉, 자기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부주의하고, 과활동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의 행동특성

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

이 ADHD의 원인 것처럼 보고 있다. ADHD의 원인이 자기조절 능력의 어려움(집행

기능곤란)인데 ADHD가 집행기능곤란(전두엽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

히고 있다.

- 둘째, 다른 설명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써 ADHD의 행동특성(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인하여 ADHD를 가진 아동은 또래관계의 문제가 있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기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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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를 유발한 것처럼 밝히고 있다.

- 샛째, 부모 양육스트레스 변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ADHD는 유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장애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영향

을 준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이론적인 측면과 대치된다. 반대로, 자기조절이 되지 않

아 충동적인 성향이 많은 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많을 수밖

에 없다. ADHD를 가진 아동에게 치료약(stimulant)을 복용한 후 아동과 어머니의 상

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줄어든 것을 발견함으로써,

ADHD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ADHD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DHD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Barkley 연구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넷째, ADHD의 경우, 다른 장애와 달리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ADHD 증상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처럼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행동유

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라는 점

에서 현재의 DSM 기준처럼 예, 아니오가 아닌 척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ADHD는 가정과 학교(어린이집/유치원)등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

서 자주 빈번하게 충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주의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측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ADHD가 아닌 아동에게서도 그러한 행동 특성은 보일 수 있

다는 것이다. ADHD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ADHD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ADHD 성향을 나

타내는 아동과 유전적인 측면에서의 뇌의 전두엽 문제로 인하여 자기조절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나타내는 ADHD 장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의 두 가지 유형에서 나

타나는 행동특성은 비슷하지만 둘은 다른 기제를 갖고 있음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유전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난 ADHD

를 밝히고자 하는 것인지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ADHD 성향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

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다섯째, ADHD의 병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ADHD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전제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재고의

필요가 있다. 환경적 요인은 중재변인은 될 수 있다. ADHD가 잘 치료되지 않고 부정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33

적 양육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될 때 반항성행동장애 및 품행장애가 공병하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DHD의 예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반면, 환경적 요인

자체가 ADHD의 병인은 아님은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에서 ADHD 병인론과 관련된 이론적 입장을 살펴보았고, 다음에서 ADHD

관련 선행연구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서론에서 임신 전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언급만 간단히 있을 뿐 유아의 체

중을 설명변인으로 넣은 이론적 근거 제시가 없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중과 ADHD의 연관성을 이야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둘째, ADHD는 뇌의 전두엽의 집행기능 문제이지 지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충동성과 부주의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수준(예, 수학등)에

서는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이 저조하다는 연구보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ADHD와 언어 및 인지발달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이에 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 기타 의견

- 첫째, 연구모형에 관한 그림 제시가 필요함.

- 둘째, 서론 3페이지의 “아동의 사회성은 남아 ...(중략)... 보고하였다”. “그들은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 ...(중략)... 강조하였다” 부분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함. 현재의 문장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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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모의 언어자

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구

김태균1)

요약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수용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로 확인된 ‘유아

성별,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조건변수로 설정하고, 전체 집단과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통제한

후에 모의 언어자극행동으로 설정한 요소들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별 상이함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수용어휘력, 모의 언어자극행동, 모의 취업 여부, 다층성장모형, 종단 연구

Ⅰ. 서론

언어는 사고 및 의사소통 도구이며, 정신적 표상의 여러 유형 중 하나로서 경험

한 것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상행위의

변화는 사고 변화로 이어지며 그것은 다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Bruner,

1975). Vygotsky(1978)는 언어발달 과정에서 언어와 사고의 긴밀한 관련성에 주목

하고 ‘언어적 사고’라는 말을 만들었다. 언어발달은 인지 발달과 사고력 뿐만 아니

라,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화윤·조진희, 2012). 또한

Shale과 Garrison(1990)은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여러 학자들의 이러한 지적은 언어 및 언어발달이 인간의 발달과

1) 연세대학교 교육평가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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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유아기는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 혹은 최적기이다

(Huttenlocher, Haight, Bryk et al., 1991). 따라서 이 시기의 언어발달 지체는 이후

의 학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누적적인 학습결손으로 이어진다. 이러

한 현상은 주로 빈곤 및 소외계층 유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초등학교 입

학 후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장명림·서영숙·

신지현, 2006).

이처럼 유아기는 언어발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언어발달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환경적 요소들이란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자아개념,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과 같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곽수란·이

진순, 2015; 김인경, 2016; 임현주·최항준, 2017;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임현주,

2014b)과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가정환경의 질’과 같은 가정 내의 교육환경(곽수란·이진순, 2015; 김인경, 2016; 박혜

경, 2014; 위호성, 2014; 임현주·최항준, 2017;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임현주,

2014a; 임현주, 2014b; 장영은, 2016), 그리고 ‘거주지역 규모, 유아 대 교사비율, 교

사 학력, 교사 효능감,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과 같은

가정 외의 교육환경(곽수란·이진순, 2015; 박혜경, 2014; 위호성, 2014; 임현주·최항

준·김현정, 2015; 장영은, 2016)을 모두 포괄한다. 유아기의 언어발달은 이러한 환경

적 요소들의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 중에서도 유아 시기에 가장 긴밀한 상호작용 대상

은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곽수란·이진순, 2015; 김인경, 2016; 박혜경, 2014; 임현

주·최항준, 2017). 이러한 부모의 취업 여부는 가구의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 내 교육환경에도 큰 차이를 가져옴으로써 다시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어머니는 가정 내 교육환경에 포함된 대부분의 요소들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내는 하루 평균 평

일 2.48시간, 주말 4.21시간을 자녀 양육에 사용했고, 이는 남편의 양육 참여 시간인

평일 0.96시간, 주말 2.13시간보다 각각 2.6배, 2.0배 많은 시간이다. 외벌이의 경우

아내는 평일과 주말에 각각 4.21시간, 5.02시간을 육아에 참여하고 남편은 0.9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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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을 육아에 참여해 그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여전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머

니의 취업 여부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머니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ochran-Smith(1984)는 유아의 언어능력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Saxon과 Colombo,

Robinson et al.(2000)은 유아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인으로 어

머니 변인을 선정하고 있다. 최지현과 성현란(2010)의 국내연구에서도 유아기 언어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양육의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떻

게 반응을 하는지, 혹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등 어머니의 양육 관

련 변인이라 하였다. Waldfogel, Jane, Wen-Jui Han et al.(2002)은 1982~89년에 태

어난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모의 근로가 자녀의 어휘력과 수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는데, 주 2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자녀를 친척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에

게 맡기는 경우 어휘력과 수리능력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유아 발달 수준을 연구한 이미리·신유림(2013) 연구에서는 취업모 집단

의 유아가 비취업모 집단의 유아보다 의사소통 발달 수준이 더 높았다. 이렇듯, 어

머니의 취업 여부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일반적

이지는 않으므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

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유아의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맞

벌이 가정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모

가 취업한 맞벌이 가정과 모가 취업하지 않은 외벌이 가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1)

유아기의 가정환경 특성과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인 유아 가정환경자극

검사(EC-HOME: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ment)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

소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인지 발달을 돕는 장난감이나 활동을

잘 제공하는지(학습자료), 부모가 유아의 언어능력을 돕는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지(언어자극), 부모가 자녀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지

(반응성), 부모가 유아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지(학습

1) 통계청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배우가구 중에서 맞벌이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는 44.9%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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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부모가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우며 공간이 충분한지(물리

적 환경),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모델 역할을 부모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모방학

습),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행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수용성), 부모가 아동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지(다양성) 등 자녀의 언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모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Caldwell & Bradley, 2003). 그런데 이 검사

는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행동 역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검사의 결과는 아버지보

다는 어머니의 언어자극행동을 보다 자세히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검사는 본래 주양육자를 통해 유아의 발달에 가정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지만, 그 가정환경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통해

그 환경이 완성되어 그 결과가 유아의 언어발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당

검사의 주된 대상이 주양육자인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의 언

어자극행동’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뒷받침해준다(김인경, 2016;

박혜경, 2014;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 임현주, 2014b; 장영은, 2016; 장영애,

1995). 장영애(1995)는 국내 만 4, 5, 6세 남녀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서 가정환경 요

소에 의한 언어자극이 사회경제적 지위(SES)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했으며, 임현주(2014b)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등이 만 3세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

는 영향력이 22.6%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5~43개월 및 60~66

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인경(2016) 연구는 물론, 5차년도 한국아동패널인 49~55

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임현주·최항준·김현정(2015) 연구에서도 이 모의 언어자극

행동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확인한 가정환경자극의 언어발달 영향력은 특정

시점에서 관찰한 결과이다. 이것은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확인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에 관

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못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계열에 따른 변화

속에서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가 취업한 맞벌이 가정과 모가 취업하지 않

은 외벌이 가정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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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조사를 통

해 유아의 언어발달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을 탐색

하였다.

유아 성별의 경우 그 성별에 따라 어휘력 습득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

(Huttenlocher, Haight, Bryk et al., 1991)의 결과를 고려하여 장영은(2016) 연구처

럼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거나 혹은 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분

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특히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휘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는 굉장히 많다. 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2016), 김인경(2016),

임현주·최항준(2017), 임현주·최항준·김현정(2015) 등 많은 연구가 남아가 여아에 비

해 수용 및 표현어휘력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

다. 이처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휘력의 차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 학력의 경우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어휘력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인경(2016) 연구는 부모의 낮은 학력이 아동의 어휘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장영은(2016)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유아

의 어휘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곽수란·이

진순(201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유아기 인지·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머니의 학력만 유아기 인지·언어발달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이 결과를 유아의 양육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치

중되어 있고,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인적자본 즉, 언어 선택 및

인지 자극에의 차별성으로 작용함으로써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즉 어머니의 학력만이 유아기 인지·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

지보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나 접촉이 더 긴밀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될 때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의 인지·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의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이지연·곽금주, 2008; Feldman, Dollaghan, Campbell et al.,

2000; Rescorla & Alley, 2001), 김인경(2016)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35~43개월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부적 관계를 맺고 있고 60~66개월 아동의 수용어휘력과는 상

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김인경(2016)은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 투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부모가 가정에서도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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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해 자녀가 다양한 어휘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을 여지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 요소임을 고려하면, 유아의 언어발달을 살펴

볼 때 이 가구소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언어발달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유아의 성별과 부모의 학력, 가구 소득을 조건변수로 설정하였다

(Feldman, Dollaghan, Campbell et al., 2000; Rescorla, Alley, 2001;

Huttenlocher, Haight, Bryk et al., 1991; 곽수란, 2015; 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

2016; 김인경, 2016; 이지연·곽금주, 2008; 임현주·최항준, 2017; 임현주·최항준·김현

정, 2015; 장영은, 2016). 그리고 모가 취업한 맞벌이 가정과 모가 취업하지 않은 외

벌이 가정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 속에서 가정환경자극검사의 점수를 통

해 확인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확인

함으로써 집단 내는 물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아울러 각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효과적인 언어자극행동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탐색함

으로써 가정은 물론 기관에서도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자극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만 3~7세 유아의 수

용언어의 발달 성장곡선은 개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성장곡선에 개인차가 있다면, 조건변수로

설정한 유아 성별,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은 발달 곡선의 개

인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위에서 탐색한 조건변수 중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모의

어떤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의 개인차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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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2011년(4차년도), 2013년(6차년도), 2015년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자료(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유아가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로

제한하되, 부모 중에서도 주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어

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모의 취업 및 미취업 상태가 변화한 가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그런데 유아의 수용어휘력 점수는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측치가

증가한다. 하지만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개인이 모든 측정 시점에서 모두 응답한 완

전자료(complete data)가 필수는 아니므로 총 세 번의 수용어휘력 검사 중에서 1회

의 결측값을 갖는 사례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147명에 대해 자료분

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수용어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은

김영태·홍경훈·김경희 등(2009)이 개발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유아의 언어발달을 확인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도구로,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

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검사도구이다. 김영태·홍

경훈·김경희 외(2009)는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수용어휘력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는 0.823, 반분 검사 신뢰도는 0.884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학령전기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

가 0.844, 반분 검사 신뢰도는 0.940으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신뢰도 분

석 연구 등을 통해 해당 검사도구는 측정학적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한 전 연령단위

의 표준화 검사도구로 입증이 되었다. 이 검사는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문항을 달리

하고, 시작한 문항으로부터 연속해서 8개 문항을 바르게 맞추게 되면 이때의 가장

쉬운 번호의 문항을 기초선으로 설정한다. 기초선을 확립한 후에 이후의 어려운 문

항들을 검사해 나가다가 대상자가 8개 문항 중 6개를 틀리게 반응하면 검사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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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틀리게 반응한 마지막 문항을 최고한계선으로 삼는다. 각 문항별로 1점씩 배

점하고 최고한계선 문항번호에서 틀린 문항수를 뺀 것이 원점수가 된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생활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원점수가 더 높아지는 점수 구조를 갖게 된

다.

<표 1> 표현·수용어휘검사 연령별 시작문항

연령
표현어휘검사

연령별 시작문항

수용어휘검사

연령별 시작문항

2세 ~ 4세 1

표현어휘검사에서 확립된

기초선 문항번호

5세 ~ 6세 16

7세 ~ 9세 46

10세 ~ 12세 91

13세 이상 121

따라서 한국아동패널이 제공하는 자료의 원점수는 각 연도별로 척도와 문항수가

다르다. 척도와 문항수에 따라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가변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각 연도별로 검사한 수용어휘력 원점수를 단일화하기 위해 평균이 50, 표준편차

가 10인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최종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1) <표 2>는 이를 정리

한 것이며, 여기에서 맞벌이는 부모 모두가 취업한 집단이며, 외벌이는 모가 취업하

지 않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해당 연구 기간 내에 모의 취업 및 미취업 상태

가 변화하지 않은 가구를 기준으로 선별한 것으로 만 3, 5, 7세 모두에서 집단 구분

에 따른 수용어휘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검사 시점별 유아 수용어휘력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기술통계 (n=1,147)

단위: 점

1) 표준점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먼저 3개년의 수용어휘력 점수(y)를 Z점수

( 

  
)로 변환하였고, 이를 다시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

(′   ×   )로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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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점수 표준점수
t

검정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3세

(’11년

도)

맞벌이 0 79 33.82 15.56 29.17 78.84 50.44 9.78

외벌이 0 95 32.59 15.49 29.17 88.90 49.66 9.74 1.264

전체 0 95 33.07 15.52 29.17 88.90 49.96 9.76

5세

(’13년

도)

맞벌이 16 74 59.58 9.51 6.01 65.32 50.57 9.72

외벌이 15 75 58.89 9.53 4.99 66.34 49.86 9.74 1.193

전체 15 75 59.16 9.52 4.99 66.34 50.15 9.73

7세

(’15년

도)

맞벌이 8 134 86.26 15.50 -2.34 83.07 50.71 10.51

외벌이 27 153 85.31 14.41 10.54 95.95 50.07 9.76 1.013

전체 8 153 85.69 14.85 -2.34 95.95 50.33 10.07

* p < .05, ** p < .01, *** p < .001.

나. 독립변수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만 3, 5, 7세의 수

용언어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층성장모형은

시점에 따라 그 값이 변하는 시간 의존적(time-dependent) 변수도 독립변수로 사용

이 가능하지만, 독립변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변수를 초기값으

로 고정시킨 시간 독립적인 변수를 사용한 선형모형 분석도 가능하다(김동기·홍세

희, 2007; Raudenbush, Bryk, Cheong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언

어자극행동’ 하위 영역 값들이 시간 독립적인 변수인지를 확인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가정환경자극검사를

번역·사용하여 모의 언어자극행동을 확인하였다. 이 검사는 관찰 및 면접 문항이 적

절히 섞여 있으며, 학습자료 11문항, 언어자극 7문항, 물리적 환경 7문항, 반응성 7

문항, 학습자극 5문항, 모방학습 5문항, 다양성 9문항, 수용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55개의 문항(24개 면접 문항 + 21개 관찰 문항 + 10개 면접/관찰 문항)으

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계수는 0.833이었다.1) 이는 김정미·곽금주(2007)가

1) Cronbach’s α계수 0.833은 2011년(4차년도) 가정환경자극검사 자료값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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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 내용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조건

변수

유아

성별
0.남아, 1.여아 0 1 0.49 0.50

모

학력

0.무학, 6.초등학교 졸, 9.중학교 졸,

12.고등학교 졸, 14.전문대 졸,

16.대학교 졸, 18.대학원 석사 졸,

21.대학원 박사 졸

0 21 14.45 2.01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평균값 제곱근 변환
9.83 59.16 21.20 5.08

독립

변수

(’11년

기준)

학습자료

*11문항(8개 면접/관찰 + 3개 면접

문항)

*학습에 대한 부모 자신의 열의를

포함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난감, 책, 게임에 대한 아동의 접

근 가능성을 의미함.

0 11 9.02 1.17

언어자극

*7문항(1개 면접/관찰 + 4개 면접 +

2개 관찰 문항)

*부모가 대화, 모델링, 직접적인 지

도 등을 통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독

려하는 것을 의미함.

1 7 6.47 0.82

물리적

환경

*7문항(7개 관찰 문항)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
0 7 6.63 0.97

EC-HOME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치(0.76 ~

0.97)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또한 모든 문항이 이분항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언어자극행동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다. 조건변수

유아 성별은 남아인 경우 0, 여아인 경우 1로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

의 학력은 ‘무학=0, 초등학교 졸=6, 중학교 졸=9, 고등학교 졸=12, 전문대 졸=14, 대

학교 졸=16, 대학원 석사 졸=18, 대학원 박사 졸=21’과 같이 교육연한의 연속형 변

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세 시점의 상황을 더 잘 반

영하기 위해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이를 제곱근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3> 조건변수/독립변수의 내용 및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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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간이 충분한지를 의미함.

반응성

*7문항(1개 면접 + 6개 관찰 문항)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

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의미함.

0 7 6.56 0.94

학습자극

*5문항(5개 면접)

*부모가 유아의 중요한 지식이나 기

술 습득을 격려하고, 학습에 관여하

는지를 의미함.

0 5 4.59 0.86

모방학습

*5문항(4개 면접 + 1개 관찰 문항)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부모 행동

의 모델링을 의미함.

1 5 4.46 0.77

다양성

*9문항(1개 면접/관찰 + 6개 면접 +

2개 관찰 문항)

*유아에게 풍부한 경험과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가족의 생활 방식

을 의미함.

1 9 7.65 1.27

수용성

*4문항(1개 면접 + 3개 관찰 문항)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인 행동을 수

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0 4 3.31 0.79

합계
총 55문항(24개 면접 문항 + 21개

관찰 문항 + 10개 면접/관찰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0.833

3. 분석 방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의 수용어휘력 발달 양상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층성장모

형은 패널자료에 적절한 모형으로, 이는 각 개인의 성장곡선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주며, 추정된 개인별 성장곡선들의 변산(vari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탐구를

허용한다. 또한 이 모형은 종단자료의 구조를 각 개인 속에 반복된 관찰치가 내재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종단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측치를 고려할 수 있다

는 강점을 가진다(강상진, 2016).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1-수준 모형에서는 변

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 모형에서는 변화의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종속변

수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모의 언어자극행동이며, 앞서

설명했듯이 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는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 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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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값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먼저 2-수준에 투입되는 독립변수가 시간 독

립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

방학습, 다양성, 수용성에 대해 시점별 분산,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점별

각 변수들의 분산과 평균값은 그 차이가 미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시간 독립성을 가정하고 2011년(4차년도) 측정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 그리고 기술통계는 SPSS 20.0을 사용하

였고, 다층성장모형의 경우는 R프로그램의 ‘lme4’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다층성장모형의 기초모형 설정

다층성장모형의 첫 단계인 모형화 작업은 각 유아의 수용어휘력 성장곡선을 정의

하는 것으로, 유아의 언어발달 성장곡선을 추정하는 경쟁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

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패널자료는 만 3세, 5세, 7세에 걸쳐 반복 관찰

된 유아자료이므로 유아의 언어발달 성장곡선은 선형이거나 2차항의 비선형곡선으

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용어휘력 표준점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연령 변수가 설

명하는 언어발달 성장곡선이 선형 혹은 2차항의 비선형 성장곡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적합도가 양호한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선정한다.

모형            ∼    

모형          
     ∼    

모형       
     ∼    

위의 세 모형에서 모형1은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이 만 3세에서 5세, 7세에 이르기

까지 선형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며, 모형2와 모형3은 2차항의 비선형

성장과정을 가정한 것이다. 전체 집단은 물론 모취업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모형1의 선형 성장모형이 비선형 성장모형(모형2, 모형

3)보다 더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층성장모형의

1) 독립변수인 모의 언어자극행동은 시간 독립적인 변수로 그 값의 차이가 미미하므

로 2011년 측정값이 결측치인 경우 2013년의 값을 사용하여 분석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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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은 다음과 같다.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0, 2, 4]로 설정하며, 모형에 제시된 각 모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는 만 3세 때(즉, =0) 관찰된 유아 i의 수용어휘력 점수이고, 은 만 3세 유

아 전체의 평균 수용어휘력 점수이다. 는 유아 i의 성장률이며, 은 전체 유아

의 평균가속성장률이다. 1-수준 무선효과 모수인 은 각 유아의 개인 내 관찰값의

분산으로, 이 값이 크면 관찰 시점별로 수용어휘력의 변화량이 큰 것을 의미한다.

2-수준 무선항인 와 는 개인효과 변수이다. 의 분산인 은 만 3세 때 수

용어휘력 점수의 개인차 크기이며, 의 분산인 은 성장률의 개인차 규모를 반

영한다. 와 의 공분산인 (또는 )의 값이 0보다 크면 만 3세 때 수용어휘

력 점수가 높은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에 비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을 뜻하며, 또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나. 다층성장모형의 연구모형 설정

1) 연구모형 1 (조건변수 투입: 아동 성별,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각 집단별로 기초모형의 2-수준 모형에 조건변수를 하나씩 투입하여, 발달 곡선

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를 탐색한다. 유의한 계수를 갖는 조건변수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며, 다중공선성이 없고 발달곡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순

서대로 기초모형에 투입하여 최종 ‘연구모형 1’을 선정한다. 아래 모형은 유의미한

조건변수( )만을 포함시킨 일반모형을 예시한 것이다.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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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모형에서 1-수준 모형은 기초모형과 동일하며, 2-수준 모형은 성장곡선의

개인차와 상관이 있는 조건변수( )들이 포함된 경우로 명세화가 이루어졌다. 

은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들의 효과이다. 은 수용

어휘력 발달의 가속성장률에 대한 조건변수들의 효과이다.

2) 연구모형 2 (조건변수와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 투입)

각 집단별로 마련한 연구모형 1에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을 하나씩 투입

하여 모형을 설정하면, 조건변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발달 곡선의 개인차에 영

향을 미치는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수용어휘력

과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과의 상관분석을 거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를

갖고 동시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변수를 선택하여 연구모형 1에 추가로

투입한 ‘연구모형 2’의 일반식은 아래와 같다.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수준 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고유효과이며,

는 4년 동안 유아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인 의

고유효과이다.

Ⅲ. 연구결과

1. 기초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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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4차년도 자료(2011년도 만 3세 유아)를 기준으로

부모 모두와 동거하고 모의 취업 여부 상태에 변화가 없는 가정의 유아 1,147명에

대해 만 3세부터의 수용언어발달 곡선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이는

앞서 최종 기초모형으로 선정된 모형1로 추정한 결과값으로 고정효과 추정량과 무

선효과 추정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4> 기초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만3세 수용언어발달 평균 50.57
***

0.37 49.85
***

0.30

수용언어발달 변화율 0.090
*

0.15 0.089
*

0.11

무선효과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수용언어발달 초기점 개인차 43.40 6.59 42.79 6.54

수용언어발달 변화율 개인차 1.84 0.18 0.02 0.003

유아 내 분산 50.70 7.12 49.47 7.03

* p < .05, ** p < .01, *** p < .001.

검사 초기인 만 3세의 수용언어발달 측정 표준점수 평균은 모취업 집단의 경우

50.57점,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49.85점으로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선형 변화율이 모든 집단에서 약 0.09로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추정된 함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매년 측정한 수용언

어발달 표준점수가 평균적으로 0.09점씩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모형은 유아

마다 다른 발달선을 가정하는 것으로, 2-수준 회귀계수의 분산인 무선효과 추정량

은 그 다름의 정도를 나타낸다. 모취업 집단의 만 3세 유아의 경우 수용언어발달

점수의 유아 간 분산은 43.40, 변화율의 유아 간 분산은 1.84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모미취업 집단의 만 3세 유아의 경우 수용언어발달 점수의 유아 간 분산은 42.79,

변화율의 유아 간 분산은 0.02로 추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변화율의 분산에 있어 집

단 간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 간에 수용언어발달 변화율은 비슷하

지만 모취업 집단의 유아 간 변화율 차이가 모미취업 집단에 비해 더 큼을 의미한

다. 특히 두 집단 모두에서 만 3세 수용언어발달에 있어 개인 간의 차가 전체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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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5% 이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수용언어발달 점수의 개인 차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의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가.‘연구모형 1’의 조건변수 분석

조건변수로 설정한 유아의 성별,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유아의 수용

언어발달 개인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

상으로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유아 성별, 모의 학력이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조건변수 간 상관은 대부분 낮은 상관을 보였지만, 모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비교적 큰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수용어휘력(Y)과 조건변수 간 상관분석

Y   

Y: 수용어휘력(만 3세 기준) 1

 : 유아 성별 0.097** 1

 : 모 학력 0.058
*

-0.021 1

 :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22 -0.019 0.262
**

1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집단에 대해 다중회귀분석(단계선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를 제외한 유아 성별과 모의 학력

만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가 제거됨으로써 모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 간의 비교적 큰 상관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도 해결되었다.

<표 6> 수용어휘력(Y)과 조건변수 간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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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44.636 2.204 20.254 0.000

 : 유아 성별 1.944 0.599 0.100 3.247 0.001

 : 모 학력 0.303 0.149 0.062 2.034 0.042

이처럼 유아 성별과 모 학력은 수용어휘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며, 서로 간에

도 상관이 없고(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그 값도 미미함), 분산팽창계수(VIF)도

1.00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따라서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변수는 유아 성별과 모 학력이므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제외하고 이 두

변수를 기초모형에 투입하였다.

‘연구모형 1’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모 학력의 경우 전체 집단, 모취업 집단, 모미

취업 집단 모두에서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대해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미

한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집단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

을수록 만 3세 아동의 수용언어발달이 더 뛰어남은 물론 유아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언어발달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 성별의 경우 전

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 3세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미취업 집단에 의해 발생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만 3세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수용언어능력이 더 뛰

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전체 집단에서는 의미가 없던 유아의 성별에

따른 변화율 차이가 모미취업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수용언어발달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전체 집단은 물론 두 집단 모두에서 기초모형에 비해 ‘연구

모형 1’이 개인 간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집단의 경우 약 4.7%, 모취업 집단의 경우 약 2.5%,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약 5.6%

정도를 ‘연구모형 1’이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모형 1’의 분석 결과 추정량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조건변수( )가 투입된 ‘연구모형 1’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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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전체 집단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절편 40.99
***

1.66 43.38
***

2.65 39.31
***

2.24

조건

요인

유아 성별 1.88
***

0.46 1.42 0.73 2.22
***

0.59

모 학력 0.57
***

0.11 0.43
*

0.18 0.67
***

0.15

변화율 절편 -1.65
*

0.65 -2.10 1.09 -1.34 0.84

조건

요인

유아 성별 -0.30 0.18 -0.03 0.29 -0.47
*

0.22

모 학력 0.13** 0.04 0.15* 0.07 0.17* 0.06

무선효과

전체 집단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분산
기초모형

분산
분산

기초모형

분산
분산

기초모형

분산

수용언어발달 초기점 개인차 41.21 43.23 42.30 43.40 40.38 42.79

수용언어발달 변화율 개인차 1.65 0.72 2.33 1.84 1.22 0.02

유아 내 분산 49.91 49.92 50.74 50.70 49.41 49.47

누적설명분산1) 0.047 0.025 0.056

* p < .05, ** p < .01, *** p < .001.

나.‘연구모형 2’의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 분석

‘연구모형 2’에서는 조건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이 유

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의 취업 여부로 구분한 집단별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유의수준이 5% 이하이고 상관계수가 0.3 이상으로 비교적 큰 상관을 보이는 변수

들을 살펴보면, 학습자료 값이 클수록 언어자극과 학습자극이 큰 경향을 보였고, 다

양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언어자극이 클수록 학습자극과 다양성도 커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다양성과 수용성 간에도 비교적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수

용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모의 언어자극행동으로는 ‘학습자료, 물리

적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수용성’이 있었다.

1) 추가된 설명 분산      = (이전 모형 분산 – 현재 모형 분산)/ 이전 모형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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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용어휘력(Y)과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 ) 간 상관분석

Y        

Y: 수용어휘력 1

 : 학습자료 0.074* 1

 : 언어자극 0.032 0.321
**

1

 : 물리적환경 0.101
**
0.210

**
0.155

**
1

 : 반응성 0.135** 0.257** 0.265** 0.081** 1

 : 학습자극 0.063* 0.348** 0.479** 0.123** 0.205** 1

 : 모방학습 0.109
**
0.260

**
0.196

**
0.176

**
0.294

**
0.147

**
1

 : 다양성 0.056 0.352
**
0.369

**
0.124

**
0.299

**
0.262

**
0.259

**
1

 : 수용성 0.071* 0.208** 0.246** 0.120** 0.213** 0.273** 0.154** 0.375** 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의 영향

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단계선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수용어휘력(Y)과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 ) 간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32.900 3.024 10.881 0.000

 : 반응성 1.206 0.340 0.112 3.550 0.000

 : 물리적환경 0.816 0.314 0.080 2.598 0.010

 : 모방학습 0.827 0.411 0.064 2.012 0.044

유의한 조건변수인 유아 성별과 모 학력이 통제된 후에도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곡선의 개인차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모의 언어자극행동으로는 ‘반응성, 물리적환

경, 모방학습’이 있었다. 이 변수들 사이에는 대부분 낮은 상관이 존재했고, 분산팽

창계수(VIF)도 1.042~1.10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최종적으로 ‘연구모형 2’

는 ‘연구모형 1’에 반응성, 물리적환경, 모방학습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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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모형 2’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조건변수인 유아 성별, 모 학력에 대해서는

초기치, 변화율 모두에서 ‘연구모형 1’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입

한 독립변수들인 ‘모방학습, 물리적환경, 반응성’의 경우 전체 집단의 수용어휘력 초

기치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율에서는 반응성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바람직하고 수용 가능한 부모 행동의 모델링을 갖추

고 있을수록(모방학습),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롭고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

을수록(물리적 환경),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

적 관계가 양호할수록(반응성)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반응성의 변화율이 –0.21로 부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

가 양호할 때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취업 집단의 경우 독립변수들 중에서 반응성만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집단에서 반응성의 변화율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취업

집단의 반응성 변화율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모취업 집

단의 경우 초기(만 3세)에는 반응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어휘력이 높게 나타났

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이 효과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반응성의 변화율이 전체 집단의 경우 –0.21인데 모취업 집단은 –0.45로 시간이 흐

름에 따라 반응성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의 감소량이 훨씬 더 큰데

반해 모미취업 집단에서는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확인된다. 모

미취업 집단의 경우 만 3세의 수용어휘력에 대해서 모방학습과 반응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없었다. 이를 통해 전체 집단에서 만 3세의 수용어휘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력을 미치는 모방학습의 효과는 모미취업 집단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모든 집단에서 반응성이 유아의 수용어휘발달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응성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

을 의미한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모든 집단에서 ‘연구모형 1’에 비해 ‘연구모형 2’가 개인 간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집단의 경우 약 3.5%,

모취업 집단의 경우 약 1.8%,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약 4.3% 정도를 ‘연구모형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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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연구모형 2’의 분석 결과 추정량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 )가 추가로 투입된 ‘연구모형 2’ 분석 결과

고정효과
전체 집단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절편 29.86
***

2.58 31.92
***

4.52 28.12
***

3.22

조건

요인

유아 성별 1.72
***

0.45 1.30 0.73 1.97
***

0.58

모 학력 0.47
***

0.11 0.38
*

0.18 0.54
***

0.15

독립

변수

모방학습 0.82
**

0.31 0.27 0.52 1.13
**

0.39

물리적환경 0.54
*

0.24 0.66 0.40 0.47 0.30

반응성 0.84
***

0.25 1.02
*

0.49 0.78
**

0.29

변화율 절편 0.46 1.02 1.45 1.87 0.28 1.24

조건

요인

유아 성별 -0.26 0.18 -0.01 0.29 -0.44* 0.22

모 학력 0.15** 0.04 0.16* 0.07 0.13* 0.06

독립

변수

모방학습 -0.001 0.12 -0.03 0.21 0.06 0.15

물리적 환경 -0.15 0.09 -0.09 0.16 -0.19 0.06

반응성 -0.21* 0.10 -0.45* 0.21 -0.13 0.11

무선효과

전체 집단 모취업 집단 모미취업 집단

분산

연구

모형1

분산

분산

연구

모형1

분산

분산

연구

모형1

분산

수용언어발달 초기점 개인차 39.76 41.21 41.54 42.30 38.63 40.38

수용언어발달 변화율 개인차 1.65 1.65 2.36 2.33 1.21 1.22

유아 내 분산 49.77 49.91 50.45 50.74 49.37 49.41

누적설명분산 0.035 0.018 0.043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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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유아가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가족

들 중에서 어머니가 취업한 맞벌이 가정(모취업 집단)과 그렇지 않은 가정(모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만 3세부터 7세에 이르기까지 수용어휘능력이 어떠한 궤적으로

발달하였는지를 추정하고, 개인마다 다른 발달곡선에 영향을 미친 조건변수와 모의

언어자극행동 요소들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수용어

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들 중에서 주요 요인들을 조건

변수(유아 성별,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로 설정하고, 전체 집단과 모취업 집

단, 모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조건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을 통제

한 후에 모의 언어자극행동으로 설정한 요소들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초기인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은 모취업 집단이 50.57점, 모미취업

집단이 49.85점으로 모취업 집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또한 수용언어발달의 선형 변화율이 모취업 집단은 0.090, 모미취업

집단은 0.089로, 이는 수용어휘력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 변환

했을 때, 매년 모든 집단에서 약 0.09점씩 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모든 집단,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인 수용언어발달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만 3, 5, 7

세 모두에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의 수용어휘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집단 간의 수용언어발달 변화 궤적은 비슷하였지만 변화율의 분산

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모취업 집단의 유아 간 변화율 차

이가 모미취업 집단에 비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시작 시

점인 만 3세에 이미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개인수준 분산이 모든 집단에서 45%가

넘을 만큼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 성장곡선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

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조건변수로 설정한 유아의 성별, 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중에서 유아

의 수용어휘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유아 성별과 모의 학력이었다.

전체 집단에서 수용어휘력의 초기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유아 성별과 모의

학력이었지만 모의 취업 여부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는 모미취업 집단에서만 유아



256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성별이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 성별은

모미취업 집단의 만 3세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만 3세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은 수용어휘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수용어휘력이 더 높다는 다른 선행연

구들(임현주·최항준, 2017; 김은설·배윤진·조숙인 외, 2016; 임현주·최항준·김현정,

2015)에 비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겠다. 또한 모미취업 집단의 경우 유

아 성별은 변화율에도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나이

가 증가함에 따라 남아에 비해 여아의 수용언어발달 속도가 더 크게 둔화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모의 학력은 전체 집단은 물론 모취업 집단과 모미취업 집단 모두에

서 수용어휘력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모의 학력은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

론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서도 모의 학력은 꾸준히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모의 학력은 유아의 수용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조건변수들 중에서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아

성별, 모의 학력을 통제했을 때,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모

의 언어자극행동은 앞서 정의한 8개의 하위 요소들 중에서 ‘물리적환경, 반응성, 모

방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에서 세 요소 모두 만 3세의 수용어휘력에 유

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은 반응성만이 부적 영향

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람직하고 수용 가

능한 부모 행동의 모델링을 의미하는 모방학습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환경에 있는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을수록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

및 활동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행동이 만 3세 아이의 수용언어 활동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방학습은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린이집 등 외부 활동 시간이 많아지

면서 어머니와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의미하는 반응성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

머니가 취업한 환경의 가정에서는 반응성이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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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반응성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평균 변화율보다 낮은 정도로 증가하여 유

아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용어휘력의 개인 간 차이를 감소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종단적 접근을

시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들, 특히 어머니의 언어자극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별 다른 양상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집단 간에 수용어휘력 평균 점

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그 발달 궤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첫째, 가정환경의 특성과 질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유아 가정환경자극검사의 내용을 모의 언어자극행동으로 해석하였는데 측정하는 문

항의 한계로 이 해석에 부합될 정도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둘

째, 다층성장모형은 독립변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에 독립변수를 초기값

으로 고정시킨 시간 독립적인 변수를 사용한 선형모형 분석도 가능하므로(김동기·

홍세희, 2007; Raudenbush, Bryk, Cheong et al., 2004) 본 연구도 만 3세의 가정환

경자극검사의 결과를 만 5세, 7세 모두 같다고 가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만 7세는

아동기에 해당하여 이 시기에 맞는 별도의 가정환경 검사를 시행하며 이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유아기용에 해당하는 가정환경자극검사와는 그 항목이 다르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 3세에 이미 유아의 수용언어발달 개인수준 분산은 모든 집단에서 45%가

넘을 만큼 개인차가 크므로 이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로 구분한 집단 간에 수용언어발달 궤적이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차이가 존재

했으므로 이 가정 환경에 따른 개인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교육적 격

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시기가 유아의 언어발달은 물론 전체적

인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여러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개인차

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우선적으로 어

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개인화 학습과 개별화 지도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유아의 성별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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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의 수용어휘력은 물론 그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통해 이들 부모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언어발달의 시기에 차이가 있

음을 깨닫고 이에 맞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모의 학력은 모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만 3세의

수용어휘력은 물론 그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모의 학력으로

인한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모방학습이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활동하는 환경에 있

는 만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모델을 형성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반응성에 대한 본 연구 결과, 유아가 어릴수

록 아동에 대한 양육자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성과 온정적 관계를 통해 유아의 수

용어휘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반영한 언어 교육

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취업 집단의 경우에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반응성으로 인한 수용언어발달이 계속적으로 크게 감퇴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머니와의 접촉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부모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감 등이 약해져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의 빈 자리를

무엇으로 채움으로써 아이의 수용어휘력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추

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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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mother’s language 
stimulus behaviors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in the 

groups according to their mothers’ employment status

Taekyun Kim

In this study,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to classify the

children living with their parents into two groups of mother’s employment group

and mother’s unemployment group. And From 3 to 7 years old, we estimated

the sophistication of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and explored the

condition variables and mother’s language stimulus behavioral factors influencing

different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curve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apacity of the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through the

preceding studies. The main factors were set as condition variables(infant sex,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se conditional variables on the total, mother’s working, and

mother’s unemployed groups. After controlling the condition variables, we

examined how the factors set by mother’s language stimulus behavior affect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 the 3-year-old children at the

beginning of the test was slightly higher in the mother’s working group, but

there wa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addition, when the

receptive vocabulary score was converted into the standard score with an

average of 50 and a standard deviation of 10, the score increased by 0.09 points

every year in all groups, indicating that continuous language development was

achieved in all groups and all ages. And the trajectory of the cha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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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ve vocabulary ability between groups was similar, but the variation of

change rate showed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confirming that the difference

of change rate of the mother’s employment group is larger than that of the

mother’s unemployment group. Second, among the condition variables of infant

gender,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were infant

gender and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In the group whose mothers were

not employed, the 3-year-old girls had higher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than

boys. As the age of the infant increased, the rate of development of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 girls was slower than that of boys. The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had a positive effect on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

3-year-old infants in all groups, and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even as infants grew. Third, when

controlling infant gender and mother’s education background which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among the

conditional variables, the language stimulus behaviors of mothers which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were ‘physical

environment, responsivity, modeling’. If the mother does not work, the time and

activity of the child with the mother increases, so the behavior of the mother

has a greater influence on the receptive vocabulary activity of the 3-year-old

child through modeling. Responsivi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 3-year-old infants, regardless of whether

the mother was employed or not. In addition, in families where a mother is

employed, responsiv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rate of change in

the infant’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responsivity increases to a level lower than the average rate of change in the

infant’s the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and as the infant’s age increases,

the difference of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is decreased.

Key words: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Mother’s language stimulus behavior,

Mother’s Employment Status, multilevel growth model,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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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구”

토론문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토론자는 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어휘 종단발달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해본 이력

이 있는데, 이 연구자가 선택한 분석 방법이 보다 명확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 인상

적이었다.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다.

전제적인 의문 – 연구에서 채택한 유아 가정환경자극검사(EC-HOME)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소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해당 검사의 주된 대상이 주양육자인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모의 언어자극

행동’으로 해석하였다. 부의 영향이 적을 수는 있지만 모든 아동에게 모의 영향이 워

낙 넓고 강력한 반면 기본적이고, 부의 영향은 아동간 분산을 훨씬 더 크게 좌우하지

는 않을지 의문이 든다. 또 한가지는 왜 수용언어만 보았는지 의문이다. 확장해갈 것

으로 기대되지만 표현언어를 더 살펴 볼 것을 권한다. 특히 SES는 표현어휘에 더 영

향을 미쳤고 3세보나 7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순, 김수진, 도남희. (2018).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of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with vocabular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 children at 3 and 7 years of age.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2(2), 309-317.)

결과 1. - 집단 간에 수용언어발달 변화율은 비슷하지만 모취업 집단의 유아 간 변

화율 차이가 모미취업 집단에 비해 더 크다. 그런데 모취업 집단의 개인간 분산이 왜

더 클까? - 논의에서 보다 다양한 해석 대안을 제시하여 차후 연구를 자극해야 할 것

같다. 아동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변인들 안에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

안 변인들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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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수용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확인

함으로써 집단 내는 물론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모형 1을 통해 성별요인과 모

학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위에서 전체적

의문으로 제기한 부의 영향력과 표현어휘를 함께 살펴본다면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 3. - 모형 2는 언어치료 환경 조성에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요인들을 잘 보여주

는 결과였다. ‘모방학습, 물리적환경, 반응성’의 경우 전체 집단의 수용어휘력 초기치

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변화율이

흥미로웠는데 두 집단에서 반응성과 모방학습의 영향력이 달랐다. 그런데 결과 해석

중 무선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모형 2가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

에서 전체가 3.5%, 모취업 집단이 1.8%, 모미취업 집단이 4.3%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

는 미취업 집단에서 엄마의 구체적 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

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연구자가 추정하는 취업 집단 아동의 개인간 분산을 설명

하는 예상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연구에 사용된 변수 외에도 탐색한 많은 데이터에서

얻은 영감이 궁금하다.

제언의 내용에 대한 논의 - 환경적 열세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만 강조하거나, 남녀

차를 시기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하는 등의 제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무론 중요한

담론이지만 이 연구문제에서 다룬 보다 섬세한 변인들에 걸 맞는 제언이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 부분에서 모취업 집단 반응성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에 대해 접촉시간의 양이나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 등으로 해석한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반응성은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수반성(contingency)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행동주의적 학습의 가장 기본 원리로 초기학습에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인

자이지만, 후기학습으로 가면서 그 자체의 재미 등 보다 내적인 강화 원리가 생겨나면

자연히 그 영향력이 줄 수밖에 없으며 모취업 집단은 외부적으로 교사나 또래의 반응

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 좋은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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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홍민기1)

`

요약

말소리장애 아동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져 상호작용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아동(TD)과 말소리장애 아동(SSD)과 언

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SSD+LI)을 대상으로 상호작용능력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아동패널 데이터 중 6차 언어 평가(수용·표현 어휘력 검사)와 7

차 발화 평가(놀이동산 따라말하기 선별검사), 상호작용능력 평가(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에 모두 참여한 1003명의 만 5~6세 아동을 대상으

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세 집단에게 PIPPS를 사용하여 상호작용능력을 비교한

결과,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놀이방해 영

역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통해 말 산출 능력이 또래놀이 상

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으며,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능력을 평가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말소리장애

아동의 평가 및 중재에서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

로는 말 산출 능력과 언어능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매개하는 관련 변인들을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말소리장애, 말·언어장애, 동반장애,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

Ⅰ. 서론

말과 언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

1)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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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음능력은 말소리 산출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은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김수진·신지영, 2015), 또래상호작용

에 불리할 수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

표한 ICF-CY(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for

Children and Youth)에서도 장애 진단 시, 병리적 관점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적 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진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렇

기 때문에 말소리장애의 경우에도 보다 확대된 개념의 진단이 필요하며 사회적 활동

과 참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새로 나온 DSM-5(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에서는 인지적, 언어적, 사회·심

리적 변인들이 말소리장애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들이 고려되었다(김수진 외,

2015). 다시 말해서 임상현장에서 말소리장애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말소리 문제뿐만

이 아니라 인지, 사회심리, 의사소통 문제를 동반하는 다른 장애 요인들과, 그 요인들

이 미치는 영향들을 기능적 관점에서 고려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소리장애의 경우 말 산출과 관련된 요인이 다양한 만큼 다른 장애와 함께 동반되

는 경우가 많은데(Dodd, 2005), 그 중의 가장 높은 비율로 동반되는 장애는 언어발달

장애이다(김민정 외, 2015). 임상현장의 전체 의사소통장애 중 말소리장애에 해당하는

비율은 44.1%로, 그 중 동반장애를 보이지 않는 순수 말소리장애는 11.61%로 절반 이

상이 말 산출과 다른 문제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수진 외, 2015), 가장 많은

경우가 언어발달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유경 외, 2017).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

애의 경우, 말 산출의 문제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소리장애 아동은 그들의 발음으로 인해 또래아동에게 차별되거나 말에 대한 부담

을 느끼면서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도의 말소리장애 아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거나(Van Riper & Ericson, 1996), 또

래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Geiger, 2010; Crowe, 1991). 이러한 경험에

서 축적된 부정적 반응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당사자에게 좌절, 위축, 수치, 회의감

등의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다(Felsenfeld, Broen & McGue, 1992; Fitzsimons, 1958).

또한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정서적 문제와 전반적으로 서투른 적응력을 보이며 사회

적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lomon, 1961).

언어장애 아동은 대화 상황에서 또래에게 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고, 비구어

적 단서를 이해하지 못하여(Craig & Washingon, 1993),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을 유

지하고 지속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Hadley & Rice, 1991) 부적절한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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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다. 이들은 언어기술의 부족으로 선행발화에서 자신의 말차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선행발화에서 의미에 연결하여 반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이효진·김

영태, 2001). 이러한 화용능력의 결함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

고(김영태 외, 2016), 실패의 누적은 상호작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여 낮은 사회적 기

술과 협소한 또래관계를 가질 수 있다(Brinton et al., 2007). 그렇기 때문에 언어장애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적인 놀이와 구경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Liiva &

Cleave, 2005), 수동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또래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거

나 직접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상황에서 언어

장애가 겪는 불리한 점이 언어발달장애를 동반하는 말소리장애 아동에게서도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인지 말소리장

애만 있는 아동과 언어발달장애 동반아동의 또래상호작용을 비교해 보아야 알 수 있

을 것이다.

말 산출과 언어능력의 어려움으로 시작되는 의사소통 문제는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한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

아교육기관 내 언어장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사의 57.4%가 자신의 학급 아동에게서

의사소통문제(말·언어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급 내 말·언어장애 아동

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없거나,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고 규칙이나 지시에 응하지 않

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김시영·박순호, 2018). 이러한 문제가 지

속된다면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포함하여 이후 학령기의 학업문제와 성인기의 직업선

택과 같은(Ruben, 2000),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유, 초등,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대한 교사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사와 초등교사는 조음정확도를 의사소통장애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미숙·신명선, 2014).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조음능력이 의사소통

을 방해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배경률, 2015; 조금희·김화수, 2010).

그러나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의사소통태도를 조사한 결과, 조

음능력과 의사소통태도는 부적 상관관계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크

게 기여하기 때문에 말 산출 문제의 대표 지표인 조음능력은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조양아·김유경, 2017).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또래수용과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Fujiki et al., 1999), 말소리장애 아동은 주변으로 하여

금 의사소통 기술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식되거나 기존의 기대와 다르다고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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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의 인식은 친구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ertner,

Rice & Hadley, 1994).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선호되는 친구의 특성을 조사한 결

과, 가장 많은 이유로 또래와의 유사성이 언급되어(Geiger, 2010), 말 산출 능력의 어

려움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동들이 성장하는 발달 초기에는 주로 부모나 형제와 상호작용을 하고 점차 그 대

상이 또래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래와 놀이에 참여하고 대화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협동하기, 듣고 말하기, 차례 기다

리기와 같은 기술을 놀이상황에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적 기술을 완성하고 자신의 행

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이 조사되었다. 아동의 언어 및 인지능력(최미숙, 2018; 박성덕·장연주,

2016; 김성현, 2016; 이현정·이예진·신유림, 2013), 지적능력(최정윤·김혜순, 2015), 자

기조절력(남궁령, 2014; 장윤희·문혁준, 2011; Ramani, Brownell & Campbell, 2010),

자아탄력성(이미나·김종훈·김민정, 2018; 채영란, 2018; 김분기·박인전, 2017), 정서능

력(최미숙, 2018; 권연희, 2012; 지성애·정재은 2011), 사회적 놀이 행동(신은수·권미

경·정현빈, 2010), 교사-유아 관계(최미숙·황윤세, 2007), 교사의 교수효능감(문영경·최

선녀, 2015) 등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아동의 개인의 언어능력과 인지

능력뿐 아니라 말 산출 능력 역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사회

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소리의

발달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상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말 산출 능력과 언어 능력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고 또래

놀이 상호작용 척도(PIPPS: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사용하여 획득

한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해보고, 세 가지 하위영역(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의 문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말·언어능력

과 또래 상호작용능력 간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Speech Sound Disorders; SSD),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

리장애 집단(Speech Sound Disorders with Language Impairment; SSD+LI)과 일반

발달 집단(Typical Development; TD)은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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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대상자 수 말 언어

남 여 조음평정치
오류자음

빈도

수용어휘력

원점수

수용어휘력

정상성 규준

TD 452 461 0.45 1.00 61.74 1

(1) 세 집단은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가?

(2) 세 집단은 놀이방해(play disruption)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가?

(3) 세 집단은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6차년도(2013), 7차년도

(2014)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7월 사이 전국에서 표집한 의료

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인기를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일반조사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발달과업이 일어나는 민감적 시기에 심층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아동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따른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2013년~2014년도에 수집된 자료로, 6차

년도(5세)에 실시한 언어능력검사(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김영태 외, 2009)와 7차년도

(6세)에 실시한 발화능력검사(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 김수진, 2016)와 상호

작용능력검사(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 최혜영·신혜영, 2008)를 사용하였다. 세 가지

검사에 모두 참여한 1003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조음능력, 언어능력에 따라 세 집단(일

반집단, 말소리장애 집단,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세 집

단의 성별, 조음 평정치, 오류자음 빈도, 수용어휘력 원점수와 수용어휘력 정상성 규준

점수에 대한 각 내용은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연구의 대상자 수, 성별, 조음 평정치, 오류자음 빈도, REVT 원점수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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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D 43 31 2.28 5.30 61.42 1

SSD+LI 8 8 2.25 4.43 40.68 2.31

1003

TD=일반발달 집단, SSD=말소리 문제만 가진 집단, SSD+LI=언어문제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을

의미함. 조음평정치에서 0점=일반적임, 1점=약간 오류는 있으나 일반적 수준, 2점= 심화검사 권유,

3점=조음음운장애 의심을 나타냄, 수용어휘력 정상성 규준의 경우 1점=정상발달, 2점=유의 요망

(약간 지체), 3점=어휘능력 발달 지체를 의미함.

2. 도구

가. 말소리 발달 능력

아동의 말소리 발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김수진,

2016)’를 사용하였다. 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사는 학령전기 아동의 조음영역과

언어영역의 발달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구로 총 18어절로 64개의 자음을 포함한 본

문항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집단 구분을 위해 오류자음

빈도와 조음 평정치를 사용하였다. 일반집단(TD)은 말소리장애 평정점수에서 0점과

1점을 받은 아동으로 0점은 일반적인 수준, 1점은 오류는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이다.

말소리장애 집단(SSD)은 말소리장애 평정점수에서 2점과 3점을 받은 아동으로, 2점

은 말소리장애로 의심되어 심화검사를 권유한 아동이고, 3점은 말소리장애 집단을 의

미한다.

나. 어휘검사

아동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2009)’를 사용

하였다.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는 2세 6개월부터 성인의 어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

사도구로, 검사를 통해 산출된 원점수로 백분위 수와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수용 어휘력 검사의 평가 원점수와 정상성 규준 점수를 사용하였다. 정상성

규준 점수에서 표준편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일반집단(TD)은 표준편차

-1SD이상에 해당하여 정상성 규준 점수에서 1점에 해당되어 정상발달 수준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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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어장애(LI)집단은 정상성 규준 점수에서 2점과 3점을 받은 아동으로, 2점은 표

준편차 -1.5SD 미만에 해당하여 약간 지체 수준을 의미하고 3점은 표준편차 -2SD미

만에 해당하여 어휘능력 발달지체에 해당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다. 상호작용 능력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교사평정으로 실시되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PIPPS: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래놀이 상

호작용 척도는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 놀이방해(Play Disruption), 놀이단절

(Play Disconnection)의 세 가지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상호작용(Play

Interaction)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나 지속적으로 또

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방해(Play Disruption)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를 지속하기보다는 갈등상황이 유발되는 부정적 놀이행동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단절(Play Disconnection)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놀

이의 개시가 어렵거나, 시작하더라도 또래 간 상호작용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중단되

는 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는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하도록 되

어있으며, 상호작용 능력의 세부 항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2014)

자료, 6차년도(2013) 자료를 사용하였다. 발화검사를 통한 놀이공원 선별검

사와 6차년도 자료 중,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를 아동의 말, 언어능력에 따

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수적인 통계 방법인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Kruskal-Wallis H test)을 실시하였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결과를 바탕

으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만-위트니 유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만-위트니 유 검정을 실시하되,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검정의 1종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였다. 세

집단의 비교 후, 두 집단을 다시 비교하게 되면 유의수준 .05가 유지되지 않

는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 결과에서 p-value와 alpha를 집단 간 비교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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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로 나누어진 값에 비교하여 개별 집단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집단이 3개로 Mann-Withney U test의 횟수는 3회(A-B, A-C,

B-C)로, p-value는 0.05/3= .0167이 된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과 만-위트

니 유 검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말·언어능력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의 집단 간 차이

가. 집단 간 상호작용 능력의 차이

말·언어능력에 따른 놀이상호작용 영역의 기술통계 결과(<표-2> 참조)를

살펴보면, 일반발달 집단(TD)의 평균은 3.12점,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

(SSD)의 평균은 2.91점,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SSD+LI)의 평

균은 2.97점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 영역에서 일반발달 집단(TD)이 가

장 높았으며,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SSD)이 가장 낮았다.

놀이방해 영역에서 일반발달 집단(TD)의 평균은 2.04점, 말소리장애만 있

는 집단(SSD)의 평균 값은 2.14점,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

(SSD+LI)의 평균 값은 2.18점으로 나타났다. 놀이방해 영역에서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SSD+LI)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발달 집단(TD)가

가장 낮았다.

놀이단절 영역에서 일반발달 집단(TD)의 평균은 1.60점, 말소리장애만 있

는 집단(SSD)의 평균은 1.75점,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

(SSD+LI)의 평균은 1.94점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 영역에서 언어장애를 동

반한 말소리장애 집단(SSD+LI)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발달 집단(TD)가 가

장 낮았다. 각 집단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을 비교해 보면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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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대상자 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순위 H df p

놀이

상호

작용

TD 913 3.12 .419 514.24

18.44 2 .000*

SSD 74 2.91 .432 372.32

SSD+LI 16 2.97 .462 403.25

합계 1003 3.10 .424

<그림-1> 집단 간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 평균

집단 간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놀이상호작용 영역에서 H는 18.44이고 p-value는 .000에 해당하

여 집단 간 놀이상호작용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D>SSD). 놀이방해

영역에서 H는 5.49이고 p-value는 .064에 해당하여 집단 간 놀이방해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 영역에서 H는 14.09이고 p-value는 .001에 해당하여

집단 간 놀이단절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D>SSD, SSD+LI).

학령전기 아동의 말, 언어문제에 따른 집단 별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2> 집단 별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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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방해

TD 913 2.00 .518 495.70

5.49 2 .064
SSD 53 2.12 .514 569.22

SSD+LI 16 2.17 .588 574.66

합계 1003 2.01 .519

놀이

단절

TD 913 1.60 .580 491.98

14.09 2 .001*
SSD 53 1.75 .573 584.54

SSD+LI 16 1.94 .506 691.75

합계 1003 1.61 .580

TD=일반발달 집단, SSD=말소리 문제만 가진 집단, SSD+LI=언어문제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을

의미함.

*p<.0167

위에서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 영역에

서 다시 차이를 보인 구체적인 문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로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놀이상호작용 개별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놀이상호작용 문항 1

(‘친구를 돕는다.’)에서 H는 11.185이고 p-value는 .003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D>SSD).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순위는 일반

발달 집단(510.29)이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

(438.81),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413.39)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 문

항5(‘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에서 H는 9.395이고 p-value는

.009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TD>SSD), 순위는 일반발달 집단

(509.53)이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464.34), 말소

리장애만 있는 집단(417.26)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 문항6(‘친구와 놀

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에서 H는 8.478이고 p-value는 .014

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D>SSD).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순위는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518.41)이 가장 높았

고 일반발달 집단(508.65),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416.41)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 문항9(‘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에서 H는 11.16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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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대상자 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순위 H df p

놀이

상호

작용1

TD 913 3.298 .5390 510.29

11.185 2 .003*
SSD 74 3.081 .5170 413.39

SSD+LI 16 3.125 .6191 438.81

합계 1003 3.279 .5415

놀이

상호

작용2

TD 913 2.796 .6867 506.18

2.930 2 .231
SSD 74 2.649 .7297 456.01

SSD+LI 16 2.750 .5774 476.00

합계 1003 2.785 .6889

놀이

상호

작용3

TD 913 2.658 .8857 506.64

3.649 2 .161
SSD 74 2.459 .7971 444.24

SSD+LI 16 2.688 .8732 504.59

합계 1003 2.644 .8800

놀이

상호

작용4

TD 913 3.318 .6866 508.56

6.510 2 .039
SSD 74 3.135 .6889 434.47

SSD+LI 16 3.125 .8062 440.13

합계 1003 3.301 .6900

놀이

상호

작용5

TD 913 3.038 .6927 509.53

9.395 2 .009*
SSD 74 2.784 .7266 417.26

SSD+LI 16 2.938 .7719 464.34

합계 1003 3.018 .6991

놀이 TD 913 3.260 .7051 508.65 8.478 2 .014*

p-value는 .004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TD>SSD), 문항 9에 대

한 평균 순위는 일반발달 집단(510.49)이 가장 높았고,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421.20),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391.00)순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 영역의 개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놀이상호작용 영역의 개별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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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6

SSD 74 2.973 .8436 416.41

SSD+LI 16 3.188 .9811 518.41

합계 1003 3.237 .7242

놀이

상호

작용7

TD 913 3.414 .7129 508.76

6.891 2 .032
SSD 74 3.203 .7935 433.51

SSD+LI 16 3.250 .6831 433.19

합계 1003 3.396 .7203

놀이

상호

작용8

TD 913 3.079 .6475 508.53

6.946 2 .031
SSD 74 2.905 .6656 440.17

SSD+LI 16 2.813 .6551 415.34

합계 1003 3.062 .6506

놀이

상호

작용9

TD 913 3.257 .6560 510.49

11.161 2 .004*
SSD 74 3.014 .7308 421.20

SSD+LI 16 2.938 .6801 391.00

합계 1003 3.234 .6656

TD=일반발달 집단, SSD=말소리 문제만 가진 집단, SSD+LI=언어문제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을

의미함.

*p<.0167

집단 간 놀이단절 개별문항에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놀이단절 문항 2(‘놀이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위

를 배회한다.’)에서 H는 11.057이고 p-value는 .004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

가 있으며(SSD>TD), 순위는 언어장애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638.41),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576.58), 일반발달 집단(493.56)순으로 나타났다. 놀

이단절 문항 4(‘목적없이 돌아다닌다.’)에서 H는 9.746이고 p-value는 .008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SD>TD), 순위는 언어

장애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622.75),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573.82), 일

반발달 집단(496.06)순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 문항 6(‘놀이를 시작할 때 도

움이 필요하다’)에서 H는 11.411이고 p-value는 .003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SD+LI>TD), 순위는 언어장애가 동반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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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대상자 수

(N)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순위 H df p

놀이

단절

1

TD 913 1.934 .7892 495.19

6.944 2 .031
SSD 74 2.108 .7863 562.11

SSD+LI 16 2.250 .7746 612.75

합계 1003 1.952 .7902

놀이

단절

2

TD 913 1.665 .7957 493.56

11.057 2 .004*
SSD 74 1.905 .8304 576.58

SSD+LI 16 2.063 .7719 638.41

합계 1003 1.689 .8010

놀이

단절

3

TD 913 1.610 .7802 496.14

5.165 2 .076
SSD 74 1.784 .7985 560.15

SSD+LI 16 1.813 .8342 567.28

합계 1003 1.626 .7833

놀이

단절

4

TD 913 1.639 .7938 494.06

9.746 2 .008*
SSD 74 1.838 .7590 573.82

SSD+LI 16 2.000 .8165 622.75

합계 1003 1.659 .7938

놀이

단절

5

TD 913 1.437 .6872 497.98

3.472 2 .176
SSD 74 1.554 .7789 532.99

SSD+LI 16 1.688 .7932 588.13

소리장애 집단(695.88),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534.05), 일반발달 집단

(496.00)순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 문항 7(‘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에서

H는 13.294이고 p-value는 .001에 해당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

(SSD+LI>TD), 순위는 언어장애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699.38), 말소리

장애만 있는 집단(544.02), 일반발달 집단(494.32)순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 영역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놀이단절 영역의 개별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분산분석 결과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279

합계 1003 1.450 .6966

놀이

단절

6

TD 913 1.495 .7421 496.00

11.411 2 .003*
SSD 74 1.554 .6650 534.05

SSD+LI 16 2.063 .8539 695.88

합계 1003 1.508 .7413

놀이

단절

7

TD 913 1.575 .7886 494.32

13.294 2 .001*
SSD 74 1.703 .7352 554.02

SSD+LI 16 2.125 .7188 699.38

합계 1003 1.593 .7866

놀이

단절

8

TD 913 1.457 .7684 497.29

3.983 2 .136
SSD 74 1.595 .8095 549.28

SSD+LI 16 1.563 .7274 552.19

합계 1003 1.469 .7711

TD=일반발달 집단, SSD=말소리 문제만 가진 집단, SSD+LI=언어문제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을

의미함.

*p<.0167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기의 말과 언어장애가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또래놀이 상호작용 척도를 사

용하여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말소리장애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PIPPS를 사용하여 세 집단 간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을 검정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 영역 중 놀이상호작용 영역과

놀이단절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놀이방해 영역에서

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놀이상호작용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나 지속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

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발달 집단(TD), 언어장애를 동반한



280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말소리장애 집단(SSD+LI), 말소리장애 집단(SSD)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TD>SSD). 놀이단절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를 시

작하기 어렵거나, 시작하더라도 또래 간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

단되는 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SSD+LI), 말소리장애 집단(SSD), 일반발달 집단(TD)순으로 나타났으

며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SSD, SSD+LI>TD). 놀이방해의 경우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와 놀이를 지속하기보다는 갈등 상황이 유발되는 부정적 놀이행

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발

달 집단(TD)이 가장 낮은 점수가 낮았고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

단(SSD+LI)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학령전기의 말·언어능력은 의사소통 어려움을 초래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방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놀이상황에서 또래와의 물리적인 충돌을 겪기보다는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반응을 회피하거나

놀이상황의 지속이 어렵다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소리

장애 아동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피드백 자체가 직접적인 말 산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조양

아·김유경, 2017),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

(Flasher & Fogle, 2012)는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그러나 말·언어

능력 외에 놀이상호작용 능력에 미치는 매개변수가 다양하므로 해석에 주의

가 필요하며 여러 매개변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 영역에서

다시 차이를 보인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본 결과, 놀이상호작용 영역에서는

문항 1(‘친구를 돕는다.’), 문항 5(‘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문

항 6(‘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TD>SSD). 놀이단절 영역에서는 문항 2(‘놀이에 함께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문항 4(‘목적 없이 돌아다닌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SSD>TD), 또한 문항 6(‘놀이 시작 시 도움이 필요하다.’), 문항 7(‘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SSD+LI>TD).

각 영역의 개별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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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말 산출의 어려움은 놀

이행동에서 놀이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나가면서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해 나간다는 점(Mccay

& Keyes, 2001)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하

기 위해, 질 높은 또래관계 안에서 사회적 기술이나 놀이 경험은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그러나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의사소통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고(조양아·김유경, 2017), 위축된 심

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또래와 질 높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사회적 유

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시 말하면, 말소리장애 아동은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

음을 보여주고, 일반 아동보다 더 높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보이고 서투른

적응력을 보였다는 국외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Solomon, 1961).

또한 본 연구에서 놀이개시와 관련된 문항과 관련해 언어장애가 동반된

말소리장애 집단(SSD+LI)와 일반발달 집단(TD)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장애 아동이 놀이개시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던 선행연구의 결과

와 일치한다(Craig & Washington, 1993). 또한 놀이개시와 관련해 말소리장

애만 있는 집단(SSD)와 일반발달 집단(TD)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렇

게 상이한 결과는 말소리장애만 있는 집단(SSD)은 놀이를 개시하고 참여하

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놀이를 지속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말 산출 능력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놀이상황에 단절되는 행동으로 연결되었을 가능

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간 놀이행동이 원활하게 유지되기를

위해서는 말 산출 능력이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놀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는 문항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지 않

았지만, 언어장애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집단(SSD+LI)의 경우 일반발달 집단

(TD)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언어장애의 화용적인 특성을 통해 살

펴보면 부족한 언어능력이 놀이에 참여하면서 타인의 비구어적 단서를 이해

하는 것에 어려움이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

다(Craig & Washington, 1993). 개별 문항에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을 전반

적으로 살펴보면, 말·언어장애 아동은 소극적인 의사소통 태도와 위축된 반

응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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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절 영역이 사회적 자발성을 예측하는 놀이 요소임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박화윤·마지순·천은영, 2004)와 유사한 맥락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또래상호작용 능력(놀이상

호작용, 놀이단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말 산출 능력이 또래놀이 상

호작용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말소

리장애 아동의 평가와 중재에서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

장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말소리장애 아동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타인

의 감정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공감을 잘하는 사회적 기술이 높고

타협을 통한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rleson & Kunkel, 2002). 그러나 놀이단절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하거나, 놀이참여를 거절하

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채영란, 2018). 또한 4세에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한 아동은 연령이 증가해도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김효원, 2016) 놀이상호작용은 또

래와의 놀이 이상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다는 측면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에게도 중요하게 적용

될 수 있다.

교사평정을 통해 아동의 놀이행동을 직접 관찰하였는데, 이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동일한 발달 수준의 다른 아이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사들은 매일 긴 시간,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여러 맥락에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평정을 통한

평가는 잠재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가질 수 있다(McKinnon, McLeod &

Reilly, 2007). 따라서 학령전기 4-6세 아동이 치료실에 방문했을 때,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를 통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또래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 협조를 구한다면 언어치료현장에서 아동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 측면에서 질 높은 중재를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비교적 잘 설계된

Carrigg et al.,(2015)의 종단연구에서 말소리장애 아동이 성인기에 이르는

시점까지 습득한 상호작용능력, 사회·정서적 결과, 교육 및 학업, 직업능력과

같은 주요한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 내 유아기 발달 전문

가들 간 협업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아동패널의 데이터도 성인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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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까지 주요한 발달과업 데이터가 잘 수집되어 학령전기 말 산출 능력

이 아동 개인의 삶의 다각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아동의 상호작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은 매

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아동의 말·언어능력으로 집단을

나누고 또래상호작용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매개변인에 말·언어능력의 영향력

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된다

면 말·언어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또래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구

체적인 전략이 수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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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er Play Interaction of Preschooler with

Speech Sound Disorders

Min Gi Hong

Preschooler with Speech Sound Disorders are less efficient in communication,

which can adversely affect interactions with peers. Therefore, we compared the

peer interaction ability among children with Typical Development(TD), Speech

Sound Disorders(SSD), Speech Sound Disorders with Language

impairment(SSD+LI).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1003

participants who were involved in the assessment of the 6th languag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the 7th Speech(3 Sentence-Screening

-Test), and the interaction ability(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Comparing the ability of the three groups to interact based on PIP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areas of Play Interaction and

Play Disconnec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s of Play

Disruption. This study showed that speech production ability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the ability to interact with peers. The study itself was

valuable as a basic study in which it examined the interaction ability of the

children with SSD. It also showed that social activities and participations have

to be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SSD children. Follow-up

research should study related variables that moderate Speech and Language

abilities with the peer interaction ability.

Key words: Speech Sound Disorders, Speech Sound Disorders with Language

Impairment, Peer Play Interac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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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내용

다음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놀이

상호작용

1) 친구를 돕는다.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예) 미소 짓기, 웃기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놀이방해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놀이단절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부록-1〉상호작용 능력 문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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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축되어 있다.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예) 어떤 놀이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친구와의 놀이에 자신

있게 참여하지 못한다.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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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토론문

김재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교수)

우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연구자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언어장애 이외에도 말소리장애가 또래놀이의 상호작용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본 토론자는 몇 가

지 부연 설명 또는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목적에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세 하위영역(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

절)이 갑작스럽게 처음 제시되어 왜 이 영역들을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서론에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연구자가 서론에서 언급하신 대로 순수 말소리장애(SSD)는 전체 말소리장애의

약 12% 정도이며, 그 외는 다른 문제, 특히 언어발달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가장 많습

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표-1>, SSD는 74(남아 43, 여아 31)

명, SSD+LI(language impaired)가 16(남아 8, 여아 8)명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포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3.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REVT’에서 왜 수용어휘력만을 기준으로 사

용하였는지요? 어휘능력만으로도 언어발달장애 집단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데는 문제

가 없는지요? 그리고 <표-1>에 조음능력 평가를 위한 ‘놀이동산 따라 말하기 선별검

사’(이하 선별검사) 결과에 조음평정치와 오류자음빈도만이 제시되어 어떠한 기준으

로 말소리장애 집단을 구분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발달 집단과 말소리

장애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가령, 조음평정치가 1점 이상인 경우인 경우

또는 오류자음 빈도가 총 64개 중 4개 이상인 경우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선별검사의 총점수를 이용하여 일반발달, SSD, SSD+LI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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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는지요? 또한 선별검사의 총점수도 함께 제시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4. 본 연구에서 집단 간 n수의 차이가 큰 관계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표-2>에 모수검정에 제시되는 기술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

와 함께 비모수검정의 기술통계치인 중위수와 사분위수를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일반적으로 SSD+LI가 동반된 경우가 SSD에 비해 말소리 문제뿐 아니라 언어적

문제들(화용능력 저하, 비구어적 표현이해의 부족 등)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SSD 집단이 SSD+LI가 함께

동반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 영역 모두 평균값이 유사하거나 좀 더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로 말

소리장애만으로도 언어장애만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지 연구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주제발표 ◈
제 3 주제

아동건강
사회: 박혜원 (울산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1.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을 활용한 아동의 체질량 지수(BMI) 변화궤적의 유형
화: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은선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박영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소연 (서울아산병원 교수)

3. 출생 시 체중이 아동의 인지·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세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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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한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 변화궤적의 유형화

- 사회 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은선민1) 박영아2)

요약

본 연구는 취학 전후 아동의 체질량 지수(BMI) 변화궤적이 서로 이질적이고 차별

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특

성을 살펴보고, 사회·정서 발달에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7-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 일원배치 분산분

석 및 사후검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시기에 걸친 체질량 지수의 변화 궤적은 3계층

의 이질적인 성장궤적유형(‘잠재적 비만형(13.5%)’, ‘비만 완화형(6.5%)’, ‘정상 유지형

(81.1%)’)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화 유형에 따라

사회 정서 발달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비

만 집단으로 분류되는 ‘잠재적 비만형’의 경우, ‘정상 유지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

과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적 비만형’ 아동은 ‘비

만 완화형’과 ‘정상 유지형’ 아동에 비해 또래적응 능력이 낮고, 또래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의 변화궤적을 종단적

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개인 내적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비만에 진입하는 집단과 비만이 완화되는

집단이 교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후에 비만으로 진입하는 집단

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을 밝혀, 비만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동의 정서 및 또래관계 측면에 개입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기 비만, 체질량 지수, 잠재계층성장분석, 사회 정서발달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96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Ⅰ. 서론

최근 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아동기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17 비만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만율은 2008년 1.4%에서 2015년 2.8%로 7년 만에 2배로 높아졌

다. 특히, 취학 전 66개월 ~ 71개월에 받게 되는 7차 영유아 검진 결과를 연

도별로 분석한 결과, 이 시기 아동의 비만율은 5년 사이 5% 증가하였다(국

민건강보험공단, 2017). 또한 유아기의 체질량 지수가 상승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사춘기에 비만이 될 위험이 1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7. 03. 16). 이처럼 초기 아동기의 비만 발생율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시기의 비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의 비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

포의 크기와 함께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만이 될

위험성이 크다(박영신, 이동환, 최중명, 강윤주, 김종희, 2004). 더욱이,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Freedman,

Dietz, Tang, Bond, Urbina, Srinivassan, & Berenson, 2004)에서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아동기의 비만은 성인 비만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이

시기의 적절한 개입을 위해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비단 건강상의 위험성 뿐 아니라 아동기 비만은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를

예측(이현정, 김지선, 홍세희, 2018; Hayden-Wade, Stein, Ghaderi, Saelens,

Zabinski, & Wilfley, 2005)하고, 우울 및 행복감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정서

적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rickson, Robinson, Haydel, Kilen,

2000) 사회정서 발달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유아기부터 형성되는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학령기가 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박은혜, 이성희, 2010). 즉, 유아들은 뚱뚱한 몸을 가진 타인에 대해 게으르

고, 어리석다는 고정관념을 가지며(Hendy, Gustitus, Leitzel-Schwalm,

2001), 학령기가 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표현하게 된다

(Birberk & Drummond, 2005). 이 시기에 싹트는 자아에 대한 생각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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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안수빈, 은선민,

이강이, 2018; 이강녕, 2005)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들이 매체,

가족, 또래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강화되면서 사회적 배제와

따돌림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이현정 외, 2018). 특히나 초등학교에 입

학하여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아동에게는 또래와의 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적응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김희영, 곽수란, 양미경, 2016), 이 시기에 비

만인 아동들이 겪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학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의 아동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학령후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바,

취학 전후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초기 아동기는 지방세포의 증식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시기이며, 생활

양식 등의 변화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므로 비만 중재가 가장 효

과적인 시기라 볼 수 있다(신영희, 2005).

한편, 특정 시기의 비만 여부는 동일한 시점의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누

적된 과거 경험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점(이현정 외, 2018)을 고려했을

때, 아동기 비만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충일

(2016)은 아동기 비만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는

환경론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숙론점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 비만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균(2017)은 종단적으로 아동의 체질량지수 궤적을 살펴야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밝히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한 바 있다. 아동기 체질량

지수의 성장궤적에 기여하는 관련요인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파악하

기에는 잠재성장모형으로는 한계가 있어, 체질량지수에 따른 변화궤적의 유

형을 찾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체질량 지수를 종

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연구의 흐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으며, 종

단적 궤적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 있지만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칠 뿐

아동의 발달적 결과를 함께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

라 단순히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개인내적 수

준에서 분석하여 변화 양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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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체질량 지수(BMI)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궤적이 서로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잠재계

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다. 또한, 각 유형에 속한 아동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정서 발달에

서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체질량 지수 변화 궤적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2) 아동의 체질량 지수 변화 궤적에 따른 유형 간 사회·정서 발달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조사의 7차(2014년), 8차(2015년), 9차(2016년)년

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

으로 실시된 제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아동의 성장 과정을 추적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7-9차년도 자료는 만 5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동에

해당한다. 연구대상 아동의 체질량 지수 변화궤적 및 잠재계층의 분석을 위하

여 아동의 신장과 몸무게를 묻는 문항에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케이스는 모두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최종 연

구대상은 3개년도(2014-2016년) 시기에 아동의 신장 및 몸무게 응답이 존재하

는 967가구의 자료이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

아가 499명(51.6%), 여아가 468명(48.4%)명으로 남녀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었

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59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졸업 286명(29.6%), 고졸이하 262명

(27.1%), 대학원 졸업 56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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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이 403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 242명(26.0%), 전문대

졸업 192명(19.9%), 대학원 졸업 100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

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4.9%, 200만원 이상 및 300만원 미만이 15.3%, 300만

원 이상 및 400만원 미만이 24.1%, 400만원 이상 및 500만원 미만이 25.9%,

500만원 이상 및 600만원 이하가 12.9%, 600만원 이상이 16.6%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연구도구

가. 체질량 지수(BMI)

아동의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해 수집된 아동의 몸무게(kg)와

신장(m) 자료를 확보하고,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각 차수별

(7-9차) 체질량 지수(단위: kg/m2)를 산정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성인뿐만 아

니라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또는 과체중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방법으로(Ogden, Carroll, Curtin, Lamb, & Flegal, 2010), 비침습적인 방법

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비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MCS, 2008)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 및 수

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행복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문항은

“OO(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 “OO(이)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4점 Likert형 척

도(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매우 행복해요[4점])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돕

기 위하여 표정 그림을 추가로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

활의 각 영역(학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삶)에 대한 아동의 행복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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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를 축소한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MCS, 2008)을

사용하였다. 축소된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5문항으로, “OO(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OO(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와 같은 내용

으로 구성된다. 척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의

4점 Likert형으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성애, 정대현(2006)의 ‘초등학교 일학

년용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총 35문항이며,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교사적응(5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학교생활적응은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업수행적응은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래적응은 “친구들

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교사적

응은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

되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산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96, 학업수행적응은 .94, 또래적응은 .94, 교사적

응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내재화/외현화 난점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난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Goodman R. (1997)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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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The strenght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체적 어려움’과 ‘친사회적 행

동’의 2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난점(10문항)’ 및 ‘외현

화 난점(10문항)’으로 구분되는 ‘총체적 어려움’ 영역에만 집중하였다. ‘내재화

난점’은 다시 ‘정서증상’과 ‘또래문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정서

증상’의 문항예시는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거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쉽사

리 자신감을 잃는다.”와 같고 ‘또래문제’의 문항예시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

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와 같다. ‘외현화 난점’은 ‘행동문제’와 ‘과잉행동/

부주의’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 ‘행동문제’의 문항예시는 “자주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와 같고, ‘과잉행동/부주의’의 문항예

시는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와 같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로 구성되는 3점 Likert형이다. 문

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a)를 분석한 결

과, 정서증상은 .68, 또래문제는 .61 행동문제는 .64, 과잉행동/부주의는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체질량 지수의 발달궤적

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였다. 체질량 지

수 발달 궤적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사회정

서 발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계층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

하기 위한 사후분석으로 Duncan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0.0

과 Mplus 7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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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체질량 지수

(7-9차)

체질량 지수(만 5세) 16.11(2.06) 12.22 30.85 1.47 4.26

체질량 지수(초등 1) 16.54(2.30) 12.49 28.80 1.14 1.75

체질량 지수(초등 2) 17.19(2.65) 12.68 28.06 1.06 .97

학교적응

(9차)

학교생활적응 4.07(.88) 1.18 5.00 -.82 -.285

학업수행적응 3.88(.81) 1.18 5.00 -.60 -.13

또래적응 3.89(.79) 1.38 5.00 -.58 -.18

교사적응 3.99(.71) 1.40 5.00 -.55 .13

내재화

난점(9차)

정서증상 1.26(.34) 1.00 3.00 1.64 3.02

또래문제 1.39(.36) 1.00 2.60 1.12 .94

외현화

난점(9차)

행동문제 1.28(.31) 1.00 2.60 1.54 2.46

과잉행동/부주의 1.48(.51) 1.00 3.00 .98 .05

전반적 행복감(9차) 3.32(.45) 1.50 4.00 -.65 .52

자아존중감(9차) 3.46(.45) 1.40 4.00 -.92 .83

1.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
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은 <표 1>과 같다. 아동의 체질량 지수의 평균값은

7차년도(만 5세) 16.11 (SD = 2.06), 8차년도(초등 1) 16.54 (SD = 2.30), 9차년

도(초등 2) 17.19 (SD = 2.65)로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4.07 (SD =

.88), 학업수행적응은 3.88 (SD = .81), 또래적응은 3.89 (SD = .79), 교사적응은

3.99 (SD = .71)로 나타나, 4가지 하위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내재화 난점의 하위요인 중

정서증상의 평균은 1.26 (SD = .34), 또래문제는 1.39 (SD = .36), 외현화 난점

의 하위요인 중 행동문제는 1.28 (SD = .31), 과잉행동/부주의는 1.48 (SD =

.51)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3.32 (SD = .45)이고, 자아존중감은 3.46 (SD = .45)로, 전반적으

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1〉주요변수의 전반적 양상

2. 체질량 지수(BMI) 변화궤적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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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BIC SSBIC Entropy
LMR

LRT

Class counts (proportion)

1 2 3 4

1계층 13132.96 13157.33 13141.45

2계층 12991.60 13030.60 13005.19 .92 140.54*** 55(.06) 912(.94)

3계층 12940.95 12994.57 12959.63 .83 54.04*** 122(.13) 55(.06) 790(.82)

4계층 12946.95 13015.19 12970.73 .87 .00 55(.06) 122(.13) 0(.00) 790(.82)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층의 수를 하나씩 증가

시켜 나가며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정보준거지수에 해당하

는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SSBIC (sample-size-adjusted BIC) 지수를 고려하였으며, 분류

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모형 비교를 위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LRT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AIC, BIC,

SSBIC 지수는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짐

을 의미(Collins & Lanza, 2010)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

록 정보준거지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엔트로피 지수는 분류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

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LRT검정 결과, 4계층 모형의 검정통계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3계층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3계층 모형은 엔트로피 지수가 .83으로 우수하였고, LRT 결과가

유의하였다(LRT = 54.04; p < .001).

<표 2> 잠재계층성장 분석의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p < .001

위의 분석을 통해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계층별 체질량 지수 변화에 따른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을 <표 3>에 제

시하였으며, 각 계층의 변화궤적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계

층 1에 포함된 아동은 체질량 지수의 초기치가 다른 두 계층에 비해 가장

낮지만(M = 15.67, SD = 1.6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 2학년 시기

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체질량 지수(M = 22.37, SD = 1.81)를 나타냈다. 계

층 2의 경우, 체질량 지수의 초기치가 세 개의 계층 중 가장 높았지만(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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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s S.E. z
Two-tailed

p-value

계층 1

(n=122)

intercept 15.38 .16 94.16 .000

slope 3.00 .17 18.04 .000

계층 2

(n=55)

intercept 20.83 .56 37.37 .000

slope -2.37 .32 -7.32 .000

계층 3

(n=790)

intercept 15.83 .09 184.01 .000

slope .36 .08 4.61 .000

21.63, SD = 1.9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등 2학년 시기의 체질량 지

수가 가장 낮은 수준(M = 16.63, SD = 1.89)으로 떨어졌다. 계층 3은 세 시

기에 걸쳐 체질량 지수가 유지(만 5세: M = 15.80, SD = 1.50; 초등 2학년:

M = 16.43, SD = 1.76)되는 양상을 나타냈고, 가장 많은 비율(81.7%)의 아

동이 이 계층에 포함되었다.

<표 3> 잠재계층 별 평균 성장요인의 모수 추정치

<그림 1> 체질량 지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의 형태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에서는 아동의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 여부를

분류할 수 있는 월령별 체질량 지수의 선별 기준을 제시하였다(질병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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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구분 72~83개월 84~95개월 96~107개월

백분위수 별

체질량 지수

5th= 13.7~14.0 5th= 13.7~14.2 5th= 13.8~14.4

85th= 17.5~18.2 85th= 18.1~19.1 85th= 18.8~20.1

95th= 18.7~19.5 95th= 19.5~20.6 95th= 20.4~21.9

구분
7차(만 5세)

M (SD)
8차(초등 1)

M (SD)
9차(초등 2)

M (SD)
유형정의

부, 소아건강관리학회, 2017). 연령별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25kg/m2인 경우를 아동 ᆞ청소년의 비만으로, 85백분위수 이상 ~ 95백분위수

미만은 과체중으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질병관리본부 외, 2007). 이

기준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만 5세 아동의 체질량 지수가 14.0~17.5의 범위

에 있을 경우 아동의 비만도는 정상인 것으로 분류하며, 19.5를 넘을 때 ‘비

만(obesity)’으로 분류한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20.6을 넘

을 경우 ‘비만(obesity)’으로 분류되고, 14.2~18.1의 범위 내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된다. 초등 2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21.9를 넘을 경우 ‘비만

(obesity)’으로 분류하며, 14.4~18.8의 범위는 정상으로 분류한다<표 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계층 1은 만 5세 시기에 정상범위 내에 있

었으나 이후 체질량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초등 2학년 시기에는 비만으로

분류되는 집단으로, ‘잠재적 비만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취학 전 시기

에 비만으로 분류되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 체질량 지수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학년 시기에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집단으로, ‘비만 완화형’으로 명

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3은 3개년도 전반에 걸쳐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정상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5>.

<표 4> 2017 소아성장도표기준 계층 별 비만 여부

단위: kg/m
2

주.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 85백분위수 이상 및 95백분위수 이하는 과체중,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함; 남아와 여아의 체질량 지수 범위를 합산하여 고려함.

<표 5> 계층 별 체질량 지수의 변화양상 및 유형정의

단위: kg/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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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1

‘잠재적

비만형’

계층 2

‘비만

완화형’

계층 3

‘정상

유지형’

전체 F Duncan

전반적 행복감 3.20(.51) 3.29(.45) 3.35(.43) 3.32(.45) 5.44** 1<3

자아존중감 3.34(.51) 3.43(.40) 3.48(.44) 3.46(.45) 5.51** 1<3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3.86(.93) 4.00(.97) 4.12(.86) 4.07(.88) 3.53*

학업수행적응 3.65(.90) 3.83(.85) 3.92(.79) 3.88(.81) 4.31*

또래적응 3.60(.87) 3.98(.87) 3.94(.76) 3.89(.79) 6.84** 1<3,2

교사적응 4.02(.66) 3.82(.91) 3.99(.71) 3.99(.71) 1.11

내재화 난점

정서증상 1.30(.34) 1.30(.31) 1.25(.34) 1.26(.34) .97

계층 1 15.67(1.66) 16.83(2.53) 22.37(1.81) → ‘잠재적 비만형’

계층 2 21.63(1.90) 16.98(2.66) 16.63(1.89) → ‘비만 완화형’

계층 3 15.80(1.50) 16.27(2.23) 16.23(1.76) → ‘정상 유지형’

3. 체질량 지수(BMI) 변화 유형 간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
체질량 지수 변화 유형 간 사회 정서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일

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자아존중

감은 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잠재적 비만형’ 아동에 비해 체질량 지수가 3개년도에 걸쳐 안

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정상 유지형’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전

반적 행복감이 높았으며,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아존중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또래적응에서도 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잠재적 비만형’ 아동에 비해 ‘비만 완화형’과 ‘정상 유지형’ 아동의 초등학교 2

학년 시기의 또래적응이 더 높았다. 이와 반대로 내재화 난점의 하위영역인 또래문

제에서는 ‘잠재적 비만형’ 아동이 ‘비만 완화형’과 ‘정상 유지형’ 아동에 비해 더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체질량 지수 변화 유형 간 사회 정서 발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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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문제 1.53(.43) 1.37(.42) 1.37(.33) 1.39(.36) 8.09*** 3,2<1

외현화 난점

행동문제 1.35(.32) 1.28(.35) 1.27(.30) 1.28(.31) 2.18

과잉행동/부주의 1.61(.54) 1.49(.52) 1.46(.51) 1.48(.51) 3.10*
*p<.05. **p<.01.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 비만의 위험성과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개입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체질량 지수 변화궤

적을 살피고, 개인 내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자 하였다. 또한 잠재계층 간 사회·정서 발달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함의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시기에 걸친 체질량 지수의 변화 궤

적은 ‘잠재적 비만형’, ‘비만 완화형’, ‘정상 유지형’의 3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취학 전에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었다가 점차 증가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비만 집단으로 분류되는 계층은 ‘잠재적 비만형(전체의

13.5%)’, 취학 전에는 비만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지

속적으로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는 계층은 ‘비만 완화형(6.5%)’, 취학 전후로

체질량 지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정상 범주 내에 있는 ‘정상 유

지형(81.1%)’으로 이질적인 성장궤적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연령대를 살펴본 연구가 전무해 직접비교가 어렵지만, 초등학

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체질량 성장 궤적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

(이상균, 2017; 이현정 외, 2018)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선행연구들은 초

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저체중인 집단과 과체중인 집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에 들어서도 각각 그러한 경향을 유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특별한 외부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변화를 보이기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체질량 지수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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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는 집단과 비만이 완화되는 집단이 교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가 아동의 신장 및 체중이 급변하는 시기이며 개인차

가 두드러지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즉, 초기 아동기가 소아 비만을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적기이며 어느 한 시기에 비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비만여부를 추적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진입하여 잠재적 비만으로 분류되

는 집단의 경우 전체의 13.5%로 종단적인 관점에서도 초기 아동기의 비만

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어릴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는 소아비만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체질량 지수가 초등 입학 시기부터 점차 상승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신영희, 2005),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증가폭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확인된 3계층(‘잠재적 비만형’, ‘비만 완화

형’, ‘정상 유지형’)간 사회 정서 발달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

로,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비만 집단으로 분류되는 ‘잠재적 비만형’의 경우

‘정상 유지형’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비만인 아동이 비만 스트레스

가 높고 자아 존중감이 낮았다는 연구(서혜영, 이도영,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비만형’이 다른 집단 아동들에 비해 또래적응 능

력이 낮고, 따돌림안 괴롭힘 등의 또래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비만인 아동들이 사회성이 유의하게 낮으며(문재우,

박재산, 2009), 청소년기에 비만으로 진입하는 집단이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집단에 비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이현정 외, 2018)는 결과를 지

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 간 사회정서 발달의 유의한 차

이는 아동이 위축이나 우울이라는 내재화 난점을 경험하면서 또래와의 관계

에서 부적응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유지희, 한창근, 2017)는 메커니즘으

로 해석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사회적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그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필연적

인 외상(inevitable trauma)’의 경험일 수 있다(Lightfoot, 1978). 이 시기에

비만 아동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평가나 따돌림은 이러한 외상 경험을 극복

할 수 있는 자원인 자존감과 행복감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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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차 비만으로 진입하는 아동

의 사회 정서 발달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취학 전후 시기 아동을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의 성장궤적 유형

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의 변화궤적

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개인 내적 차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환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학교적

응 내에서도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던 학업성취 측면 외에 사회정서적 발달

의 차이에 주목하여 비만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동의 정서적 측면과 또

래관계 측면에 개입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체질량 지수 변화 궤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사회경

제적 지위, 부모관련요인, 비만유발환경 등 다양한 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여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의 신장과 체중의 변화에는 성별 차이가 유의하고 비만율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김봉정, 2016),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성장 궤적 유형이 성

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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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of child BMI trajectories identified by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

Sunmin Eun and Young-ah Park

The current study utilized the longitudinal data of child BMI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figure out whether this change could be

classified into heterogeneous types. We also aimed to thorough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belonging to each type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e 7th through 9th (2014-2016) year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used for analysis. A total of 967 panel were selected for subject, excluding

the ones with missing BMI values. In order to measure child's BMI, child’s

weight (kg) was divided by height (m2) for calculation at each year (7-9th

grade).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chil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second grade, their overall happiness,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as well as

internalization/externalization difficulties were included in analysis. We conducted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to classify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 BMI, and one-way ANOVA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among different typ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Mplus 7 statistical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revealed three distinct patterns of change in child BMI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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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5, first and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potential obesity’,

‘obesity alleviation’, ‘normal-maintaining’. Specifically, the group of children

whose BMI was normal at the age of 5, but gradually increases to obese level

in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classified as ‘potential obesity

(13.5%)’ type. On the other hand, children whose BMI was identified as obesity

at the age of 5, but gradually decreases to normal level after entering the

elementary school was classified as ‘obesity alleviation (6.5%)’ type. Children

whose BMI maintains a normal level across the 3 years are classified as

‘normal-maintaining (81.1%)’ type.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were found among the three types. Specifically,

‘potential obesity’ type showed lower self-esteem and overall happiness than

‘normal-maintaining’ in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addition, ‘potential

obesity’ children showed lower peer adaptability and more peer problems than

those of ‘obesity alleviation’ and ‘normal-maintaining'.

This study confirmed that child BMI changes sharply at the period of entry

into the elementary school, and that the two distinct groups cross each other at

the time of first grad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is the period when child's height and weight change rapidly and that it

is also the period when individual differences become prominent. In addition, the

fact that 13.5% of the research subject were classified as ‘potential obesity’ type

implies, at the longitudinal point of view, that early childhood obesity occupied

quite a large proportion.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for examining the change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BMI at an individual level. By paying additional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nale for intervention in obese children.

Keywords: Early childhood obesity, Body Mass Index (BMI),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socio-emotional development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한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 변화궤적의 유형화 -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논문은 취학전후 아동의 BMI의 변화에 따라 3계층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의 전반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취학전

아동의 비만유형을 발달궤적에 따라 유형화하려 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본 논문에의 잠재계층을 도출하거나 차이검증 등의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 인과관계의 설정이다. 초등학교 2학년의 사회․정서 발달의 자료로 비만발

달유형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보인다. 논문에서 밝히 선행연구들

은 일정부분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이 스트

레스 등으로 아동에게 비만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동패널

의 한계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취학전과 취학이후 동일아동에 대한 사회․정서 발달

측정값이 있고, 3개년 자료로 패널분석하였다면 인과관계라는 설득력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축적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쉬운 점은 본 논문의 말미에도 밝혔지만 다양한 영향요인을 통제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만유형화와 차이에 중점을 두다 보니, 성

차나 SES, 부모와 관계 등을 통제하지 못한 아쉬임이 크다. 특히 소아청소년 성장도

표는 남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해설집에 따르면 6

세의 경우 비만(BMI 95백분위 이상)선별기준이 남녀 각각 6세 19.5, 19.4, 7세 20.6

20.4, 8세 21.9, 21.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성별을 고려하여

BMI발달궤적 유형화한다면 논문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정서 발달을 재분류하여 분석하는 것도 제안해 본다. 전반적 행복감

(4점), 자아존중감(4점), 학교적응(5점)의 평균값을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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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연속변수로 평균차이를 보다보니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

기에 질 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등간척도임을 감안한다면, 이질적 성향을 보이는 집단

에 따라 이원화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의미있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는 내재화/외현화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넷째, 내용상 보완을 제안하는 바로, 먼저 만5세는 연구 내용상 만6세에 해당하는

나이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목은 유형화인데 부제가 사회․정서발달의 차이이다.

논문상에서 유형화 시도는 별개로 진행한 후, 그룹별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는 본 것

이다. ‘초기 아동기 체질량지수 변화궤적 유형에 따른 사회 정서발달 차이 분석’이 토

론자가 이해하기 쉬운 듯하다.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새로운 주제를 접하게 해준데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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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홍수종
1)

이소연
2)

1) 서울 아산병원 교수

2) 서울 아산병원 교수



31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19



320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21



322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23



324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25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세희 연구(2013)에 의하면 대조군에 비해 알러지성 비염군에서 부모 양육 스트레

스와 자녀의 행동 증상 정도가 더 높았고, 알러지성 비염과 ADHD 공존 이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ARIA로 평가된 알러지성 비염 증상의 중증도와 K-ARS 점수와 관련

되었다. 알러지성 비염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ADHD가 진단된 비율이 더 높았다. 알러

지성 비염군에서 ADHD를 동반한 경우 K-ARS 점수가 K-PSI-SF 총점과 비례하였

다. 알러지성 비염군에서 K-CBCL의 신체 증상, 불안정 정서, 주의집중 문제 영역의

점수가 상기도감염군보다 높았고 K-CBCL에서 신체 증상(r=0.39, p<0.01), 불안정 정

서(r=0.45,p<0.01), 주의집중 문제(r=0.38, p<0.01)의 하위영역의 점수가 K-PSI-SF총

점과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 알러지성 비염군에서 K-PSI-SF의 하위 영역인 부모-

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점수가 K-ARS의 과잉행동 및 충동성 점수와 연관되었

다.(r=0.41, p=0.01).

중증 비염은 천식과 발병과도 관련이 되지만, ADHD 발병, 부모 양육 스트레스 증

가와도 연관이 된다. 알러지성 비염을 앓는 소아에서 ADHD 평가와 치료가 행동증

상 완화와 부모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가 알러지성 비염과 ADHD 병증을 개선하고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비염과 천식, ADHD가 comorbidity를 보이는 기전은 아직 밝혀진바 없다. 진

통제와 해열제의 최근 사용,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비염의 위험과 연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는 ROS(Reactive Oxygen Series) 발생과 이후

genomic responses의 변화가 염증반응을 가져다주는 cytokine 분비의 증가를 가져다

주고, 이는 가습기살균제 독성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분자 기전을 형성할 것으로 파악

된다. 가습기살균제에 특정 염색체 부위에 결합하여 epigenome으로 작용하여 폐섬유

화등 체내 독성작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작용에 대한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을 밝히는 것도 알러지성비

염과 천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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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흡입하여 독성을 보일 수 있는 화학물질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의 분자생물학적으로 독성기전을 규명하는 것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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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1)

요약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차-9차 자료를 이용해서 아동의 출생 당시의 건강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

정한다. 아동의 가정환경,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출생체중과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 사이의

뚜렷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생체중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산

모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출생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아동의 출생 당시의 건강이 미래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중요하며

아동과 산모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출생체중,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 건강

Ⅰ. 서론

무엇이 성인기의 교육수준, 경제적인 삶, 건강을 결정하는가?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교육, 건강, 환경을 포함하는 어린 시절의

삶이 성인기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

를 들어 Almond and Currie (2011)는 5세 이전의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들

이 단기적⋅장기적 성과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방대한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어린 시절의 환경적 조건들이 단기적으로 유소년기의 인지

1)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taehoon829@gmail.com



32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및 비인지 능력 발달과 중장기적으로는 학력 및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여러 차원에서 입증하고 있다.

생애초기 조건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연구 분야 중의

하나는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아기원설 (fetal origins

hypothesis)’에 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태아기원설은 영국의 의사인 D.J.P.

Barker가 주창한 것으로 그는 영양결핍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태아의

성장제한이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미래의 질병의 중요한 원

인이라고 주장했다 (Barker, 1990, 1995). 경제학에서는 Barker의 태아기원설

을 폭넓게 해석해서 태아기의 건강과 미래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성과의 관련

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해오고 있다 (Royer, 2009). 대표적인

연구로는 Almond (2006)가 있는데 그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

에 태아기를 보낸 세대가 다른 인접세대와 비교했을 때 학력이 낮고 소득과 사

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1846-47년의 네덜란드의

감자 기근 (Lindeboom, Portrait, & Berg, 2010), 중국의 대기근 (St. Clair et

al., 2005) 등의 역사적 사례를 이용해서 태아기원설을 입증하고 있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이철희 (2014)의 연구가 한국전쟁이 격렬했던 시기에 태

아기를 보낸 사람들이 성인기에 교육, 노동시장 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

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출생아의 체중을 태아기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건강지표로

이용해서 출생체중이 단기적⋅장기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연

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Black, Devereux, & Salvanes (2009)는 출생체

중이 성인의 신장, IQ, 급여, 교육수준 등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출생체중이 세대 간 전이가 된다는 연구도 존재하는데 Currie &

Moretti (2007)은 어머니가 저체중이면 자녀도 저체중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을 보였다. Royer (2009)는 출생체중이 무거울수록 학력이 높고, 자식들의 출

생체중이 많으며, 임신합병증이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

은 쌍둥이 자료를 이용해서 유전적, 가정환경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쌍

둥이간의 출생체중의 차이가 이들의 장래성과에 미친 인과적 영향을 추정한다

는 공통점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차-9차 자료를 이용해서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성인의 학력, 노동시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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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같은 장기적 지표는 아니지만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은 출생체중이 장기

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관

심사가 되는 변수들이다. 특히 Cunha et. al (2006)은 인지 능력 뿐만 아니라

비인지 능력 또한 사람들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들에 대해 수행한 다양한 인지 및 비인지

검사결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출생체

중과 아동들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쌍둥이 자료를 이용하

는 것만큼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유전적 요인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

는 아동의 가정환경과 어머니의 임신 및 출산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아동의 환경적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한 상태에서 출생체중의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출생체중이 무거운 아동이 가벼운 아동보다 다양한 인지 및 비인

지 능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출생체중의 효과가 아동이 성장해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오히려 출생체중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체중으로 대표되는 아동의 출생 당시의 건강이 이

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또한 신장은 인지능력 및 소득과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Case & Paxson, 2008) 아동패널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 출생체

중이 무거울수록 아동기에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체중의 결정요인

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했는데 산모의 건강과 출산과정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출생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아동들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의 발달에 출생아와 산모

의 건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어린 시절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의 발

달이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 (Cunha et.

al, 2006)들을 고려할 때 출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들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적 함

의를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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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이 연구는 출생체중이 유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1차-9차년도 자료를 이용했다. 한국아동패널은 2006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 표본가구를

매년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이다. 한국아동패널은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가정

환경, 임신 및 출산 당시의 특성, 부모와 아동의 건강, 양육방식, 아동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다양한 검사 등이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변수
출생체중으로 측정하는 출생아의 건강이 유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특성을 포함한 가정환경요인들을 최대

한 통제해야 한다. 출생체중과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모두에 영향을 주

는 제 3의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출생체중의 진정한

효과를 왜곡해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출생

체중과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부모

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출생체중의 효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다. 한

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타요인들을 통제

하도록 하며 선택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출생월, 모의 연령, 모

의 신장, 모의 임신직전 체중, 모의 출산직전 체중, 출생순위, 사용한 보조생식

술, 분만형태, 출산 후 아기와 접촉여부, 모의 임신 시 느낌, 모의 출산 시 느낌,

모의 학력, 부의 학력, 모의 혼인상태, 부의 종사상 지위, 모의 종사상 지위, 부

의 직종, 모의 직종, 가구형태, 거주 지역(시도)의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사용되

었다.

종속변수로는 아동의 인지적 능력, 비인지적 능력, 건강 등에 대한 지표들이

사용되었는데 구체적인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Denver 검사, K-ASQ 검사(의

사소통,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개인사회성), 어휘력 검사(표현 어휘력, 수용

어휘력), 언어 및 인지발달 검사(2013년), 창의성 검사, 유아행동평가척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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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발달 검사, 아동의 조사 당시의 신장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검사결과를 이용해서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

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자료 분석
출생체중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생아들의 출생체중에

충분한 변이가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된 아동들의

출생체중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본의 출생체중은 1.2kg에서 4.9kg 사이에서 분

포하고 있다. <그림 1>을 통해 아동들 간에 출생체중에 충분한 변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변이를 이용해서 출생체중과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들과

의 관계를 추정한다.

<그림1> 출생체중의 분포

<표 1>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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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출생체중 (kg) 3.25 0.41

출생신장 (cm) 50.2 2.58

출생두위 (cm) 46.0 1.70

모의 연령 31.3 3.72

모의 신장 (cm) 161.0 4.79

모의 임신직전 체중 54.8 7.98

모의 출산직전 체중 68.0 8.57

출생순위 1.65 0.72

월평균 가구소득 (만원) 321.1 149.7

모의 학력 (비율, %)

고졸이하 31.2

전문대 28.6

대학교 34.6

대학원 5.6

부의 학력 (교육년수)

고졸이하 27.4

전문대 20.3

대학교 38.8

대학원 13.6

<표 1>은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아동들의 평균 출생체중은 3.25kg이며 표

준편차는 0.41kg이다. 출생신장은 50.2cm이며 출생두위는 46.0cm이다. 출생신

장이나 두위도 출생아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생

체중을 출생아 건강의 대표 변수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도 관례에 따

라 출생체중을 변수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실제로 시험해 본 결과 출생체중이

출생신장이나 두위보다 이후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과 더 강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출생체중이 출생신장이나 두위보다 결측치의 수

가 적은 점도 출생체중이 이 연구의 대표변수로서 갖는 장점이다. 모의 평균연

령은 31.3세이며 평균 신장은 161.0cm이다. 표본 대상 아동들의 대부분이 첫째

아니면 둘째 아이이며 이들이 전체 표본의 89.1%를 차지한다. 월평균 가구소

득은 321.1만원이다. 모의 경우 고졸이하의 비율이 31.2%이며 전문대 이상이

68.8%를 차지한다. 부의 경우 고졸이하가 27.4%를 차지하며 전문대 이상이

72.6%를 차지한다.

4. 회귀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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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

의 모형을 추정한다.

              

위의 식에서 는 아동 i의 출생체중으로 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이다.

 는 출생 당시의 아동 및 산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로 출생월,

모의 연령, 모의 신장, 모의 임신직전 체중, 모의 출산직전 체중, 출생순위, 임

신 시 사용한 보조생식술, 분만형태, 출산 후 아이와 접촉여부, 임신 시 산모의

느낌, 출산 시 산모의 느낌 더미들을 포함한다.   는 조사시점 t당시의 가정

및 아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벡터로 조사년도 t의 부모의 학력, 혼인

상태, 부모의 직종, 부의 종사상 지위, 가구구성, 거주지역 더미들을 포함한다.

 는 위의 설명변수들에 포함되지 않은 비관측 변수들을 나타내는 오차항이

다. 위의 식에서 핵심 모수는 으로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출생체중

의 종속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위의 회귀식을 통상최소제

곱법(OLS)을 이용해서 추정하고 특히 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통제변수들을 사용해서 출생체중의 효과를 추정하지만 여전히 통제되

지 않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오차항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

인들이 있다면 통상최소제곱법으로 추정한 결과는 편의(bias)를 가질 수 있다.

서론에서 소개했듯이 최근 연구들은 쌍둥이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를 출생체중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대한 인과적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에서 주

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외국의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양질의 쌍둥이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여 추정한 출

생체중과 인지 및 비인지 능력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인지능력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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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지능력에 대한 첫 번째 측정치는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결과이다. <표 2>는 2011, 2013, 2015년에 시행된 어휘력 검사 원점수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출생체중은 표현 어휘력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및 2015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2013년 결과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아동의 출생체

중이 1kg 증가할 때 아동의 표현어휘력 점수가 2.6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수용어휘력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검사의 경우 출생체중이

1kg 증가할 때 점수가 1.9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2013년 검사는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2015년 검사는 출생체중이 1kg 증가할 때 수용 어휘력

점수가 1.67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2> 출생체중과 어휘력의 관계

(1) (2) (3)

2011년 (4세) 2013년 (6세) 2015년 (8세)

표현 어휘력 1.195 2.624* 1.539

(0.859) (1.344) (0.943)

수용 어휘력 1.950** -0.098 1.669*

(0.935) (0.617) (0.984)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3> 출생체중과 인지 및 언어발달의 관계

(1) (2)

2012년 (5세) 2013년 (6세)

언어발달 -0.806 6.604**

(백분위 점수) (2.676) (2.595)

인지발달 0.054 5.973***

(백분위 점수) (2.422) (2.257)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3>은 2012-2013년에 수행된 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 검사의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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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2012년 결과를 살펴보면 언어

발달 및 인지발달 모두 출생체중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2013년 결과의 경우 출생체중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언

어 발달 점수의 경우 출생체중이 1kg 증가할 때 백분위 점수가 6.60% 포인

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같

은 경우 인지발달 백분위 점수는 5.9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4>는 단년도에 시행된 여러 인지능력 및 발달 검사 결과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를 보고한다. 첫째는 아동의 학업능력에 대한 양육자와 선생님의 평가

결과이다. 아동의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에 대해 각각 13문항 및 15

문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1-5점의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여기에서 종속

변수로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적 사고 각각에 대해 이 점수의 총합을 사용

했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생체중의 증가는 언어 및 문해 능력과 수리

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과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검사는 객관적 시험이 아닌 주관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에 의한 평가

와 선생님에 의한 평가가 상당 수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학습 준비도 조사에서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에 대한 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보고되어 있는데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의 측면에서 학업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출생체중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다음 결과는 교사에 의한 아동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에 평가결과이다.

아동의 발달정도를 느림, 다소느림, 양호함, 빠름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1-4점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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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출생체중과 인지발달의 관계

(a) 아동 학업능력 (2014년)

언어 및 문해능력 1.788**

(양육자에 의한 평가) (0.741)

언어 및 문해능력 1.902**

(선생님에 의한 평가) (0.866)

수리적 사고 2.097**

(양육자에 의한 평가) (0.875)

수리적 사고 1.834*

(선생님에 의한 평가) (0.987)

인지발달 0.146***

(0.050)

언어발달 0.086*

(0.051)

(b) 아동 학습준비도 (2014년)

인지발달 및 0.326**

일반적 지식 (0.129)

(c) 창의성 검사 (2012년)

유창성 1.010

(1.984)

개방성 1.677

(1.764)

독창성 1.819

(1.820)

민감성 0.906

(1.482)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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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출생체중의 증가는 교사가 아동의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 정도가 빠르다고 판단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관

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의 마지막 인지 능력 지표

는 유형 도형 창의성 검사결과이다. 유창성, 개방성, 독창성, 민감성에 대한 백

분위 점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했으며 분석결과 출생체중의 효과에 대한 추정

치들이 모두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표 5>는 2016년에 실시된 다요인 지능검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

력, 추리력의 6가지 소검사로 구성되어있고 <표 5>는 각각의 소검사의 점수에

대해 출생체중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보고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모든 검

사에 대해 출생체중의 효과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식화 능력을

제외한 모든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출생체중이 1kg 증가할 때 어

휘적용력, 언어유추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 점수를 각각 3.3, 3.3, 4.9,

3.3, 4.0점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출생체중의 다요인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영향 (2016년)

어휘적용력 3.252*

(1.843)

언어유추력 3.254**

(1.601)

도식화능력 1.419

(1.748)

수리력 4.889***

(1.760)

공간지각력 3.259*

(1.873)

추리력 4.047**

(1.826)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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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표 5>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출생체중과 아

동의 인지능력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가장 최근의 조사인 9차 조사에서도 확인되며 아동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관계가 약화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2. 비인지 능력 및 기타 결과들에 미친 영향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인지 능력 못지않게 비인지 능력이 아동의 미래의 성

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광범

위하게 조사된 아동의 비인지 능력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출생체중과 비인지

능력의 관계를 분석했다.

<표 6> 출생체중과 Denver II 검사 및 K-ASQ 점수의 관계

(1) (2) (3)

2008년 2009년 2010년

(a) Denver II 검사 0.014 -0.031 -0.014

(0.019) (0.027) (0.022)

(b) K-ASQ 점수

의사소통 0.023 -0.589 0.754

(0.484) (0.728) (0.769)

소근육운동 1.683*** -0.340 -0.502

(0.546) (0.741) (0.596)

대근육운동 0.951* 1.323* 0.184

(0.495) (0.707) (0.572)

개인사회성 -0.046 0.245* 0.084

(0.062) (0.131) (0.106)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표 6>은 출생체중과 Denver II 검사와 K-ASQ 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추

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Denver II는 아동의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

발달, 언어 발달, 전체운동 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조사한다. 종속변수는 전체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39

(a) 자아개념 (2013년) 0.289

(0.315)

(b) 아동 학습준비도 (2014년)

사회 정서 발달 0.136

(0.156)

학습에 대한 태도 0.465**

(0.204)

의사소통 0.164*

(0.095)

(c) 사회적 유능감 (2014년) 1.616***

(양육자에 의한 평가) (0.619)

사회적 유능감 (2014년) 1.497**

(선생님에 의한 평가) (0.593)

(d) 발달에 대한 평가 (2014년)

신체발달 및 성장 0.167***

(0.046)

사회정서 발달 0.005

(0.050)

기관에의 적응 0.012

(0.045)

(e) 신체 발달

신장 (2016년) 2.348***

(0.344)

검사에 대해 정상발달은 0, 의심스런 발달은 1의 값을 갖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변수를 사용했다. 출생체중과 발달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생체중은 K-ASQ 점수와는 일부 유의한 관계

를 갖는다. K-ASQ 검사는 발달선별검사로 전체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출생체중과 비인지적 발달과의 관계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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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운데 보다 자세한 발달 평가가 필요한 소수의 영유아를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출생체중이 무거울수록 1차년도의 소근육운동

및 대근육운동 점수 그리고 2차년도의 대근육운동 및 개인사회성 점수가 통계

<표 7>은 아동의 비인지 능력에 대한 다양한 검사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를 보고한다. 첫 번째 항목은 2013년에 조사된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조사의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출생체중과 자

아개념 조사 총점과 양의 관계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항목은 2014년에 시행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조사에서 사회

정서발달, 학습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출생체중

의 증가는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정도를 높게 평가할 확률을 증가시키며 특히

학습에 대한 태도와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2014년에 시행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양육자의 평가와 선

생님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출생체중이 높은 아동이 두 조사

결과 모두에 대해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고 평가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교사가 출생체중이 높은 아동

에 대해 신체발달 및 성장정도가 빠르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생체중이 1kg 증가할 때 9차년도에 조사된 아동들의 신장이 2.35cm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출생체중과 신장과의 양의 관계는 모든 조사년도

에 걸쳐 관찰된다.

<표 8>은 아동행동발달에 대한 평가로서 2012-2014년에 조사된 유아행동평

가척도(CBCL) 검사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아동의 문제행동

을 16가지 차원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점수가 주어지며 점수가 높

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행

동평가척도의 백분위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각 년도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가져 출생체중이 높을수

록 문제행동이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는 없다. 2013년 결과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추정치들이 모두 음의 값을 가지

며 내재화, 정서적 반응성, 신체증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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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2014년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다.

<표 8> 출생체중과 유아행동평가척도(CBCL) 검사 결과

(1) (2) (3)

2012년 2013년 2014년

문제행동 -0.735 -2.160 -4.122**

(1.814) (1.761) (1.855)

내재화 -1.069 -3.135* -4.760**

(1.806) (1.771) (1.861)

외현화 -1.039 -2.272 -3.330*

(1.813) (1.744) (1.861)

정서적 반응성 -1.420 -3.204* -5.534***

(1.791) (1.748) (1.829)

불안/우울 -0.777 -0.945 -2.593

(1.801) (1.764) (1.838)

신체증상 0.115 -3.749** -3.334*

(1.792) (1.798) (1.871)

위축 -1.191 -2.391 -2.517

(1.751) (1.768) (1.784)

수면문제 -1.088 0.013 -2.413

(1.808) (1.715) (1.671)

주의집중문제 -0.390 -2.321 -2.719

(1.691) (1.599) (1.677)

공격행동 -1.013 -2.067 -3.184*

(1.843) (1.772) (1.875)

기타 문제 0.372 -1.348 -3.832**

(1.791) (1.778) (1.888)

정서문제 -0.915 -1.905 -3.777**

(1.775) (1.771) (1.746)

불안문제 -0.347 0.565 -2.719

(1.829) (1.807) (1.857)

전반적 발달문제 -0.995 -2.556 -3.451*

(1.824) (1.778) (1.850)

주의력결핍/과잉행동 1.081 -1.040 -3.363*

(1.744) (1.756) (1.848)

반항행동 -1.360 -2.285 -3.414**

(1.803) (1.763) (1.738)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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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연령 0.002 0.003 모 혼인상태

아이 월령 0.002 0.010 (기본값: 미혼)

모 신장 0.005** 0.002 유배우/초혼 0.020 0.154

모 임신직전 체중

-0.005*

0.003 유배우/재혼 -0.037 0.171

모 출산직전 체중 0.016*** 0.003 이혼 -0.417**

*

0.161

출생순위 0.017 0.017 별거 -0.151 0.186

보조생식술 가구소득 -0.000 0.000

(기본값: 자연임

신)
부 종사상 지위

배란촉진/유도 0.051 0.075 (기본값:상용직)

인공수정/시험관 -0.077 0.090 비정규 임시직 0.011 0.059

분만형태
비정규직 일용

직

0.081 0.067

(기본값: 정상분

만)

기타 0.073** 0.036

계획된 제왕절개

-0.048*

0.025 무직/무응답 0.017 0.047

응급 제왕절개 0.072** 0.032 모 종사상 지위

출산 후 아기와 -0.048** 0.024 (기본값:상용직)

접촉 없음 비정규 임시직 -0.065 0.067

모 임신시 느낌 비정규직 일용

직

-0.117 0.149

(기본값: 매우기

쁨)

기타 -0.022 0.062

다소 기쁨 0.003 0.029 무직/무응답 0.172** 0.082

기쁨/불행 0.028 0.037 모 흡연

다소 불행 0.118 0.095 (기본값: 비흡

연)

매우 불행 0.247 0.229 피움

-0.162**

0.075

모 출산시 느낌 평소에 피우나 0.014 0.063

(기본값: 매우기

쁨)

모유수유로 금

연

다소 기쁨 -0.022 0.033 모 음주

기쁨/불행 -0.102 0.067 (기본값: 안 마심)

<표 9> 출생체중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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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불행 0.069 0.124 월 1회 이하 0.027 0.029

매우 불행 -1.233*** 0.113 월 2-4회 -0.031 0.027

모 학력 주 2-4회 -0.004 0.052

(기본값: 고졸이

하)

거의 매일 0.107 0.118

전문대 0.015 0.027 가구구성

대학교 0.021 0.029 (기본값 :부모+자

녀)

석사 이상 0.060 0.048 조부모+부모+자녀 -0.019 0.033

부 학력 부모+자녀+친척 0.021 0.080

(기본값: 고졸이

하)

조부모+부모+자

녀

0.087 0.064

전문대 -0.024 0.030 +친척

대학교 -0.006 0.028

석사 이상

-0.070*

0.039

註: 1) ***: 1%, **: 5%, *: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문제행동, 내재화, 외현화, 정서적 반응성, 신체증상, 공격행동, 기타문제, 정

서문제, 전반적 발달문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반항행동 등의 많은 항목

에서 출생 체중이 높은 아동이 이러한 항목들에서 문제행동을 가질 확률이 작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결과에서 출생체중

과 아동의 다양한 능력들이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초기발달단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생체중이 아동의 미래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이라면 어떤 요인들이 아동의 출생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의 특성, 건강, 가구의 특성,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

한 다양한 변수들과 출생체중의 관계를 회귀분석 했으며 <표 9>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 모의 건강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모의 신장 그리고 출산직전의 체중은 출생아의 체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흡연을 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 당시의 경험도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나는데 출산 후 산모와 아기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 산모가 출산 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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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다고 느끼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

도 중요한 요인인데 어머니가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출생아의 체중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다.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출생체중이 높게 나타난

다. 그러나 모의 학력과 출생체중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

구소득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들을 인과

관계로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모의 건강, 출산과정에서의 경험, 심리

상태 등이 아동의 출생당시의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Ⅳ. 결론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차-9차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아동의 출생체중이

인지 및 비인지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동의 가정환경을 통제

한 출생체중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부모의 특성, 임신 및 출산 당시의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

과 출생체중이 큰 아동이 작은 아동보다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같은 시점

에서 더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결과는 다양한 검사들에서 대부분 일

관되게 나타났다. 출생체중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대한 영향이 아동이 성장

함에 따라 감소하는 뚜렷한 양상은 보이지 않으며 일부 검사에서는 오히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출생체중의 효과가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 인지능력 검사에 대한 결과에서도 출생체중의 인지능력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생체중으

로 측정되는 출생 당시의 건강은 여러 중요한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이 출생체중이 교육수준, 노동시장성과, 성인기

의 건강 등의 중요한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하

고 있는데 이 연구는 출생체중의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대한 영향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아동의 건강, 특히 태아기 및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건강이 아동

의 미래를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

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아동의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건강을 개선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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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들의 미래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산모

의 건강이 출생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이 후속세대들의 미

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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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irth weight 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of children

Taehoon Kim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birth weight as a measure of health of a child

at birth o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using the Panel Survey on Korean

Children. From regressions that controls various variables on family background and

maternal experience during pregnancy, we find that birth weigh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of children. Birth weight is also

positively related to height of children at older ages. We also find that maternal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birth weight of children. This

study shows that children’s health at birth is important for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development of children and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improving child and

maternal health can have various positive effects.

Key words: Birth weight, cognitive skill non-cognitive skil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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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아기 성장을 반영하는 건강지표인 출생체중을 중심으로 출생체중이 단

기적 및 장기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출생체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생애 초

기 발달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좀 더 발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패널 데이

터에 대한 통계분석에서 유의도 수준은 ***p<.001, **p<.01, *p<.05 기준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출생체중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

타나게 되는 지연효과(delayed effect)의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시기까지 영향을 미치

는지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출생체중이 다요인 지능검사와 같이 정오답이 있는

결과에는 영향을 주는 반면에, 정답이 없는 창의성 검사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창의성이란 지능과 다르게 출생체중과 같은 발달

초기의 조건보다 이후 환경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특성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출생체중과 Denver II와 K-ABC 검사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Denver II 검사는 정상발달 집단과 의심스러운 발달 집단으로, K-ABC 검사는 위험

발달과 의심발달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두 발달검사가 만 1세부터 3세까지의 종단 자료가 있으므로 만 1세에 의심스러

운 집단에서 2세와 3세에 정상발달로 회복된 집단과 의심발달이 유지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집단 별 출생체중을 비교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출생체중이

만 5, 6세가 아닌 7세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CBCL 결과는 임상범위와 준임상범위로 구분하여 재분석

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출생체중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특히 출산 후 아기와

접촉 여부 및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대한 인과관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원인이기보다 아기의 저체중으로 인한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로 본 논문의 주요 연구문제는 출생체중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지만 결과 제시 순서

를 출생체중의 결정요인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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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더 좋은 흐름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들 들어, 출

생체중의 영향이 어느 발달시기까지 나타나는지, 연구에서 제시된 출생체중에 대한

위험요인들(이혼, 모 체중, 모 심리상태, 취업여부, 흡연 등)의 영향을 조절해주는 보

호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출생 시 저체중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한 집

단과 아닌 집단을 구분하여 발달을 추적해보는 후속 연구를 제안해본다.





◈ 주제발표 ◈
제 4 주제

부모양육
사회: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경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조은영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2.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제희선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채혜경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
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배은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4.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을 통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
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
절효과 분석 
최지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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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의 적용

김경민1) 조은영2)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스트레

스 간의 관계를 양육참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

료 중 2014년도에 수집된 7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부부 1,433쌍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응표본 t 검증, 상관분석, APIMeM 검증을 실시하였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부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아내집단이 남편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남편과 아내

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육참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

타났고,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효과의 경우,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내의 양육참여를 통해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추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부부,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자기-상대방효과

1)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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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어 남편은

경제적 부양의 의무와 함께 아내의 양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아내는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부모 역할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남편의 양육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었고, 남편의 양육참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보고 될 뿐만 아니라(박화윤, 마지순, 안라리, 2011; 이은실, 최혜영,

2009), 남편들이 느끼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연구 역시 활발히 수행되고 있

다(윤기봉, 지연경, 2017; 이인정, 김미영, 2014,).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이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스트레스가 단순히 아내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느

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Abidin, 1992),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

지하는 곤란 정도(이주옥, 2008)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과

거 다수의 연구들은 아내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집중하였으나(김영숙,

조은영, 1996;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경선, 김태영, 2013; Östberg & Hagekull,

2000), 사회 변화로 인해 남편의 양육자 역할이 강조되면서 남편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같이 감당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역시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연은모, 윤해

옥, 최효식, 2015; 최정혜, 2016; Ponnet et al., 2013). 그러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남편의 태도나 양육참여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리겸, 2015; 김은정, 박성덕, 김경철, 2014; 이뿐새, 류선영, 송민

영, 2017).

현대사회에서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는 부부라는 관계적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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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인정, 김미영, 2014; Ledermann, Bodenmann, Rudaz, & Bradbury, 2010).

즉, 자녀 양육에 있어 부부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남

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각각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

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다(White,

Klein, & Martin, 2015). 즉 이 체계 안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자신뿐 아니

라 배우자인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뿐만 아니

라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Goodman &

Shippy,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특성이 본인 및 상대방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한 사회 내에서 여성 혹은

남성에게 부여하는 행동 특성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이다(정옥분, 2013).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알아볼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

회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한 양육의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

람들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양성 평등적이었지만,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이

며 일과 가정생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여성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한지숙, 유계숙, 2007). 이는 양육

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양육스트레스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도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 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김경은, 2003; 김명원,

강민주, 2011). 따라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가정내 양육

담당자로 규정짓는 성역할 태도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동적 특성으로는 양육참

여가 있다. 가족의 구조가 축소되고 자녀양육을 돕는 지지 체계가 줄어듦에 따

라 자녀양육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부 공동의 과제로 여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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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가족 내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중요한 지지 체계로 여겨지고 있다(권미경,

2011; 옥경희, 천희영, 2012; 유호용, 2001). 선행연구들에서도 배우자와의 적절

한 양육분담이나 배우자의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김명원, 강민주, 2011; 양예진, 2018; 양

진희, 김영철, 2016). 배우자의 양육참여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동료

의식이나 연대감을 주어 육아로 인한 불안을 덜 느끼며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등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김명원, 강민주, 2011; 김은정 외, 2014; 박선주, 강민

주, 2017, 이뿐새 외, 2017). 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그리고 양육스

트레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

는 인지적 특성은 행동을 거쳐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

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

을 미칠 것이고 이는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의 상호의존성에 토대를 두고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부부들이 경험하

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부의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특

성에 기인한 양육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지와 행동의 영향을 받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에는 부부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

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2-2)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양육참

여가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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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자료 중 2014년에 수집

된 7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 연도에는 6세 자녀가 있는 2,150 가정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고려하

여 그 중 부부 1,433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선정 기준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부부만을 분석대상에 포함

하였다. 둘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부 모두

가 설문의 각 변인에 응답한 자료만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39.26세(SD = 3.98)였고, 아내의

평균 연령은 36.86세(SD = 3.67)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42.1%),

고등학교 졸업(26.6%), 전문대학 졸업 (20.3%), 대학원 졸업(10.5%) 순으로 나

타났다. 아내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37.5%), 고등학교 졸업(29.2%), 전문

대학 졸업 (27.4%), 대학원 졸업(5.7%)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54.3%는 미취

업 상태였고, 42.3%는 취업상태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성역할 가치 척

도, 양육 분담 척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척도가 사용되었다.

가. 성역할 고정관념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평가하기 위하여 김은설과 최혜선(2008)

이 개발한 성역할 가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별도의 하위영역 구분

없이 각 문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문항 중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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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문항은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

(학령 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다는 것이 바람직하다’와 ‘일

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이다.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Cronbach‘s α는 남편이 .69, 아내가 .65로 나타났

다.

나. 양육참여

남편과 아내의 양육참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NICHD(2007)의

SECCYD(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를 번안한 양육

분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를

목욕시킨다’,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보모에게 데려다 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을 5점 척도(1=배우자가 함, 5=내가 함)로 응답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

며,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양육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양육참여의 Cronbach‘s α는 남편이 .86, 아내가 .84로 나타났다.

다. 양육스트레스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양

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을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

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부담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남편과 아내 모두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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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부부간 성역할 고

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효과크기(Cohen’s d)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부의 성역할 고정

관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양육참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Ledermannn, Macho와 Kenny(2011)가

제안한 APIMe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값과 함께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기법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상의

분석에는 SPSS 21.0와 Amos 18.0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과 평균 차이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부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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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단 아내 집단

paired-t value(n = 1433) (n = 1433)

M(SD) M(SD)

성역할 고정관념 3.26(.62) 3.24(.52) .76

양육참여 2.12(.51) 3.79(.65) -65.23***

양육스트레스 2.38(.60) 2.57(.62) -10.76***

***p < .001.

<표 1>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평균은 남편 집단(M = 3.26, SD = .62)과 아내 집단(M

= 3.24, SD = .52)이 유사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 = .76, ns.). 양육참여의 평균은 아내 집단(M = 3.79, SD = .65)이 남편 집

단(M = 2.12, SD = .51)보다 높았다(t = -65.23, p < .001, Cohen's d = 2.86).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또한 아내 집단(M = 2.57, SD = .62)이 남편 집단(M =

2.38, SD = .60)보다 높았다(t = -10.76, p < .001, Cohen's d = .31). 이는 여성

의 자녀양육 역할을 강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준에는 부부간 차이가 없

으나, 아내가 남편보다 양육활동에 더 많이 관여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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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 간 상관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혹은 아내

의 개인 내 상관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 간 상관과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

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개인 내 상관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아내
1 2 3

1. 성역할 고정관념 .27*** -.13*** .03

2. 양육참여 .17*** -.39*** -.13***

3. 양육스트레스 .03 .08** .38***

주. 대각선 우측 상단의 수치는 남편의 상관계수이고, 대각선 좌측 하단의 수치는 아

내의 상관계수임. 음영으로 표시된 수치는 남편과 아내 간 상관계수임.

***p < .001.

<표 2>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나.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양육참여가 매

개 역할을 하는지와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APIMe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모형을 검증하였

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에서 자기효과(actor effect)란 개인의 특

성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란 개인의

특성이 배우자와 같이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

미한다.

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2) = 9.927(p < .01), IFI = 988, TLI

= .908, CFI = .988, RMSEA = .053(신뢰구간 = .023∼.087)으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이었다. 즉, 모형이 자료의 구조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

하였다. 연구모형에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모두 포함하였고, 경쟁모형에

는 자기효과만을 포함하였다. <그림 1>에 표시된 점선은 연구모형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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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p < .05. **p < .01. ***p < .001.

되었으나, 경쟁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한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경쟁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의 IFI와 CFI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AIC 값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χ2 차이검

증을 통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 14.634, p < .01). 이는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

스를 설명할 때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과 일치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가 함께 포함되는 모형이 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모형 χ2 df IFI TLI CFI RMSEA AIC

연구모형 9.927 4 988 .908 .988 .053 59.93

경쟁모형 24.561 6 .972 .929 .971 .046 66.56

주. 경쟁모형에는 상대방효과를 제외하고 자기효과만을 포함함.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모형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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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사이에 나타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남편(β = -.11, p < .001)과

아내(β = .15, p < .001)에게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남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약할수록 자녀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였지만, 아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였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

효과는 남편(β = -.10, p < .001)과 아내(β = .06, p < .05)에게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 남편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던 반면, 아내는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

스가 높았다. 한편,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β = -.04, n.s.), 아내의 양육참여는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9. p < .01). 즉, 남편의 높은 양육참여는

본인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었으며, 아내의 높은 양육참여는 본인의 양육스트

레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본인과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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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95% C.I.

자기

효과

남편

성역할 고정관념
→

남편

양육참여
→

남편 

양육스트레스
.010(.010)

**
.005∼.017

아내

성역할 고정관념
→

아내

양육참여
→

아내 

양육스트레스
.009(.009)

*
.002∼.018

상대방

효과

남편

성역할 고정관념
→

남편

양육참여
→

아내

양육스트레스
.004(.004) .000∼.010

아내

성역할 고정관념
→

아내

양육참여
→

남편 

양육스트레스
.013(.013)

**
.007∼.024

<표 4>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라. 간접효과 검증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참여의 간접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500개의 표본을 원자료로부터 생

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편의 양육참여를 완전 매개하여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 p < .01, 95% C.I. =

.005∼.017). 즉, 남편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양육활동에 적게 참여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내의 양육참여를 완전 매개

하여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 p < .05,

95% C.I. = .002∼.018). 더불어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내의 양육참여를

매개하여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 p

< .01, 95% C.I. = .007∼024). 즉, 아내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아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남편과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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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본인의 양육참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아내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내의 양육참여 수준을 통해 남편

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체계로 간

주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 및 양육

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부간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육참여

활동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파악할 수 있

었다. 주요 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부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에서 남편집단과 아내집단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먼

저, 양육참여는 배우자와 자신 중에 누가 자녀양육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더 많

이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아내는 자신이 남편보다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양육분담 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

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양진희, 김영철, 2016). 또한 기

존의 연구에서 남편보다 아내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한지숙, 유계숙, 2007). 즉, 아직까지 우리사

회에서는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권장함과 동시에 자녀양육 역할도 요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서도 부부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

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

한다고 나온 것과 같은 결과이다(김명원, 강민주, 2011; 윤기봉, 지연경, 2017).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 모두 아내가 남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취업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

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영환, 2012). 이러한 결

과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역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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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진정으로 남녀평등 사

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다.

둘째, 남편과 아내의 양육참여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서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양육참여를 통해 자신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쳤다. 하지만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성역할 고정

관념이 강할수록 양육에 많이 참여하였고, 이러한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고, 과도한 양육참여가 양육스트

레스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남편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양육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

관을 가진 남편은 자녀양육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가정 내 아버

지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

스가 높아졌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대방효과는 일부 경로에서는 유사하게, 일부 경

로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는 아내의 상대방효과만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아내가 양육참여를 많이 할수록 남편이 양육스트레

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선, 남편의 양육참여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양진희와 김영철(2016)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 남편의 양육참여는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윤기봉, 지연경, 2017)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연구대상에서의 차이로 해석해볼 수 있다. 윤기봉과 지연

경(2017)의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남편의 양육참여

가 아내의 양육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의 효과로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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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와 양진희, 김영철(2016)의 연구에서는 맞벌

이 부부뿐만 아니라 전업 주부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남편의 양육참

여가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편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은 아내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아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이나 감정이입, 이해 등을 통해 지원하

는 정서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2003). 다시 말해, 자녀 양육에서 요구되는 역할 남편이 대신 수행해주는 것보

다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정서적 이해와 관심이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

시키는데 보다 결정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내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아내의 높은 양육참여는 남편의

낮은 양육참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

움 호소나 부정적 감정 표현에 남편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를 양육스트레스로

여겼을 수 있다. 나아가 이상의 결과는 남편과 아내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내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나

과도한 역할 부담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과 같은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

을 수 있지만, 남편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

적 기대수준이나 불합리한 양육분담에 대한 아내의 불만표출이 원인일 수 있

다. 상대방효과에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인지적 측면인 성역할 고정관념

이 아닌, 행동적 측면인 아내의 양육참여가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친 점이다. 인지적 측면인 개인의 사고방식보다 확실히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

의 행동이 부부의 상호관계적 맥락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한 체

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행동은 체계 내에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는 체계 내 다른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체계이론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White et al., 2015).

이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정리하면, 부부체계 내에서 남편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양육참여가 낮았다. 그리고 자신

이 양육에 덜 참여하고 상대방인 아내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

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나타났

다. 아내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양육에 많이 참여하였고, 자신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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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남편의 영향은 받지 않아 상대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맞벌이 부부, 전업주부 등 남편과 아내의 취업유무를 구분하지 않은 부

부였다. 이상의 연구대상으로 전반적인 한국 사회 부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

었지만,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취업유무를 구분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만

을 고려하였다. 인지와 행동적 측면 외에 정서적인 측면도 양육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와 이에 영향 미치는 인지적인 측면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행동적 측면인 양육

참여 정도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특히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자기효

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들 결과는 추후 부부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부의 양

육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부부교육과 같은 실질적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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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 and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on

Parenting Stress :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Kyungmin Kim and Eun-Young J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 and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on

parenting stress. The sample consisted of 1,433 couples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The sample was drawn from the 7th wave of data

collection, including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aged 6 yea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ired-t tests, correlations and APIM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s in gender role stereotype

of couples. The wives reported relatively high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and parenting stress to their husbands. Second, the actor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parenting stress through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were significant both in the husbands and wives. However,

the partner effect of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on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 only from the wives to the husbands. These findings

would provide information and resources for practical programs regarding

children care activities of married couples.

Keywords: married couples, gender role stereotype, paternal involvement

of child-rearing, parenting stress, actor-partner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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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모형의 적용”

토론문

김정숙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 자녀양육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중심으로 각 요인의 상호 관련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부모는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대상이다. 최근 부모의 양육부담에 따른 부부갈등,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서론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양육참여, 양육스트레

스 이외에도 부부갈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우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선행연구들에

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큰 범위 안에

서 다양한 관련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특히 본 연구에서 3개

요인만 선택하여 알아보고자 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정서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럼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3가지 측면으로만 접근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방법 중 모든 연구에서 누구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설계와 연구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

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취업유무(맞벌이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방법에서 부의 취업유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본 연구에서 어떻게 설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모와 취업유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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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유사한지. 혹은 부의 대다수가 취업중인지에 따라 연구결과 1에서 부부의 양

육참여,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와 경향성에 대한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또한 논의에서도 맞벌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본 연구를 뒷받침 하는 의견으

로 제시되고 있음으로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유

무(전일제/반일제, 무직)에 따른 자녀들과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의 양은

양육참여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양육참여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면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수의 경우에도 한자녀, 두

자녀, 세자녀에 따라서 실제 부모의 양육참여정도와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매우 달

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대상 수를 줄이더라도 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는 2017년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유아들이 6세 대상인 가정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년도의 자료로 분석을 하는 경우 6세 대상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 자

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 가정에 주로 머물게 되는 시기/ 유

아교육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참

여 정도가 달라지게되고, 스트레스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자께서

특별히 6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재 연구는 단일년도 데

이터인데 아동패널 데이터의 경우 동일 대상을 추적 연구하여 자료가 축척된다는 특

성과 위에서 언급한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에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한다

면 다년도의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하는 방법은 어땠을 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제시해주는 결론과 논의를 잘 읽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효과에서 아내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남편의 양육참여 정도가 낮을

수록)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결과에 대해서 아내의 불만표출이나 남편이

인식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의 불일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p.14). 그러나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성들의 양육참여가

적은데도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며 많은 논의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의 추측성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 논리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선행연구들이 부재한 부분이 아쉽습

니다. 혹시 국내외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추가한다면(해외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

지, 혹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등)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의를 더욱

강하게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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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제희선
1)
채혜경

2)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패널의 7차년도, 8차년

도,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행복감

과 자아존중감은 강한 자기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사이에 상호교류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초기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유지 및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사회

정서적 변인인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요인

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곤란

Ⅰ. 서론

아동의 성장과정은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 요구와 적절하게 통합적으로 조절하며 전

인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아동뿐만 아니라 인간은 평생

에 걸쳐 연속적이며 다채로운 선택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과업을 적절하

게 조화시키며 살아가야 하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자기 조절은 인

1)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376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격 형성을 위한 중요한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생의

초기 신체적 조절부터 시작하여 감정, 인지적 조절로 점차적으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뇌과학 연구의 진천으로 자기 조절의 생리적 기원에 대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중

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집행기능은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고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맥락

에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실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행기능이라고도

한다. 집행기능은 특정자극을 선별, 통제하는 주의조절과 계획능력, 정서를 인지적으

로 돌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고등인지 기능으로(송현주, 2012), 인지적 조절과 정서 조

절을 담당하는 뇌의 두 영역에서 기원하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Antonini, Becker,

Tamm & Epstein, 2015; Poland, Monks, & Tsermentseli, 2016). 집행기능은 전전두

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추론과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인지적 집

행기능은 동쪽외측 전전두피질에서 이루어지며(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감정

적, 동기적 측면에 대한 조절은 내측 전전두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과 안와전

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신, 유병국, 김양

태, 김희숙, 2007). 특히 안와전두피질은 편도체와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Rubia, 2011),

단순한 정서조절과 달리 정서적 상황의 인지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활성화되므로(최은아, 2018) 정서적 통제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문제 해결상황에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집행기능은 보상과 처벌, 감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공격성, 공포와 소거, 감

정적 공감에 관여하며(이상신, 유병국, 김양태, 김희숙, 2007), 인지적 집행기능은 계획

과 평가, 문제해결, 인지적 유연성, 작동기억, 주의전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므로(양옥

승, 2011) 집행기능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 전반적 학업성취 및

사회정서 발달에 있어 기저가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기능의 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변인들의 효과성이 다양하게 증명되어져 왔다. 집행기능은 전두엽의 발

달에 기원하므로 실행기능은 청소년기에 가장 급격하게 발달하나(McCloskey,

Perkins & Diviner., 2008) 이는 생의 초기 신경망의 발달에서 기원하며(송현주, 2012)

어머니와의 애착이나 긍정적인 관계는 뇌의 가지치기 작업에 관여하므로 이러한 가지

치기가 빠르게 일어나는 유아기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실행기능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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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집행기능이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우울에 영향을 받으며

(Gueron-Sela et all, 2018), 유아를 지지하고 덜 통제하며 열린 응답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방식(Spruijt, Dekker, Ziermans & Swaab, 2018) 및 애정적 양육행동(유란희, 김

선희, 2017),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음을 밝혔다(강도연, 김희태,

2018). 또한 어머니의 집행기능 기술은 유아의 집행기능 기술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Kim, Shimmonaeda, Giuliano & Skowron, 2017) 생의 초기에 어머니의

우울감은 청소년기에도 종단적으로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Reising,

et all, 2018). 이는 어머니의 사회, 정서적 변인을 중심으로 유아의 집행기능의 발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나 부정적인 정서가 유아의 집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양육행동이나 상호작용 방식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긍정적

정서 상태와 연속된 심리적 변인이라기보다 독립된 심리적 구인으로 각각 다른 행동

을 추동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무엇보다 건강한 심리 상태와 밀접하게 관

련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으므로(채혜경, 제희선, 2017) 이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집행기능과의 연관성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행복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직접, 간접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가지므로 양육환경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머니의 행복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채혜경, 제희선 2017), 자아탄력성(조부월, 2017), 행복감(김영

희, 김수영, 2018), 문제행동과 긍정적 사회정서 행동(김유미, 김정원, 2011)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운증후군 유아의 집행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Malmir et

all, 2015). 즉 이러한 사회정서발달은 계획, 조절, 통제와 관련된 집행기능의 발달과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행복한 어머니는 자신의 정서적 자원을 활용하여 따

뜻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유아의 반

응을 기다려 줌으로써 발달에 긍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

서상태는 유아와 분리되지 않고 반영되므로 행복이 집행기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은 다면적인 어머니의 역할에 의해 복잡하게 정의되나, 행복에

도달하는 데 있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존재를 신뢰하고 사랑

하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신뢰에서 기반한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Mruk, 2013) 이는 자아실현과 행복의

관문으로 제시되고 있다(Maslow, 2009). 자존감은 어머니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부



37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정적인 경험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향유하며 주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이 되므로 어머니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역시 중요하게 다

루어진 바 있다(김선형, 황해익, 2015). 따라서 자존감과 행복은 상호밀접한 영향을 주

고받으면서 개인의 충만한 삶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유아의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사회정서발달의 기저가 되는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존감과 행복은 개인의 역동적인 삶의 맥락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자존감은

단편적인 자신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는, 삶에서 마주하는 과업의 성취에서 비롯되었

을 때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행복 역시 쾌락과 자아실현의 관점

에서 정의된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커리어에서의 성취를 위하여 일-가정에서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쟁취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에 있어서

직업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정체성이

어머니로만 국한되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의 삶의 큰 부

분이 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 어머니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데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기라 제시된 바 있으

며(김선형, 2017) 이러한 어머니의 일상의 스트레스는 행복과 자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가 마주한 다양한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직

업 만족도가 행복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적으로 그 이후에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기의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가 학령기까지 지속되는지 규

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감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사용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어머니 삶의 주요한 맥락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집행기능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인 영향력만을 규명하였으나, 뇌 발달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종단적인 영향력

을 가진다. 즉 유아기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 행복과 자존감이 이후의 행복

과 자존감에 종단적으로 연속성을 가짐으로써 아동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가 되는 집행기능에 있어 유

아기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적 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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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지원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에 일상적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는 영향을

가지는가?

둘째,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은 시간의 경과에도 자기 효과와 교차지연효과를 가

지는가?

셋째,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f Korea

Children, PSKC)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란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서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을 체계적으로 유목화하여 아동특성, 부모특성, 학교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

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연구로, 현재 2018년까지

1-9차년도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9년의 자료 중 2014년 7차년도, 2015년도

8차년도, 2016년도 9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정제를 위해 어머니의 일

상적 스트레스, 전반적 일자리 만족감, 자아존중감, 행복감 및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변인의 응답 결측치를 제외하여 593명의 응답자료를 추출하였다. 이후 측정변수들에

대한 일변량 이상치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변수를 Z점수로 전환하여 살펴보았다. 일반

적으로 Z점수가 ±3이상이면 이상치로 간주하기에(우종필, 2012) 20개의 이상치를 삭

제하여 가족 데이터가 573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다변량 이상치 점검을 위해 마할

라노비스 거리 방법을 이용한 결과 67개의 이상치가 발견되어 삭제하여 최종 506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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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주관

적행복감 4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은 Lyubomirsky, S.와 Lepper, H.

S. (1999)의 개인홈페이지에 있는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주관적 행복감 도구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7점 likert척도로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

(7점)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4점에서 28점으로 평

정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어머니의 자아존중감(Rosenberg self-Esteem Scale)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가 제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원도구의 10번 문항의 경우 ‘At times I am no

good at all’로 기술된 원문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문항을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아(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진

술한 몇 개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단순합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 유아 및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집행기능 곤란 40문항을 사용하였다. 집행기능 곤란 도구는 송현주(2014)가 개

발·타당화한 도구로서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

란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

점) 중에서 평정하는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 곤

란이 높으므로 집행기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 활

용된 ‘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1점에서 4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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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응답범위를 가진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

미한다.

마. 어머니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패널조사에서 활용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묻는 문항을 사

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 응답범위를 가진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아동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종단적

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 회귀교차지연모

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기법으로(송태민, 송주연,

2014) 시간에 따른 변수들의 양방향적 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살펴

보는 방법이다(조춘범, 김동기, 2010; 홍세희, 박민선, 김원성, 2007). 즉,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수들 간의 상호인과적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기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이것이 아동

의 집행기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검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아동패널의 7차, 8차, 9차 자료의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케이스삭제를 실시하였으며, 자기회귀교사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3.0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통계프로그램인 AMOS 23.0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분산동일

성 순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경로동일성은 관측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

라 동일한지 검증하며 오차분산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동

일하여 제약하는 것이다(송태민, 송주영, 2014). 본 연구에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을 제외한 경로동일성과 오차분산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을 차례

대로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저 모델을 설정 후 공분

산 설정 모델, 자기회귀계수 동일성제약, 교차지연효과 동일성 제약모델, 측정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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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분산 왜도 첨도

계획조직화 16.3794 17.692 .523 -.198

행동통제곤란 14.1535 11.721 1.273 1.461

정서통제곤란 11.5767 12.684 1.059 .792

부주의 15.4874 17.936 .637 -.082

모자존감7차 37.9831 35.824 -.365 -.083

모자존감8차 38.4705 34.574 -.347 -.135

<표 1>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N=506)

오차 공분산 동일성 제약모델을 차례대로 설정하여 7개의 경쟁모델을 통해 적합한 모

형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  값과 RMSEA, CFI, TLI 수치를 사

용하였다. 이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

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10). 대체로 RMSEA값은 .05이하이고 CFI와

TLI 값은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적합도로 평가되나 Hair(2014)에 의하면 표본의 수

가 250명이 넘고 변인의 수가 12개 이상일 때에는 RMSEA값이 .07이하이고 CFI값이

.92이상일 시 적합한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air(2014)

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요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가. 기술통계

측정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정

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는 2가 넘지 않고 첨도는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평균 및 분산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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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존감9차 38.1214 34.813 -.271 -.215

모행복7차 21.0438 17.018 -.505 .059

모행복8차 21.1501 17.094 -.335 -.339

모행복9차 20.7589 17.278 -.513 .206

일상적 스트레스 2.98 .390 -.112 -.036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77 .522 -.704 1.659

계획조

직화

행동통

제곤란

정서통

제곤란
부주의

모

자존감

7차

모

자존감

8차

모

자존감

9차

모

행복

7차

모

행복

8차

모

행복

9차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

스
계획조

직화
1

행동통

제곤란
.614** 1

정서통

제곤란
.413** .515** 1

부주의 .554** .512** .335** 1

모자존

감7차
-.249** -.201** -.196** -.131** 1

모자존 -.271** -.225** -.196** -.130** .748** 1

<표 2> 측정변인의 상관(N=506)

나. 상관분석 결과

아동의 집행곤란의 하위영역 및 어머니의 행복감, 자존감,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일

자리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일상적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는 아동의 집행곤란의 하위 영역 중 행동 통제 곤

란을 제외한 다른 변인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계획조직화

곤란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

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자리 만족도가 행복감과 자존감의 종단적 과정 속에서 유아

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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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8차

모자존

감9차
-.317** -.303** -.261** -.217** .684** .732** 1

모행복

7차
-.161** -.196** -.219** -.094* .645** .514** .520** 1

모행복

8차
-.206** -.209** -.194** -.095* .549** .662** .545** .609** 1

모행복

9차
-.262** -.276** -.312** -.211** .523** .551** .693** .602** .634** 1

일자리

만족도
-.076 -.107* -.042 -.032 .224** .212** .222** .207** .235** .165** 1

일상적

스트레

스

.074 .123** .184** .115** -.306** -.249** -.257** -.429** -.329** -.328** -.126** 1

2.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
는 영향

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측정동일성과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해 살펴본 모델의 적합도 수치는 다음 표3과 같다.  χ2 값은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Cheung, Rensvold, 2002)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적합

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비제약 모델인 모형1은 적합도 수치가 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적절하지 않은 모형으

로 판명되었으며 오차간 공분산을 설정한 모델인 모형2의 경우 적합 수치가 높아져

공분산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형 3과 같이 행복감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결과 RMSEA값이 근소하게 좋아져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자기회

귀계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4와 같이 자존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델은 TLI값이 근소하게 좋아졌으나 Hair(2014)가 제시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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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TLI CFI RMSEA

모형1 비제약모델 648.417 47 .701 .787 .159

모형2 오차간 공분산 설정모델 161.053 44 .938 .959 .073

모형3
행복감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155 45 .940 .959 .071

모형4
자존감 자기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514 46 .941 .959 .071

모형5
자존감에서 행복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1.599 47 .943 .959 .069

모형6
행복감에서 자존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 동일성 제약모델
162.270 48 .944 .960 .069

의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교차회귀계수를 제약한 모델인 모

형 5와 모형6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복감과 자존감 사이의 교차회귀계수를 모두 제

약한 모형 6이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근소하게 높아졌으며 Hair(2014)이 제시한 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6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90 연구모형

<표 3>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N=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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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자존감과 행복감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 모델
195.369 49 .930 .948 .077

그림 191 최종모형

나. 유아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영향

력

최적모형을 토대로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 일상적 스트레스, 자존감, 행복

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의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정적으로 행복감(β=.155, p<.001)과 자존감(β=.189, p<.001)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적으로 행복감(β=-.409,

p<.001)과 자존감(β=-.282,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차시기 어머니의 자존감은 8차시기의 자존감에(β=.694, p<.001), 8차시기 자존감은 9

차시기의 자존감에(β=.679,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어머니의 자존감은 연속적으로 아동기 까지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7차시기의 어머니의 행복감 역시 8차시기의 행복감에(β=.446, p<.001)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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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C.R.

일상적스트레스 -> 행복감7차 -2.600 .254 -.409 -10.241***

일자리만족도 -> 자존감7차 1.676 .371 .189 4.510***

일상적 스트레스 -> 자존감7차 -2.697 .400 -.282 -6.743***

일자리 만족도 -> 행복감7차 .917 .236 .155 3.888***

행복감7차 -> 행복감8차 .454 .032 .446 14.415***

자존감7차 -> 자존감8차 .681 .028 .694 24.683***

자존감7차 -> 행복감8차 .171 .021 .252 7.974***

행복감7차 -> 자존감8차 .118 .041 .080 2.898**

행복감8차 -> 행복감9차 .454 .032 .464 14.415***

자존감8차 -> 자존감9차 .681 .028 .679 24.683**

행복감8차 -> 자존감9차 .118 .041 .081 2.898***

자존감8차 -> 행복감9차 .171 .021 .252 7.974***

행복감9차 -> 집행기능곤란 -.123 .044 -.176 -2.773**

자존감9차 -> 집행기능곤란 -.125 .030 -.266 -4.169***

치며 또한 8차시기의 행복감은 9차시기의 행복감에 영향(β=.464, p<.001)을 미치므로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감의 영향력이 아동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7차시기의 자존감은 8차시기의 행복감에(β=.252, p<.001), 8차시기의 자

존감은 9차시기의 행복감에(β=.252, p<.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7차시기의 행

복감은 8차시기의 자존감에(β=.080, p<.01) , 8차시기의 행복감은 9차시기의 자존감에

(β=.081,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향력의 크기를 상대적으

로 비교해 보았을 때 자존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행복감 증

진을 위해서 자존감 증진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9차시기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

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자존감의 영향력(β=-.266, p<.001)이 행복감(β

=-.176, p<.01)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N=506)

Ⅳ. 논의 및 결론



38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8차, 9차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의 행복감과 자존감이 유아 및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직업만족도는 어머니의 행복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등과 같은 외현적 조건들이 행복의 주요

요인임을 밝히는 여러 선행연구(문수경, 이무영, 박상희, 2009; 박영신, 김의철, 박선영,

2013)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그 효과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일상적 스트레

스가 행복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대한 심층

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육스트레

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양육자 이외의 다층적인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어머니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스트레

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감은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과 주관적 인식에서 시작하여(Hoggard, 2006; Seligman, 2009) 다양한 개인적 변인

이 행복감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Ben-Shahar, 2007), 어머니의 역

할에 초점을 두고 자녀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뿐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취

업모의 일자리 만족도와 관련된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되었다.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

전이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어머니들은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를 받으며 아동

의 달라진 일과에 따른 새로운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신수희, 2018). 이러한 시기에 경

험하는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어머니의 자존감과

행복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적인 현대

사회에서 양육의 책임이나 양육환경의 질을 어머니 개인의 탓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취

업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어머니의 행복감은 이전의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며, 어머니의 자존감 변인 또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연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행복감

이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회귀교차지

연모형의 한 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이 시간에 따라 강한 자기회귀효과를 지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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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진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김민규, 신인영, 강미리, 김주환, 2011).

또한 자존감은 세상에 대한 일종의 반응양식과 해석방식을 결정지으며 부정적인 자존

감을 긍정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됨을 밝

힌 바 있다(De Ruither, Van Geert, & Kunnen, 2017). 즉 개인의 자존감 기저 수준에

따라 세계에 대한 해석방식이 지속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부정적인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존

재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어머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를 요구

받으며(양소남, 신창식, 2011) 이때 경험하는 실패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낮은 자존감

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

원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초기에 어머니의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개입은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시간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적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행복감은 다음 시점의 어머니의 자존

감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자존감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과의 관계가 만성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

의 종단적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하여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이고(Myers, Dinner, 1995).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상관이 높음을 밝힌 연구(Veenhoven, 1994; Grob, 1996;

Waston & Walker, 1996)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

기수용이 행복의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횡단적 단면연구에서 미루어볼 때

상호교차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존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효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을 행복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여긴 연구들

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Maslow, 2009).

한편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애정적 측면 뿐 아니라 성취와 관련된 효능감에서 비롯

되므로, 단순히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심층적인 행복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건강한 자아존중감은 무조건적인 자신에 대한 애

정과는 구별되며 실재적 맥락과 성취에 근거하여야 한다(Mruk, 2013). 따라서 어머니

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연속적인 심리적 구인이라면, 어머니 삶의 실재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에 대처함으로써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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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행복의 기저가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전통

적인 성역할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가지는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한 완벽주의 신념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의 원인이 된다(오유미, 2014). 양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

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를 경험한 어머니는 자신의 모성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이진희, 배은경, 2013). 이는 어머니의 낮은 자존감

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실패에 대

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증진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양육을 위한 상담

이나 지원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한편으로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

도록 하는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가 함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행복감 및 자존감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집행기능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며, 인지, 정서,

행동적 기능을 안내, 지시, 관리하는 총체적인 책임의 과정이며(Gioia, Isquith, Guy, &

Kenworthy, 2000) 유아기 및 아동기를 걸쳐 발달한다. 최근 이러한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이 아동의 초기 관계적 경험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지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적절한 환경 제공 및 초기 양육자와의 민감한 상호

작용(Glaser, 2000), 초기양육(Kopp, 1982), 양육자의 외적 조절자 역할(Hofer, 1995)

등과 집행기능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집행

기능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청소년기 두뇌발달에 종단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외에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어머니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는 뇌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Tronick, 2007) 이는 자기 통

제와 조절과 관련된 집행기능으로 이어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행복감과 자존감이 아동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집행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 특

히, 어머니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인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아동패널연구 7차, 8차, 9차년도에 걸친 세 시점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종단연구

를 수행하기에는 최소한의 시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점을 추가하여 어머니의 스트

레스, 어머니의 행복감 및 자존감 간의 종단적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과 어머니의 사회정서적 변인인 행복감,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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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특히 아버지의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

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도연, 김희태(2018).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유아의 실행기능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1), 259-279.

김민규, 신인영, 강미리, 김주화(201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대인관계와 주관

적 안녕감의 인과관계 검증. 한국 HCI학회 학술대회, 1142-1145.

김선형 (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 플로리시 척도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인 탐

색. 유아교육학논집, 21(5), 351-376.

김선형, 황해익 (2015).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에 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

집, 19(3), 219-242.

김영희, 김수영 (2018). 유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및 어머니 변인 분석.

아동교육, 27(2), 27-46.

김유미, 김정원 (2018).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긍정적 사회정서행동 및 외현적, 내

면적 문제행동간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285-302.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

지학, 14(4), 137-153. ]

박영신, 김의철(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

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61-195.

송태민, 송주영 (2014).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을 중심으로. 서울

: 한나래 아카데미

송현주 (2012). 뇌기반 심리학적 치료와 집행기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77-87.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

학화지: 임상, 33(1), 121-137.

신수희 (2018).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어머니의 양육불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

하대학교 대학원.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 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

구, 31(3), 70-103.

양옥승 (2011). 유아 자기조절의 의미: 두뇌 발달의 관점. 유아교육연구, 31(6), 479-492.



392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오유미 (2014).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모성이데올로기와 양육죄책감: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유란희, 김선희(2017).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아동

학회지, 38(2), 67-79.

이상신, 유병국, 김양태, 김희숙 (2007). 안와전두피질의 기능. 생물치료정신의학, 13(1),

36-44.

이진희, 배은경(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

(good-enoughmother)로. 페미니즘 연구, 13, 35-75.

조부월(2017). 어머니의 정서지능 및 행복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미래유아교

육학회지, 24(1), 91-115.

조춘범,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

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채혜경, 제희선 (201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4), 199-217.

최은아 (2018). 유아의 인지적 실행기능 및 정서적 실행기능의 구조 및 발달 경향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

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129-143.

Antonini, T. N., Becker, S. P., Tamm, L., & Epstein, J. N. (2015). Hot and cool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comorbi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21(8), 584-595.

Ben-Shahar,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Y: McGraw-Hill.

Curran, P. J., & Bollen, K. A. (1999). The bset of both worlds: combining

autoregressive and latent curve model, In A. Sayer & L. M. Collins (Eds.),

New metods for the analysis of change. (pp. 107=1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De Ruither, N. M. P., Van Geert, P. L. C & Kunnen, E. S (2017) Explaining the

“How” of Self-Esteem Development: The Self-Organizing Self-Esteem Mode

l．Review of General Psychology，21(1), 49–68.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93

Gro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 (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ill-being: Different dimens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115-139.

Gueron-Sela, N., Camerota, M., Willoughby, M. T., Vernon-Feagans, L. & Cox, M.

J.(2018).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71-82.

Hair, J. F.(2014).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Los Angeles : SAGE.

Hoggard, L. (2006). 행복(이경아 역). 서울: 예담. (원저 2005년 출판)

Kim, M. H., Shimmonaeda, L., Giuliano, R. J., Skowron, E. A. (2017).

Intergenerational associations in executive function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the context of risk.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4, 1-15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Malmir, M., Seifenaraghi, M., Farhud, D.D., Afrooz, G.A., Khanahmadi, M.

(2015). Mother’s happiness with cognitive - Executive functions

and facial emotional recognition in school children with down

syndrome.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44(5), 646-653.

Maslow, (2009). 동기와 성격[Motivation and Personality]. (오혜경 역). 서

울: 21세기북스. (원저 2007년 출판)

McCloskey, G., Perkins, L. A., & Van Diviner, B. (2008).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Taylor & Francis.

Mruk, C. J. (2013). Self-Esteem and Positive Psycholog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Poland, S. E., Monks, C. P., & Tsermentseli, S. (2016). Cool and hot executive

function as predictors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Differentiating

between the function and form of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181-197.

Reising, M. M. Bettis, A. H., Dunbar, J.P.. Watson, K. H.. Gruhn, M..

Hoskinson, K .R., Compas, B. E. (2018). Stress, coping, executive function,

and brain activation in adolescent offspring of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Child neuropsychology, 24(5), 638-656.



394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Rubia, K. (2011). “Cool” inferior frontostriatal dysfunction in attention –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versus “hot” ventromedial orbitofrontal-limbic

dysfunction in conduct disorder: A review. Biological Psychiatry, 69(12),

e69-e87.

Seligman, M. E. P.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김인자 역). 안양:물푸레. (원

저 2011년 출판).

Spruijt. A, M., Dekker. M, C., Ziermans, T. B., Swaab, H. (2018). Attentional control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school-aged children: Linking self-regulation and

parenting strategi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66, 340–359

Tronick, E. (2007). The Neurobehavior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

and children. New York: W. W. Norton.

Veenhoven, R. (1994). Correlates of happiness, (3vols). Retterdam, The Netherlands:

RISBO, Center for Sicio-Cultural Transformation.

Waston, D., Walker, L. M. (1996). The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rait measure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67-577.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95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about the effect of mother's

happiness and self-esteem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Je hui seon and Chae Hye 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self-esteem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by influencing

each other according to tim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for the 7th, 8th and 9th year data of the children's panel. As a result,

mother 's daily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ffected happiness and self –

esteem. Also the influence of mother 's happiness and self - esteem

persisted over time. Self - esteem and happiness also affected each

other. In addition, the mo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affected th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Longitudinally. The mothers' social

emotional variabl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promoting the

child 's executive function, and multifaceted social support is needed to

further enhance the mothers' emotional variables.

Key words: mother’s happiness, self esteem, executive function, daily stress, job

satisfaction



396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토론문

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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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배은희1)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

제행동 간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

7차년도의 자료를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은 시간의 변화에도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으며 둘째,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자녀의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머니의 양

육행동을 개선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동시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 및 예방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를 완화시키고 긍정적 양육행동으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문제행동, 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Ⅰ. 서론

유아기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을 거치

며 이후 시기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적응적 행동을 통해 이 시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게 되면 유아는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나, 문제행

동들로 인해 발달과업 완수에 지연이 있거나 실패하게 되면 부적응적인 결과

1)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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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게 된다.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면

화된 또는 외현화된 역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유아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

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다(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유아의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내재화 문제는 정서적 반응

성, 불안/우울, 위축 등의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이며 외현화 문제

는 주의집중의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의 통제가 부족한 행동이다. 이러한 문

제행동은 원만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

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근원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들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등의 부모변인(윤지원, 도현심

2018; 이희정, 2014; 박미진, 강지현, 2012; 박철웅, 2002; 염숙경, 이영미, 1999;

Pettit et al, 1991; Baldwin, 1949)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특히, 유아기가 대부

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기인 만큼 부모가운데서도 아버지보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은 자녀가 극도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가진 개인적·

신체적 자원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수행들을 해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업(Abidin, 1990)으로,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인 양육행

동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

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응을 돕고(Gray & Steinberg, 1999), 부모의 온정적이

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정서조절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며(김신정, 김영희, 2007) 어머

니가 자녀를 수용적, 애정적, 민주적,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사회성이 발달하고 타인과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임연진, 2002). 또한,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집단 활동에서의 공격적인 행동(Gilliom &

Shaw, 2014)과 문제행동의 발생(임현주, 2016; 우대식 1992))을 줄일 수 있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손병덕, 허계형, 2017) 부모의 양육행동이 온정·애정적

일수록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강지현, 오경

자, 2011). 이 밖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이선희, 도현심, 2007; 김혜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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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 & Clarke-Stewart, 2008; Raffaelli, Crockett & Shen, 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외에 자녀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모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부모역할 수행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경험하

는 것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

발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는 더 많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고(심희원, 2012;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어머니

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였으며(Dumas &

Gibson, 199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유아가 발달하는 동안 유아의 문제행동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안혜진, 2018)가 있었다. 이외에도 양

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영진, 노승희,

2017;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외 2004; Rodriguez, 2011; Blader,2006)이 다수

있다. 한편,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주 발생할수록 부모의 스트레스는 크며(신

명선, 김효정, 2017) 유아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양육스트레

스가 더욱 높아져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

다는 결과(Snyger, 1991)도 있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적인 관계임을 시사한

다.

한편,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가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높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하거나 제재하는 부정적 양육행

동이 나타나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

동(손영지, 박성연, 2011)과 애정적 양육행동(김미정, 2010)을 보인다. 또한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였고 양육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양육 시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김미숙, 문희준 2005)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지

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였다(김현미, 도현심,

2004; Anthony et al. ,2005; Suchman & Luthar, 2001).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

이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여주었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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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은선민, 이강이 외 2016; 신숙재, 1997;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 1996) 그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보여준 연구(황성은, 황지은, 2015; 이희정, 2014)도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의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김종한, 2012). 한편,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는 연

구(손수민, 2012)도 있어,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양방향적 관계도 확인

되었다.

이처럼 부모는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다양한 발달영

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문제행동을 유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상에 필연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것 역시 자녀에게 문

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순환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세 요인들은 서로에

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은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특정한 시점에서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어서 시간 경과

에 따른 상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종단자료를 이용

한 연구인 경우라도 어머니의 정서 상태, 자녀의 기질, 부부갈등 등의 매개변

인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어머니

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의 예측변인들을 파악하는 것들이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

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

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세 변인간의 상호 역동적 관계와 종단적 인과관계를 파

악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 한다. 특히나, 유아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적응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후 학교 부적응 문제(노보람, 박새롬, 최나야 외 2018; 최보윤, 곽노

의, 2006), 청소년기의 비친사회적 행동(Schwartz & Zamboanga, 2007) 등 이

후 아동기나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까지의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바, 이에 본 연구가 조기 개입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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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된다

면 이는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

의 인과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2012년 5차 ~

2014년 7차 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

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양육실태와 요

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

적 자료를 국가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아동패

널의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은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수집되었으

며 2006년 모형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매해 종단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2015년 8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고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한

국아동패널. http://panel.kicce.re.kr).

본 연구에서는 2012년 5차 ~ 2014년 7차 패널데이터 가운데 어머니와 그 자

녀로,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 모두 응답한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제

외한 분석 사례수는 총 1,433명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48개월 ~ 79개월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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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모 양육행동

모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

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통제적 양육

행동과 온정적 양육행동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

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 점수만을 사용

하였다. 5차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66, 6차는

Cronbach α=0.835, 7차는 Cronbach α=0.852였다.

나. 모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Scale)

모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

위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2007년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확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

한 죄책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 도구에서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이 총12문항이었으나, 예비조사 결과 그 중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는 문항은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

으로 보고되어 패널조사에서는 이를 제외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

도는 5차 Cronbach α=0.888, 6차 Cronbach α=0.876, 7차 Cronbach α=0.876였

다.

다.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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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nbach 와 Rescorla(2000)의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1.5-5)를 오경자·김경아(2009)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

준화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8개의 하위 척도(증후군 척도 7개, 기타 척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후

군 척도는 다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문제, 총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본 연

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소

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말하며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하위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외현화 문제는 주의력 문제, 공격적인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

으로, 주의집중 문제와 공격행동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2점의 Likert 3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

의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3개년도 신뢰도는 5차 Cronbach α

=0.800, 6차 Cronbach α=0.821, 7차 Cronbach α=0.813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인과적 상호영향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

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하나의 시점[t]값이 이전 시점[t-1] 값

으로 설명되는 자기회귀모형과 한 시점[t]의 어떤 변인의 값이 다른 시점[t-1]

의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그 관계를 검

증할 수 있다(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원상희, 20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허용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정성 계수의 크

기가 증가하고 적합도 지수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반복측정으로 인한 오차 간

공분산을 모형에 반영하였다(Pitts, West & Tein, 1996). 본 연구의 모형검증

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3.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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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모 온정적 양육행동

5차 21.92 3.24 -.05 .18

6차 22.03 3.21 -.08 .31

7차 21.79 3.23 -.23 .61

모 양육스트레스

5차 30.21 7.21 .05 -.03

6차 29.20 6.785 .06 .20

7차 28.30 6.84 .15 .19

문제행동

내재화

5차 8.46 6.50 1.20 2.05

6차 7.45 6.36 1.45 3.19

7차 6.70 6.01 1.38 2.40

외현화

5차 7.85 5.85 .73 .01

6차 6.40 5.53 1.07 .91

7차 5.60 5.23 1.23 1.53

Ⅲ.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왜도의 경우 절대값 기준으로 3이

하, 첨도는 10이하인 경우 자료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한다는 기준(Kline, 2005)

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5차년도 조사에서 7차년도 조사까지의 측정변인은 모

두 정상적인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모 온정적 양육행동, 모 양육스트레스, 문제행동의 기술통계치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간 관계는 모두 유의확률 p<.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역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양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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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6차 7차

1 2 3 4 1 2 3 4 1 2 3 4

5

차

1 1

2 -.55*** 1

3 -.20*** .28*** 1

4 -.26*** .31*** .70*** 1

6

차

1 .65*** -.38*** -.17*** -24** 1

2 -.43*** .68*** .29*** .30** -.44** 1

3 -.18*** .26*** .55*** .40** -.18** .36** 1

4 -.25*** .28*** .41*** .58** -.28** .37** .72** 1

7

차

1 .60*** -.41*** -.17*** -.21* .60** -.43** -.24** -.29** 1

2 -.43*** .63*** .25*** .29** -.38** .67** .30** .35** -.54** 1

3 -.18*** .25*** .55*** .41** -.17** .31** .64** .49** -.25** .31** 1

4 -.25*** .29*** .40*** .55** -.25** .34** .47** .64** -.29** .38** .72** 1

트레스가 감소하고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도 감소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모 온정적 양육행동, 모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p<.05, **p<.01, ***p<.001

1 온정적 양육행동 2 양육스트레스 3 내재화(문제행동) 4 외현화(문제행동)

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가. 모형설계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종

단적인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자기회귀교차지연모

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서로 내재된 경쟁 모형의 순차적 비교를 통해 최적

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최적의 모형 선택을 위해

기본모형(모형1), 측정 동일성(모형2, 모형3, 모형4), 경로 동일성(자기회귀계수

에 대한 경로 동일성: 모형5, 모형6, 모형7,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모형13),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14,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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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15, 모형16)을 검증하였다. 경쟁모형의 순차적 비교는 <표 3>과 같다.

[그림1] 모온정적양육방식, 양육스트레스, 자녀의문제행동간의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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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분 내 용

기본모형 모형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2

모형3

모형4

각 잠재변인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한

제약을 가한 모형

경로

동일성

검증

모형5

모형6

모형7

각 잠재변인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8

모형9

모형10

모형11

모형12

모형13

각 잠재변인에 대한 각 잠재변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

모형14

모형15

모형16

각 잠재변인 간의 오차 공분산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표 3> 경쟁모형의 순차적 비교표

나. 적합도 검증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인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16개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16개의 각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판단기준으로 χ²값과 절대적합지수

RMSEA, 중분적합지수 CFI, TLI 값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χ²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05) 이상일 때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χ²값은 표본크기

에 민감하여 RMSEA, CFI, TLI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CFI, TLI는 .9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하일 때는 보통 적합도임을 의미한다(우종필,

2017). 이어서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는 동일성 검증을 모두 충족한 최적 모형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적 모형 및 경쟁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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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χ² 차이검증(△χ²)과 아울러 CFI차이검증(△CFI) 및 RMSEA차이검증(△

RMSEA)을 함께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χ²값을 이용한 차이검증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CFI, RMSEA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CFI

차이 값이 .01이상이 아니어야 하고(Cheung & Rensvold, 2002), RMSEA 차이

값이 .015이상이 아닌 경우(Chen, 2007), 모형 간 동일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

로 해석한다.

먼저,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를 보면, 기본모형인 모형1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요인 적재치(a1, a2)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

형2는 χ²차이가 유의하나(△χ²(△df)=14.237(4), p<.05), CFI 및 RMSEA 값

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3의 비교(△χ²(△

df)=10.749(4), p<.05)에서 x²의 차이가 유의하나 CFI 및 RMSEA 값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형3과 모형4의

비교에서는 χ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 및 RMSEA 값에서

의 차이도 크지 않아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성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은 시간의 흐름과 관

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점의 변인이 이후 시점의 같은 변인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

성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4와 모형5를 비교했을 때 χ²의 차이가 유의하나

(△χ²(△df)=14.184(1), p<.05), CFI 및 RMSEA 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모형

5와 모형6을 비교해보면, χ²의 차이(△χ²(△df)=0.023(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CFI 및 RMSEA 값에서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며 모형6과 모형7의

χ²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 및 RMSEA 값에서도 큰 변

화량이 보이지 않아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시점의 변인이 다른 시점의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교차회귀계수

에 관련한 경로동일성을 살펴보았다. 모형7과 모형8을 비교하면 χ²의 차이가

유의하나(△χ²(△df)=6.379(1)), CFI 및 RMSEA 차이 값이 크지 않았다. 모형8

과 모형9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χ²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χ

²(△df)=0.067(1)), CFI 및 RMSEA 의 차이 값도 크지 않아 동일성이 확인되었

다. 모형9와 모형10의 차이(△χ²(△df)=8.728(1)), 모형11과 모형12의 차이(△χ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409

모형 x² df TLI CFI RMSEA △x² △df △CFI

기본모형 모형1 624.083*** 201 .976 .984 .038 - - -

측정

동일성

검증

모형2 638.32*** 205 .976 .983 .038 14.237** 4 0

모형3 649.069*** 209 .976 .983 .038 10.749* 4 0

모형4 649.123*** 211 .976 .983 .038 .054 2 0

경로

동일성

검증

모형5 663.307*** 212 .975 .983 .039 14.184*** 1 .001

모형6 663.33*** 213 .976 .983 .038 .023 1 .001

모형7 664.026*** 214 .976 .983 .038 .696 1 0

모형8 670.405*** 215 .975 .982 .038 6.379* 1 .001

모형9 670.472*** 216 .976 .982 .038 .067 1 .001

모형10 679.2*** 217 .975 .982 .039 8.728** 1 .001

²(△df)=5.129(1))는 유의하나, CFI 및 RMSEA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형

10과 모형11, 모형12와 모형13의 차이는 각각 △χ²(△df)=0.073(1), △χ²(△

df)=0.395(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 및 RMSEA값의 변화량에

차이도 크지 않아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역시 확인하였다. 이는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교차 지연적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

오차공분산 동일성 제약조건을 더하여 간명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모형13과

모형14, 모형14와 모형15의 △χ²는 각각 △χ²(△df)=6.442(1), △χ²(△

df)=8.274(1)로 유의하나, CFI 및 RMSEA의 차이 값이 .01을 초과하지 않았고,

모형15와 모형16을 비교하면, △χ²(△df)=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FI 및 RMSEA 값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오차공분산의 동일성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인 간 영향력은 시간변화에 따른

우연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16개 모형에 대한 검증에서 χ²검증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결

과가 있었으나, CFI 및 RMSEA 등의 다른 적합도 지수에서는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표4>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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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1 679.273*** 218 .976 .982 .038 .073 1 .001

모형12 684.402*** 219 .975 .982 .039 5.129* 1 .001

모형13 684.797*** 220 .976 .982 .038 .395 1 .001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

모형14 691.239*** 221 .975 .982 .039 6.442* 1 .001

모형15 699.513*** 222 .975 .982 .039 8.274** 1 0

모형16 699.513*** 223 .975 .982 .039 0 1 0

*p<.05, **p<.01, ***p<.001

다. 구조계수 추정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그

리고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시간 흐름에 따른 양상과 세 변인 간의 종단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16의 구조

계수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를

확인한 결과, 5차 년도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6차(β=.646, p<.001), 7차 년도(β

=.650, p<.001)에 이르기까지 유의한 영향력이 발휘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어

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양육스

트레스 역시 5차 년도에서 6차(β=.651, p<.001) 7차 년도(β=.621, p<.001)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의 문제행동 5차도 6차(β

=.562, p<.001), 7차 년도(β=.604, p<.001)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

하고 안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변인 간 관계에 대한 회귀계수 및 유의확률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 상보적인 영향관계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변화에 따른 영향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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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C.R

온정적 양육행동5차 → 온정적 양육행동6차 .646 .646*** .021 31.468

양육스트레스5차 → 양육스트레스6차 .621 .651*** .020 31.452

문제행동5차 → 문제행동6차 .561 .562*** .019 28.838

온정적 양육행동5차 → 양육스트레스6차 -.077 -.069*** .022 -3.582

온정적 양육행동5차 → 문제행동6차 -.105 -.043** .051 -2.088

양육스트레스5차 → 온정적 양육행동6차 -.051 -.060** .018 -2.800

양육스트레스5차 → 문제행동6차 .219 .105*** .047 4.684

문제행동5차 → 양육행동6차 -.035 -.086*** .007 -4.782

문제행동5차 → 양육스트레스6차 .050 .109*** .008 6.358

온정적 양육행동6차 → 온정적 양육행동7차 .646 .650*** .021 31.468

양육스트레스6차 → 양육스트레스7차 .621 .621*** .020 31.452

문제행동6차 → 문제행동7차 .561 .604*** .019 28.838

온정적 양육행동6차 → 양육스트레스7차 -.077 -.069*** .022 -3.582

온정적 양육행동6차 → 문제행동7차 -.105 -.046** .051 -2.088

양육스트레스6차 → 온정적 양육행동7차 -.051 -.058** .018 -2.800

양육스트레스6차 → 문제행동7차 .219 .108*** .047 4.684

문제행동6차 → 온정적 양육행동7차 -.035 -.086*** .007 -4.782

문제행동6차 → 양육스트레스7차 .050 .108*** .008 6.358

<표 5> 최종모형(모형16)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이후 시점

의 양육스트레스(β=-.069, β=-.069)에 유의확률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이후 시점의 자녀 문제행동(β=-.043, β=-.046)에 부적인 영

향을 미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정도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인 온정적 양육행동(β

=-.060, β=-.058)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적 영향력을 미쳐,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자녀 문제행동

(β=.105, β=.108)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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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β=-.086, β

=-.086)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어머니

의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은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전 시점의 자녀의

문제행동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β=.109, β=.108)에 정적 영향

력을 미치고 있어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p<.05, **p<.01, ***p<.001,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정적 관계 →부적 관계

[그림 2]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구조계수

종합하면, 총 3개 년도에 걸친 세 변인 간의 종단적이며 상보적인 인과관계

는 [그림 2]에서처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이후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었고, 이후 시점의 자녀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 역시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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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쳤으며 이후 시점의 자녀 문제

행동에는 정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의 문제행동은 이

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력을 유지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정적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즉, 어

머니의 양육방식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은 서로에게 예측적

변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 변인이 되기도 하면서 유의한 상보관계를 형성하

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그

리고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또한 그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유

아기는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을 많이 받는 시기로,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어머니의 부모역할은 양

육행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

낼 수도 있고,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역시 유아의 문제행동 발생 및

증감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부모 자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

가 아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양방향적 관계로, 서로의 선행요인과 결과

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요인은 고정적이고 불변한 것이 아니라, 서

로의 영향에 의해 가변적이어서 이 세 요인 간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띄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유아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인 적응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이후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조기개입을 통해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5차~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

형의 종단적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연구 결

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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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이 시간이

경과함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아동패널의 5차~7차

년도까지 3년 동안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

녀의 문제행동이 각각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

이 경과함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의 안정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문영

경, 2014;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7; 김영미, 송하나, 2018; 송민영, 류성언,

이쁜새, 2017)와도 일치한다. 이는 세 요인 모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변

하지 않는 속성임을 시사하는 바,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

할 수 있는 양육행동을 부모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양육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찬가지로, 유아의 문제행동 역시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원천적으로 문제발

생을 억제하거나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

관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지를 분석한 결과,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행동은 이후 시기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방식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시기의

온정적 양육행동에는 부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에는 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

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후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적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자녀의 문제행동 증가

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시간변화에도 유지되었다. 자녀의 문

제행동은 이후 시기의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양육스트레

스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이후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적어지고,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관계역시 시간의 흐름에도 지속되었다. 즉,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세 변인 간에는 상보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415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관

계임을 확인함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강조하고 양육스트레스

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살펴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가운데 어머니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러나 점차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개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좀 더 오랜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을 경우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

가 자라면서 부모에 의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는 이

후 연구들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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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among Warm

Parental Behavior, Parental Stress of mother with young

child and Problem Behavior

Eunhee Ba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warm parental

behavior, parental stress of mother with young child and problem behavior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I analyzed the data from the waves 5 to the

waves 7 in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 including 1,433 mothers with from the

48 months to 79month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arm parental behavior, parental

stress and problem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ver time in the total 3

wave data. Second, previous warm parental behavior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subsequent parental stress and problem behavior. And previous parental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statistically on subsequent parental stress but a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on subsequent problem behavior. Previous problem behavior had

a negative effect statistically on subsequent warm parental behavior, whereas had

a positive effect statistically on subsequent parental stress.

There wer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among warm parental behavior,

parental stress of mother with young child and problem behavior

Key words: warm parental behavior, parenting stress, problem behavior,

longitudinal stud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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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토론문

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유아기 자

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핀 연구로서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

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연령

대가 어린 자녀를 가졌을 시기를 연구해온 반면,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

하여, 자녀가 만 4세에서 6세에 걸쳐 발달하는 동안의 해당 변인을 살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부분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서 일과시간의 중요한 부분을 보내고, 점차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이기로 접어들게

된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고, 직접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기 및 초기 유

아기에 비해,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할 수 있으며, 어머니와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감소하고,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정을 넘어서 또래 또는 교사를 포함한 다

른 성인 간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스트레스, 그리고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의 절대적

수준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머니의 온정성 및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

제행동 간의 관계성은 약화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록 자녀가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를 접어드는 시기에도 어머니의 영향력

은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종단연구의 활용을 통해, 어머니의 온정성,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문제행동의

안정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온정성

및 양육스트레스는 3차년도에 걸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이며, 자녀의 문

제행동 역시 그러하다. 이는 어머니의 온정성이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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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동시에, 양육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격의 변인

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장기간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와 자녀를

분류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에는 누적적인(cumulative)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생태적 요인

을 밝혀서, 조기 개입 및 지원의 가능성을 밝히는 연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반면 이후의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첨언할 사항 역시 존재한다. 첫째,

자기회귀교차지원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어머니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설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다소 미흡한 측

면이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온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으나, 반대의 방향 역시 모형에 포함하게 된 배경

에 대한 근거가 강조되어야 한다. 또는 온정성에서 양육스트레스를 향하는 인과적 관

계를 제외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패널자료를 활용함

에 있어, 어머니의 온정성,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문제행동과 잠재적으로 관계되어 있

을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녀

성별, 가구소득 및 어머니 교육수준 등의 통제변인을 포함한 분석을 추후에 제안해보

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이

비교적 유아기 후기에 발견되고 문제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교입

학기라는 발달의 전이기에 내재화 문제행동이 학교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진

만큼, 문제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과관계 강

도의 차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연구의 실증적 의의를 보다 부각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424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증진시

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영향관계가 맞벌이 여부에 따

라 다른지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349 가족(맞벌이가

족 604, 외벌이가족 745)의 아버지, 어머니, 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매개경로모델을 적용

하였고,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는 다집단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아버지 직

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직접효과가 유

의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이

모두 증진되는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다집단분석 결과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가 유의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버

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간접효과는 맞벌이가족에서만 나타났다. 한

편,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가족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증가시켰다. 다집단분석 결과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

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의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아버지의 가

족친화제도 이용 모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전체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친화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끝으로 남

성 대상 가족친화제도의 가치와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아버지 직장, 남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아버지 양육참여, 행복감, 맞벌이 여부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최지은
1)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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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족친화제도는 기혼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등의 휴직제도(leave benefit), 보육시설 등 돌봄 지원제도(care

benefit),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제도(financial benefit), 탄력

근무, 재택근무 등의 업무관리제도(work policy)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안병

철·이숙현·장은미 외, 2005). 한국 정부는 기혼근로자의 일-가족 양립 어려움

이 커지자, 2007년에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정비하고 활성

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저출산 위기가 지속되고 현 정부 국정과

제(71번)로 일·생활 균형이 중점 추진되면서 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

는 남성의 가족 내 역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유급노동, 무급노동 모두에서의

성별 분업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

다. 가족 내 남성의 역할, 특히 돌봄 역할 확대를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

는 가족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의 정착이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

에서 성평등 달성의 핵심으로 지적되고(Ray, Gornick, & Schmitt, 2010), 과거

와 달리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 역시 높게 나

타나기 때문에(Sleebos, 2003)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대부분은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고, 남성은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남성의 가족친

화제도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가족 역할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고 가족친화

제도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개인

의 생활보다 직장을 우선시하기를 요구하는 조직문화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어머니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와 아버지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를 제

외한 모든 가족친화제도를 남녀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책의 전달 과정에서 “모성보호”, “여성정책” 등 여성 중심의 용어가 종종 사용

되고 있고, 개별 기업체에서 남녀 근로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남성들이 자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성의 가족 내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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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비

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0년에 불과 2%였으나 2017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2018). 하지만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나 남성들의 가

족친화제도 이용이 개별 가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다. 이렇게 남성을 위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탐

색하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제도 활성화에 꼭 필요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

거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일-가족 관계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전체의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가족 상호작용(work-family interface)에 대해 많

은 연구자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의 제한으로 인해 일과 가족 간 충

돌하는 요구들이 개인에게 갈등을 야기하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았다(Mullen, Kelley, & Kelloway, 2008).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전향적(prospective) 연구인 Bosma와 동료들의 연구는 직원에게 주어

진 자율성이 적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5년 후에 심장병이 새롭게 발병할 확률이 1.5-1.8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Bosma, Stansfeld, & Marmot, 1998). 또한, 기혼직장인이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록 일-가족 방해가 커짐으로써 가정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이혼의사가 높아지며

신체적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theridge & Lee, 2005). 한

편, 이러한 부정적 결과에서 나아가 일-가족 관계가 개인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었고, work-family facilitation, enrichment,

positive spillover, enhancement 등 다양한 개념들이 일-가족 관계의 긍정적인 측

면으로 논의되고 있다(예: Grzywacz & Marks, 2000).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은 일과 가족생활 간의 관계가 개인과 가

족의 발달 및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 발달하는 개

인이직접 속한환경맥락인미시체계, 미시체계들간의관계인중간체계, 개인이직

접속한맥락은아니지만가족구성원의미시체계와같이간접적으로개인에게영향

을 미치는 외체계, 그리고 사회문화나 규범, 제도와 같이 다른 체계를 둘러싼 커다

란환경인거시체계가개인과끊임없이상호호혜적영향을주고받으면서발달과생

애가 만들어진다(Bronfenbrenner, 1979). 이를 적용하면, 기혼근로자의 두 미시체계

인 직장과 가족생활의 관련성은 중간체계에 해당하며, 기혼근로자의 직장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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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외체계로써 배우자의발달및적응에 영향을준다. 또한, 아동입장에서

부모의 직장은 아동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체계로써 기능한다. 따라서 아버

지의직장의 가족친화수준은아버지에게는중간체계로, 어머니와아동에게는외체

계로 각자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Mullen et al., 2008). 특히

모든가족구성원들의삶은상호의존적이기때문에한가족에게일어난사건이나그

의역할수행은다른가족들의발달과정에도영향을준다(Bronfenbrenner, 1995). 생

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을 결합한 Bronfenbrenner(1995) 후기 이론에서

는 개인의 직장에서의 경험이 가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과거 한국사회에서 기혼 남성 직장의 가

족친화적 수준이 그나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경제상황의 변

화와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일-생활 균형이 강조되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의 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도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와 아버지의 가족생활, 그리고 가

족들의 웰빙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우선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의 가족 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아버지를 위한 가족친화

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않은 영국 아버지

들의 양육시간을 비교한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북유럽 아버지들은 하루 평균

74~84분을, 영국 아버지들은 64분을 자녀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

인이 전일제로 취업했을 경우에는 두 지역 아버지들의 양육시간 차이가 더욱

커졌다(Sullivan, Coltrane, McAnnally et al., 2009). 유럽 여러 나라들의 아버

지를 위한 가족친화제도 수준과 근무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비교연구에서는,

임금보전수준이 높고, 부모 간 양도 불가한 아버지 육아휴직이 제공되고, 어머

니 육아휴직 기간이 짧으며, 가족수당이 큰 국가의 남성들은 자녀가 있을 경우

에 무자녀 남성에 비해 근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Bünning &

Pollmann-Schult, 2016).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도 아버지를 위한 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했던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이후에도 양육

참여 수준이 높았다(Huerta, Adema, Baxter et al., 2014; Nepomnyaschy &

Waldfogel, 2007). 국내의 경우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그의 양육참여 수

준에 대한 양적인 실증연구는 없으며, 몇몇 질적연구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논하였다(강혜경, 2013; 조윤경·민웅

기, 2012). 또한,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인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은 가족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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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들에 비해 영유아기 자녀양육에 더욱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이숙현, 2015).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임으로써 가족의 심리

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국내

외 연구는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할수록 부인과 아동, 그리

고 아버지 자신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해왔

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으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

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산후우울증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이지현, 2005; 손영빈·윤기영, 2011; Sejourne, Vaslot, Beaumé et al.,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활발할 경우, 자녀의 사회, 행동, 심리, 인지 등 모

든 분야의 발달결과가 좋다는 것 역시 일관된 연구결과이다(이에 대한 리뷰는

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et al., 2008). 또한, 아버지가 긴 육아휴직을

이용할수록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Haas &

Hwang,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자신의 웰빙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 역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자녀양육에 활발히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경

우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Eggebeen & Knoester, 2001), 다른 사회적

관계에의 참여도 활발하였으며(Eggebeen, Dew, & Knoester, 2010), 이후 심리

적 웰빙이 더욱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chindler, 2010). 최근의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자녀 출생 후 4-6개월 동안 아버지 뇌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아버지의 우울 감소의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Kim, Rigo,

Mayes, et al., 2014).

하지만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혹은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웰빙 간의

구조적인 영향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은 매우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가족

친화제도가 일하는 기혼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친화

제도의 목적을 저출산 해결이나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 사회적 차원의 것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여 개인 수준의 적응과 웰빙에 미칠 수 있는 가족친

화제도의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어머

니, 아동 등 가족 전체를 포함시킨 연구모델 역시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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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직접적으로, 혹은 그

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웰

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그림 1 참조).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

에 대한 국가적인 자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중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질문한 8차년도 데이터(패널아동 7세)를 이용하였다.

가족친화제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버지 직장 내 6가지 제도의 시행

(남성육아휴직, 여성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

화 관련 프로그램)과 5가지 제도의 이용경험(남성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

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분석하였다. 가족친화

제도의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후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버지에게 사내 가족친화제도

에 대해 질문한 차수는 8차년도가 유일하고, 이용시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횡단설계를 적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과 함께하는 활

동들의 빈도로 측정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정서적 웰빙을 추론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써 주관적인 행복감을 선정하였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

라 아버지의 일-가족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가 아버

지의 양육참여 수준이나 가족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맞벌이가족과 외벌이

가족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웰빙에 유리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림 1]과 같이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도 함께 분

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가?

1-1. 위 영향 관계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가?

2.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

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가?

2-1. 위 영향 관계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가?



430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그림 1〕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응답자 중 아버지가

취업 중인 1,349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이다(맞벌이가족 604, 외벌

이가족 745).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

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

서 2008년부터 매년 수집하고 있는 패널자료이다.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

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중에 출산한 2,078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

으며, 2008년 1차년도 조사 이후 현재 패널아동이 7세, 초등학교 1학년이 된

2015년 8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었고, 이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해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년도 대비 표본 유지율은 2차~8차 각각

91.6%, 94.6%, 97.3%, 97.1%, 97.6%, 97.5%, 98.6%이고, 1차년도 대비 8차년도

의 표본유지율은 74.3%이다. 각 차수 조사에서 아동, 어머니, 아버지, 유아교육

기관 혹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육아지원서비스, 지역

사회, 육아지원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들을 조사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대상 조사에서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된 8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버지가 생계부양자인 외벌이가족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취업 혹은 학업 중인 맞벌이가족 아버지는 일-가족 관

계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가정하여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

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kor/index.jsp) 에서 2018. 9. 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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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변수
가.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패널 8차년도 아버지용 설문 중,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사내 시행 여부와

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시행 여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여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의

총 6가지 제도의 시행 여부로 파악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일부개

정) 제19조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의미한다. 가족돌봄휴직이

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

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며,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재

택 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대체인력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에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직장교육프

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각 제도를 아버지들의 회사에서 시행할 경우 1, 시행하

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한 결과를 합산하였다(점수범위 0~6). 이용 여부는

“여성 육아휴직”을 제외한 5가지 제도(남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

제, 대체인력풀,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각각을 아버지들이 이용했을 경우 1

로 코딩하였고, 시행 중이지만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대상이 아님”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0으로 코딩한 뒤

5가지 제도의 값을 합산하였다(점수범위 0~5).

나. 아버지 양육참여

매개변수인 아버지 양육참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아버지용 설문에서 사

용한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 중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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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공동활동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http://nces.ed.gov/ecls/kin

dergarten.asp). 아버지에게 자녀와 함께 10가지 행동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

마나 자주 했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다, 집안일을 아이와 함께한다). 전혀 하지 않음(1), 1~2번(2), 3~6번(3), 매일함

(4) 으로 코딩한 후 10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

버지가 자녀와 적극적으로 여러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양육참여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88이었다.

다.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

종속변수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사

용한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subjective happiness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7점 리커트척도,

아동에게는 4점 리커트척도로 각자 자신의 행복감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부

모용 예: 전반적으로 나는 (1)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7)아주 행복한 사람이

다; 아동용 예: 보통 나는 (1)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 (4)매우 행복해요). 아동

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 ☹ 와 같은 표정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는 아버지 .88, 어머니 .89, 아동 .69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처음으로 아동에게 행복감을 직접 응답하게 하였는데, 표정 그림을 추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낮은 신뢰도가 나타난 것은 7세 아동의 언어이해능

력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 및 표현능력의 편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소들의 가외효과

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아버지 행복감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고, 어머

니 행복감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으며, 아동

행복감에는 아동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하였다. 매개변수인 아버지

양육참여에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의 연령과 교육수준, 8차년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그리고 8차년도의 총 자녀 수를 통제하였다. 어머니의 취

업 여부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을 구분한 다집단분석에서는 집단 구분변

수와 같기 때문에 통제변수에서 제외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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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1) ~ 대학원 졸업(7)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

우 1, 취업과 학업 모두 하지 않는 경우 0으로, 아동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코딩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백만원 단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변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는 SPSS

24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 1, 2에서 제시한 연구모델 분석에는 MPlus

8(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이용하였다. 우선 전체 연구대상으로 매개

경로모델(mediation path model)을 적용하여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

행 및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

적으로, 혹은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

(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분석에서는 자유추정모델에서 두

집단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같게 고정한 뒤 두 모델의 X2값의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할 경우 집단 구분변수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Keith,

2014). 결측값 처리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은 완전제거법이나 평균대체법

에 비해 덜 편향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Enders & Bandalos,

2001).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지수를 확인하였다. RMSEA는 0.06 이하, CFI와 TLI는 0.95이상인 경

우 적합도가 좋다고 본다(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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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들은 6개 가족친

화제도 중 평균 1.77개의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시행

중인 가족친화제도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38.7%, 1개인 경우가 19.0%, 2개인

경우가 11.9%이었고, 3~6개가 시행 중인 경우는 각각 10% 미만이었다. 아버지

들이 이용한 가족친화제도는 5개 중 평균 0.18개에 불과하였고, 90.1%인 대부

분의 아버지들이 이용한 가족친화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버지 직장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 수와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의 평균값은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는 1~4점 범위 중 평균 1.89점으로, 아버지들이 자녀

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빈도가 1주일에 1~2번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

벌이가족보다 맞벌이가족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지만,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감은 1~7점 범위 중 평

균 5점 초반대로 나타났고, 아동의 행복감은 1~4점 범위 중 평균 3.21점이었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평균적으

로 2-3년제 졸업과 4년제 대학 졸업의 중간 수준이었다. 맞벌이가족이 외벌이

가족에 비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

아 비율이 유사하였고, 평균 자녀 수는 약 2.19명으로, 맞벌이가족이 외벌이가

족에 비해 유의하게 자녀 수가 적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466만원이며, 맞

벌이가족이 외벌이가족에 비해 유의하게 소득수준이 높았다.

<표 2>에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각각 연구변수의 상관관계를 제시하

였다. 아버지 직장에서 시행하는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

족 모두에게서 아버지가 이용한 가족친화제도 개수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었다. 가족친화제도 시행 개수는 맞벌이가족만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의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아버지가 이용한 가족친화제도

개수는 외벌이가족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맞벌이가족에게서는 아버지의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공통되게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과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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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였다.

〈표 1〉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집단 간 차이

변수
전체

맞벌이가족

(n = 604)
외벌이가족

(n = 745) P1)

M (SD) M (SD) M (SD)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개수(0-6)
2)
1.77 (1.97) 1.75 (2.00) 1.78 (1.94)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개수(0-5) 0.18 (0.67) 0.18 (0.69) 0.18 (0.65)

부 양육참여(1-4) 1.86 (0.48) 1.89 (0.50) 1.83 (0.47) *

부 행복감(1-7) 5.29 (1.00) 5.27 (1.03) 5.30 (0.97)

모 행복감(1-7) 5.27 (1.03) 5.32 (1.02) 5.23 (1.04)

아동 행복감(1-4) 3.21 (0.54) 3.22 (0.53) 3.20 (0.54)

부 연령 40.30 (3.94) 40.38 (4.07) 40.23 (3.82)

부 교육수준(1-7) 5.37 (0.99) 5.40 (0.97) 5.35 (1.00)

모 교육수준(1-7) 5.21 (0.92) 5.33 (0.93) 5.11 (0.91) ***

아동 성별(1=남,0=여) 0.51 (0.50) 0.50 (0.50) 0.52 (0.50)

자녀 수 2.19 (0.67) 2.15 (0.64) 2.22 (0.68) *

월평균 가구소득(백만원) 4.66 (1.98) 5.25 (1.97) 4.18 (1.86) ***
* p < .05, *** p < .001.

주 1)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임.

2) 괄호 속 숫자는 점수 범위를 의미함.

〈표 2〉연구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부직장가족친화제도시행 　 .38
**
.14
**
.15
**
.07 .03 -.02 .23

**
.23
**
-.01 .02 .16

**

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33
**
　 .08 .09

*
.06 -.02 .01 .05 .06 .03 .00 .07

3. 부 양육참여 .02 .08
*

　 .33
**
.16
**
.14
**
-.04 .05 .05 -.06 .01 .02

4. 부 행복감 .06 .03 .31** 　 .40** .04 -.03 .15** .13** -.03 -.03 .15**

5. 모 행복감 .01 .03 .22** .45** 　 .05 .02 .11** .13** .02 -.04 .18**

6. 아동 행복감 .00 .02 .13** .08* .11** 　 -.05 .02 .04 -.16** .04 .01

7. 부 연령 -.01 -.03 .01 -.02 .00 .01 　 .00 .00 -.02 .18** .02

8. 부 교육수준 .09* -.05 .10** .16** .12** .06 .16** 　 .65** -.04 -.13** .31**

9. 모 교육수준 .08* -.05 .09
*
.15
**
.12
**
.07 .08

*
.58
**

　 -.08 -.11
**
.38
**

10 아동 성별(1=남,0=여) .05 -.01 .04 .06 .04 -.17
**
.01 .04 .04 　 -.01 -.06

11. 자녀 수 .05 .03 -.05 .01 -.02 -.08
*
.07 -.02 -.02 -.05 　 -.06

12. 월평균 가구소득 .05 -.02 -.01 .06 .08
*
.01 .08

*
.26
**
.25
**
-.03 .01 　

* p < .05, ** p < .01.

주: 대각선 상단은 맞벌이가족(n = 604), 대각선 하단은 외벌이가족(n = 745)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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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전체 연구대상으로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

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3> 좌측 “전체” 열에 제시하

였다. 모형적합도는 X2 = 17.78(df = 18, p = .47), RMSEA .00 (90% confidence

interval .00-.02), CFI 1.00, TLI 1.00로 우수하였다.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에서 가족친

화제도를 많이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어머

니와 아동의 행복감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버지 직장의 가족

친화제도 시행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행복감을 각각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

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버지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 아동 행복감을 각각 높

이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우측 열에 제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의 모형적합도 역시 X2 = 28.75(df = 30, p = .53),

RMSEA .00 (90% confidence interval .00-.03), CFI 1.00, TLI 1.01로 우수하였다. 다집

단분석에서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맞벌

이가족의 경우 아버지 직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아버지 양육참여는 아버지의 행복감, 어머니의 행복감, 아동

의 행복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관계는 간접경로

에 대한 유의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벌이가족의 경

우 아버지 양육참여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맞벌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아버지 양육참여를 통한 간접적

인 영향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에서 다르게

나타난 결과인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두 집단에 같게 고정한 결과, 기존의 자유추정모델과 X2값이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X2 = 5.19, △df = 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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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전체
다집단분석

맞벌이가족 외벌이가족　

부 교육수준 →

부 행복감

.09
***

.08
*

.10
**

가구소득 → .06
*

.11
**

.04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06
*

.07 .04

부 양육참여 → .30
***

.31
***

.30
***

모 교육수준 →

모 행복감

.06
*

.05 .06

가구소득 → .11
***

.16
***

.06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01 .01 .00

부 양육참여 → .18
***

.15
***

.21
***

아동성별 →

아동 행복감

-.17
***

-.16
***

-.18
***

가구소득 → .00 .00 .00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01 .01 .01

부 양육참여 → .14
***

.13
**

.14
***

부 연령 →

부 양육참여

-.12 -.04 .00

부 교육수준 → .07
*

.02 .10
*

자녀 수 → -.02 .02 -.05

어머니 취업여부 → .06
*

- - - -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07
*

.14
**

.01
간접효과

부 직장 가족친화제도 시행 → 부 양육참여

→ 부 행복감 .02 * .04 ** .00
→ 모 행복감 .01

*
.02

*
.00

→ 아동 행복감 .01 * .02 * .00
* p < .05, ** p < .01, *** p < .001.

3.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
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전체 연구대상으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

복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표 4> 좌측 “전체” 열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X2 = 19.10(df = 18, p = .39), RMSEA .01 (90% confidence interval

.00-.03), CFI 1.00, TLI 1.00로 우수하였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버지, 어

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

두의 행복감을 각각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경로는 간접효

과에 대한 유의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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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버지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

아동 행복감을 각각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우측 열에 제시하였다. 다집단분석의 모형적합도 역시 X2 = 29.69(df = 30, p = .48),

RMSEA .00 (90% confidence interval .00-.03), CFI 1.00, TLI 1.00로 우수하였다. 아버

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에 같

게 고정하여 분석한 모델은 자유추정모델과 X2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X2 = 0.03, △df = 1, p > .05). 이는 맞벌

이 여부에 따라 집단을 나눈 다집단분석 모델보다 전체 연구대상을 이용한 모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의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전체
다집단분석

맞벌이가족 외벌이가족　

부 교육수준 →

부 행복감

.10
***

.09
*

.09
**

가구소득 → .06
*

.10
**

.08
*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04 .05 .02
부 양육참여 → .31 *** .32 *** .30 ***

모 교육수준 →

모 행복감

.07 * .06 .05
가구소득 → .11

***
.14

**
.12

**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03 .03 .02
부 양육참여 → .18

***
.15

***
.21

***

아동성별 →

아동 행복감

-.17
***

-.15
***

-.18
***

가구소득 → .00 .01 .02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01 -.03 .01

부 양육참여 → .14
***

.14
**

.14
***

부 연령 →

부 양육참여

-.02 -.04 -.00
부 교육수준 → .08

**
.05 .10

**

자녀 수 → -.02 .02 -.05
어머니 취업여부 → .06 * - - - -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08 ** .08 .08 *

간접효과

부 가족친화제도 이용 → 부 양육참여

→ 부 행복감 .02
**

.02 .03
*

→ 모 행복감 .01 ** .01 .02 *

→아동행복감 .01
*

.01 .01
*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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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최근 한국의 저출산 심화와 일-생활 균형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가 주목받고, 특히 남성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

를 통한 실증적인 증거는 국내에서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7세 아동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

화제도 시행 정도와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

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 아버지 직장에서는 제시

된 6개의 가족친화제도 가운데 평균 1.77개를 시행하고 있었고, 5개의 가족친

화제도 가운데 아버지들은 평균 0.18개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된 가족

친화제도 중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8.7%이고, 지금까지 이용

한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90.1%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들이 다니는 직

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정도와 아버지들의 이용 정도 모두 낮은 편이었다. 연

구문제 1 분석 결과,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은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아버지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켰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의 행복감을

각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족과 외벌이가족을 구분하여 다집

단분석을 한 결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

지 양육참여가 가족의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맞벌이가족과 외벌이

가족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가족의 행복감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아

버지 양육참여를 높임으로써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간접적

인 영향은 맞벌이가족에서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분석 결과, 아버지의 가족

친화제도 “이용”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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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집단분석 결과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맞

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가족의 행복감에 간접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이나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그의 양육참여 수준 간의 관련성과(Huerta et al., 2014; Sullivan et al.,

2009),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가족의 웰빙 간의 관련성(Sarkadi et al., 2008;

Schindler, 2010; Sejourne et al., 2012)은 서양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임

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족 모두의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는 점과, 연구모델에 아버지, 어머니, 아동 모두를 포함함으로써 가족을 전체적

인 체계로써 접근하였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상황이라는 가족의 맥락을 고려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유의미하게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맞벌이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직접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제도가 잘 갖추어진 가족친화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버지

의 양육참여 및 가족 전체의 정서적 웰빙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

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버지만 취업 중인 외벌이

가족에게는 현재 전업모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직장의 제도 시행 상황보다는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직접 이용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 양육참여

의 증가를 가져와 가족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직접적인 가족친화제도 이용 경험은 맞벌이 여부와 관련 없이

가족구성원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웰빙을 위해서 전반적인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노력과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가족친화제도”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한다. 일각에서는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혹은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로 이용하게 되므로) 유급노동에서 여성을 더욱 떠나게 만들거나 낮

은 보상을 받게 하는 등 성차별적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Moss와 Deven(1999)는 이미 성평등이 달성되지 않은 사회라면, 육아휴직

제도는 제도가 의도한 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였고, 유연노동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의 성차별적 효과가 지적되기도 하였다(홍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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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지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휴가는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

를 심화시키지만,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제도는 이를 완화시킨

다는 국가비교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원숙연·이동선, 2012), 남성의 가족친화

제도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갖는 차별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 추가적으로 어머니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상황은 가족의 행복감에 직·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직장보다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

화제도 시행 상황이 맞벌이가족의 행복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 지금까지 남성 대상 가족친화제도의 중요성은 주로 성평등 차

원에서 강조되어 왔는데(원숙연·이동선, 2012; 홍찬숙,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가족구성원 개인 수준의 정서적 웰빙을 위해서도 남성근로자의 직장생활

과 일-가족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일과 가족생활

의 균형은 여성근로자만이 아닌, 남녀 모든 근로자, 그의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남성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가족 모

두의 웰빙에 이롭다는 본 연구 결과는, 지금과 같이 가족친화제도가 여성에게

편중되어 이용되는 상황일수록 남성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성정책’이

라는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 및 전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러 가족친화제도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도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모의 일-가족 양

립과 아동의 웰빙 모두를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Gornick & Meyers, 2003). 특히 남성들이 가족역할에 참여할 시간을 지원하

는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을

위한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

킴으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들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맞벌

이 여부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을 유

의하게 높이는 영향관계가 강력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 양육참

1) 본 연구모델에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대신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 시행을, 아

버지 양육참여 대신 어머니 양육참여를 투입하였다(N = 599). 다만, 가족친화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직장에 다녔던 어머니들은 이전에 경력단절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어머

니가 취업 중인 맞벌이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본 분석의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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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가족 모두의 웰빙을 위하여 어린

자녀를 둔 남성들의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런데 남성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경영계의 부정적인 시각이다(예: 황인철, 2006).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

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기업의 유지와 발전 측면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김혜원

(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 간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기업성과의 다양한 지표들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유연근무제도와 단시간근무제도는 노동생산성을 유의하

게 증가시켰고, 전체 가족친화제도가 늘수록 이직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

업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중에게도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이 가

족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알리고, 가족친화제도가 남성근로자에게 주

어진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가 가족 전체의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의 전반적인 가족친화 수준이나 아버지들의 가족친화제도 이

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제도의 시행여부 혹은 이용여부를 합

산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개별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도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행여부” 응

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응답자에 따라 법정 제도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는 의미로 시행한다고 응답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의 회사에서 해당 제도

를 사용한 전례가 있거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시행한다고 응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예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아버지 직장

에서 36.1%만이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1), 이용한 경우는 4.7%에 불과하

였기 때문에 전자로 생각한 응답자는 많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

1) 본 연구대상의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알 수 없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체 임금

근로자의 71.2%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2017.8. 기준) 남성 육아휴직이 시행 중이라

는 응답 36%는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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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시행 상황을 비롯한 직장의 가족친화 수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횡단설계를

적용하였으므로 종단설계를 적용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엄밀하

게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

는 여러 요인들 통제하였지만 추후에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아버지의 근무시간은 그의 양육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도

알려져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에 질문하지 않아 통제하지 못하였고, 가

족친화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아버지들의 비율이 작다는 점도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위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직장의 가족

친화제도의 시행과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증가시켜 아버지, 어머

니, 아동 모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친

화제도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맞벌이 여

부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다른 두 가족집단의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중요한 실증적, 과학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도의 사용이 보장되는 직장문화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특정 상황의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에서 나아가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축과 일-생활 균형이 도모

된다면 가족 및 모든 개인의 웰빙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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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Friendly Policies in Fathers' Workplac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The Role of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and Dual- versus Single-Earner Families

Jieun Choi

The study aimed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potential beneficial effects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fathers’ workplace on family members’ wellbeing by

examining whether the presence of diverse family-friendly policies and fathers' use

of such policies would affect fathers’, mothers’, and children’s perceived happines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enhanced paternal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Moderating role of whether dual- or single-earner families was also examined.

Fathers, mothers, and their 7-year-old children from 1,349 families (604 dual-earner

families, 745 single earner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8
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using mediation path models. Additionally,

multigroup analyses were applied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betwee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in the proposed models. Findings showed that the number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father's workplace directly led to increased happiness

in fathers. The number of family-friendly policie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which in turn led to increased subjective

happiness in fathers, mothers, and children.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s of the number of family-friendly policies were not significant among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and it’s indirect effects through enhanced

paternal involvement were significant among dual-earner families. Thes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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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wo group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lthough the direct effects of

fathers' use of family-friendly policies were not significant, it significantly enhanced

fathers’, mothers’, and children’s subjective happiness via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confirming the significant role of paternal

involvement as a mediator.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e moderating role of

whether dual- or single-earner families were not significant, which means the

indirect effects of fathers’ use of family-friendly policy were significant regardless

of whether dual- or single-earner families. These overall findings indicated the

implementation as well as utilizat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fathers' workplace

have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ntire family members. Efforts

to facilitate family-friendly policies for men and their values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Fathers' Workplace, Family-Friendly Policies for Men, Paternal

Involvement with Children, Subjective Happiness, Dual- versus

Single-Earner Families



450 제9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토론문

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가족 양립을 위해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근 정책의 효과를 검증

한 연구로써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라 사료 된다. 먼저, 본 연구

의 주요한 의의 및 장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및 성평등 정책 효과를 그동안과는 달리 남성의 가족 내 역할,

즉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모델(dual-earner, dual-carer model)에 근거하여 접

근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친화제도의 대부분이 여성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

으며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대중의 관점과 직장 관리자의 관

점을 역으로 바꾸는데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와 달리 교육과 교육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남성의 가족 내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 되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들은 6개의 가족친화제도 중

자신의 직장에서 평균 1.77개의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고, 5개 가족친화제도 중

평균 0.18개만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수는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이 유사하였다. 이는 현재 가족 내 남성의 돌봄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행 수준이 매우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며, 또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예고한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 모형을 수립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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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생태학 이론과,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버지 직

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아버지 양육참여

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제시했지만,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횡단설계를 했다는 점에 본 연구 결과의 주요한 한계점이다. 물론,

통계 자료로 활용한 아동패널 데이터 중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내용이 포함된 것인 8

차년도가 유일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설계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차년도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시 검

증되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한 공동

활동의 정도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 변인을 활용하였

는데,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라는 변인 중 매우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아동과의 상호작용 외의 다양한 측면이 매우 많은 바,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다루었다고 하기엔 매우 제한점이 많다고 사료 된다.

세 번째 아쉬운 점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선행연구 탐색

및 이론적 접근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물론, 맞벌이 여

부가 아버지의 일-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

은 경우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되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어머니,

아동 등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이 매우 의의

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계 되어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의 실행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로 활용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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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교실 참여가 사교육 및일-양육 양립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발표 <제2주제> 아동발달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매개효과를 중심으로/박명희
	“아동의 인지능력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언어능력,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문/성지현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이희정
	“유아 및 아동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초등학생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구/김태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 각 집단에서 모의 언어자극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종단적 영향 연구” 토론문/김수진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홍민기
	“학령전기 말소리장애 아동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토론문/김재옥(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언어치료교육전공 교수)


	주제발표 <제3주제> 아동건강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한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 변화궤적의 유형화- 사회 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은선민, 박영아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한 초기 아동기체질량 지수 변화궤적의 유형화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토론문/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홍수종, 이소연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김태훈
	“출생체중이 아동의 인지 및 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토론문/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주제발표 <제4주제> 부모양육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상호의존 매개 모형(APIMeM)의 적용/김경민, 조은영
	“부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자기-상대방 상호의존매개모형의 적용” 토론문/김정숙 (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제희선, 채혜경
	“어머니의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토론문/도미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배은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토론문/장영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최지은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와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 분석” 토론문/신혜원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